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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of Korean Diaspora Church: With Special 
Reference to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Trento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Doctor of Ministry in Global 
Ministries.   148  pp.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stablish a strategy for the revitalization of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Trenton through examination of the biblical, missiological, and contextual 
perspectives of the Diaspora church, through examination of the impact of postmodernism on 
Korean American diaspora Christians and churches and of my leadership, ministry philosophy 
and pastoral vision.  
In order to achieve this research objective, I have raised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and tried to answer them. 1) What is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Trenton? 
2) What is the biblical perspective of Diaspora church? 3) What is the missiological perspective 
of Diaspora church? 4) What is the contextual perspective of Diaspora church? 5) What are the 
leadership, ministry philosophy, and pastoral vision of the researcher who will serve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Trenton as senior pastor? 
The first chapter is the introduction of this study. In chapter 2, I described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Trenton. In Chapter 3, I discussed the biblical perspective 
of diaspora church with definition of the concept and history of diaspora. In Chapter 4, I 
discussed diaspora church from a missiological perspective. In Chapter 5, I discussed the 
contextual perspective of the Korean-American Diaspora Church, on which postmodernism has a 
great impact. In Chapter 6, I suggested a strategy for revitalizat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Trenton with lessons I learned from biblical perspective, missiological perspective, and 
 iii 
contextual perpective of the diaspora churches and in consideration of my leadership, ministry 
philosophy and pastoral vision.                  
Through this study, I found that the growth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Trenton 
requires the servant leadership of the pastor, unique ministry philosophy, and pastoral vision and 
strong conviction of the gospel in the pluralistic society influenced by post-modernism. 
 




2018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목회 활성화를 위한 연구 - 트렌톤장로교회를 
중심으로 -”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Doctor of Ministry in Global Ministries.   148  pp. 
본 논문의 목적은 디아스포라 교회의 성경적, 선교적, 상황적 관점을 고찰해 보고, 
포스트모더니즘이 한인 디아스포라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필자 
자신의 리더십과 목회철학과 목회비전을 고찰하여 필자가 앞으로 사역할 트렌톤 
장로교회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다.  
이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자는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들을 제기하고 
그것들에 답하고자 하였다. 1) 트렌톤 장로교회의 목회현황은 어떠한가? 2) 디아스포라 
교회의 성경적 관점은 무엇인가? 3) 디아스포라 교회의 선교적 관점은 무엇인가? 4) 
디아스포라 교회의 상황적 관점은 무엇인가? 5) 트렌톤 장로교회를 담임목사로 섬길 
필자의 리더십, 목회철학, 그리고 목회 비전은 무엇인가? 
제 1장은 본 연구의 서론이고, 제 2장에서 필자는 트렌톤 장로교회의 현재 상황을 
살펴 보았다. 제 3장에서는 디아스포라의 개념과 역사 이해를 시작으로 디아스포라 교회의 
성경적 관점을 기술하였고, 제 4장에서 필자는 디아스포라 교회를 선교적 관점에서 
기술하였다. 제 5장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이 영향을 주고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의 
상황적 관점을 살펴 보았으며, 제 6장에서는 디아스포라 교회에 대한 성경적 관점, 선교적 
관점, 상황적 관점, 그리고 필자의 지도력, 목회 철학과 목회 비전을 통해 배운 교훈으로 
뉴저지 주 트렌톤 장로교회의 활성화 전략을 제안했다.               
 v 
이 연구를 통해 트렌톤 장로교회의 성장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다원주의 사회에서 복음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목사가 섬기는 지도력과 목회철학과 
목회비전이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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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위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마태복음 마지막장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주님의 대위임령(The 
Great Commission)은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마28:19~20).  
최근 한인 디아스포라를 통한 하나님의 선교가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것을 
통계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눈에 띄게 나타나는 사실은 매년 국외로 나가는 한인 
디아스포라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은 현지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현지에 필요한 여러 정보들을 공유한다. 이런 측면에서 해외에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국 외교통상부의 자료에 의하면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가 2017년 
7,422,242명으로 2015년 7,184,872명보다 3.3퍼센트 증가했다(외교통상부 2017). 이 수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해외로 나가는 한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해외로 나가는 한인 디아스포라들은 각 나라의 문화 속에서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 문화는 사람들의 가치관, 행동 양식, 생활방식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문화의 
상부 구조를 이루고 있는 정신적 사조는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시대를 가리켜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시대’라고 
말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세속화와 종교 다원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문화의 
도전들은 신앙생활에까지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대부분의 많은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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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모더니즘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그 영향을 받고 있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논문은 필자가 앞으로 담임목사로 사역할 미주 한인 이민교회인 트렌톤 
장로교회의 목회 할성화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의 배경(Background) 
필자는 한국에서 장로교 합신교단에서 교육 전도사와 강도사, 부목사로 12년 동안 
사역하였고 2008년에 말레이시아로 파송 받아 말레이시아 말라카 지역에서 7년 동안 
한인교회 담임사역을 하였으며 2015년 풀러 신학교에 와서 공부하던 중에 LA 한인타운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1년 동안 담임 사역을 하였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으며 
이민자로 해외에서 생활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안목과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는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과 목회자로서 앞으로 사역하게 될 트렌톤 장로교회 
활성화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연구의 목적(Purpose) 
본 연구의 목적은 한인 이민교회인 트렌톤 장로교회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디아스포라 교회를 성경적, 선교적, 상황적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표(Goals)    
본 연구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트렌톤 장로교회의 목회현황을 이해한다. 
2. 디아스포라 교회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이해하게 된다.  
3. 디아스포라 교회에 대한 선교적 관점을 이해하게 된다. 
4.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 하에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에 대한 상황을 이해한다. 
5. 필자의 리더십, 목회철학, 그리고 목회비전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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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중요성(Significance)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에서 연구의 중요성을 갖게 된다. 
첫째, 필자가 사역할 트렌톤 장로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론적, 실제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둘째,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셋째, 목회자가 예배 인도자로서 고민하는 예배 순서에 관한 찬양, 기도, 성례, 
설교등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다. 
연구의 중심과제(Central Research Issue)  
본 연구의 중심 과제는 한인 이민교회인 트렌톤 장로교회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디아스포라 교회를 성경적, 선교적, 상황적 관점에서 기술하는 것이다.  
연구의 질문들(Research Questions)  
이러한 중심과제 연구를 위한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1. 트렌톤 장로교회의 목회 현황은 어떠한가? 
2. 디아스포라 교회의 성경적 관점은 무엇인가? 
3. 디아스포라 교회의 선교적 관점은 무엇인가? 
4.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 하에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의 상황적 관점은 무엇인가? 
5. 필자의 리더십, 목회철학, 그리고 목회비전은 무엇인가? 
연구의 방법(Methodology)  
본 연구는 문헌 연구와 참여 관찰 방법과 사례연구를 토대로 하고자 한다. 
문헌연구는 풀러신학교 데이빗 알렌 하버드 도서관(David Allen Harvard Library)에서 
이루어졌고, 참여관찰과 사례 연구방법은 필자의 말레이시아 말라카에서 7년 목회 경험과 
LA 한인타운에서 1년 담임사역, 그리고 트렌톤 장로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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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범위(Delimitations)  
본 연구의 범위는 한인 이민교회의 목회와 트렌톤 장로교회로 제한한다. 
디아스포라 교회의 상황적 관점은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연구로 제한한다. 
용어의 정리(Definitions)  
1. 디아스포라(Diaspora): 디아스포라(διασπορά)는 일반적으로 흩어진 유대인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말로써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보다 다른 나라로 자진하여 이동한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 반면에 전쟁의 결과로 강제로 이동하였거나 추방, 혹은 투옥된 자들을 
가리킨다. 이와 같이 추방된 사람들의 후손들이 신약시대 디아스포라의 대부분이었다. 
2.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모더니즘 후의 서양의 사회, 문화, 예술의 
총체적 상황을 일컫는다. 2차 세계대전 학생운동 및, 여성운동, 흑인인권운동과 구조주의 
이후에 일어난 해체현상의 영향을 받았으며, 탈중심적 다원적 사고, 탈이성적 사고, 절대적 
진리에 대한 부정이 포스트모더니즘의 가장 큰 특징이다. 
3. 4차 산업혁명: 2016년 1월 20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처음 언급된 개념으로써, 3차 산업혁명(컴퓨터 자동 제어화)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과 
바이오산업, 물리학 등의 경계를 융합하는 기술혁명이며, 핵심은 융합과 연결이다. 
4. 기본 가치 보고서: 링겐펠터(Sherwood Lingenfelter)의 ‘문화적 갈등과 사역’의 
책에 나오는 용어로써 ‘기본 가치의 모델’의 설문 조사방법이다. 
연구의 개관(Overview of the Study)   
본 연구의 전체적인 구성은 총7장으로 구성 되어 있다. 제 1장은 서론으로 전체의 
틀을 제시하고 제 2장에서는 필자가 사역할 트렌톤 장로교회의 목회현황을 살펴볼 것이며 
제 3장에서는 디아스포라 교회의 성경적 관점을 연구할 것이다. 제 4장에서는 선교적 
관점에서 디아스포라 목회원리를 살펴보고, 제 5장에서는 디아스포의 상황적 관점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제 6장에서는 트렌톤 장로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자의 리더십, 목회철학, 그리고 목회비전을 중심으로 적용해야 할 목회 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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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고, 트렌톤 장로교회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할 것이며 제 7장에서는 이 논문의 
결론으로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재정리하고 마무리 하고자 한다. 
 6 
제 2 장 
 
트렌톤 장로교회의 목회현황
본 장에서 필자는 트렌톤 장로교회의 목회현황을 기술하고자 한다. 먼저 트렌톤 
지역의 일반적 상황을 살펴보고 트렌톤 장로교회의 목회 현황을 기술하고자 한다. 
일반적 상황  
트렌톤 지역의 지리적 위치, 역사, 사회 문화적 특성, 그리고 종교적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리적 위치 






미국 센서스국에 따르면 트렌톤의 면적은 7.648 평방 마일(19.809 킬로미터)의 
토지와 0.507 평방 마일(1.313 평방 킬로미터)의 물 6.21퍼센트를 포함하여 총 8.155 평방 
마일 (21.122 평방 킬로미터)이다.  
델라웨어 강을 가로 지르는 몇 개의 다리가 있는데 Trenton-Morrisville Toll Bridge, 
Lower Trenton Bridge 및 Calhoun Street Bridge는 트렌톤을 델라웨어 강 Joint Toll Bridge 
Commission이 운영하는 펜실베니아주 Morrisville에 연결한다. Trenton은 Trenton의 
남동쪽에 위치한 8km인 주(州)의 정확한 지리적 중심 근처에 위치하고 있고, 이 도시는 
때로는 노스 저지(North Jersey)의 일부로 포함되며 최하위 도시인 트라이 스테이트 
지역(Tri-State Region)으로 포함되는 반면 다른 도시는 사우스 저지의 일부로 간주되어 
델라웨어 밸리의 최북단 도시로 간주된다.  
그러나 Mercer County는 공식적으로 Trenton-Ewing MSA라고하는 자체 대도시 
통계 구역을 구성한다. 지역 주민들은 트렌톤을 중부 저지로 알려진 모호한 지역의 일부로 
간주하므로 어느 지역에도 속하지 않는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뉴욕이나 필라델피아의 
영향력 범위 내에 있는지에 관해서 분열되어 있다. 지리학 적으로 필라델피아에 가깝지만, 
최근 이 지역으로 이주한 많은 사람들이 뉴욕으로 통근하고 뉴욕 지역의 높은 주택 비용을 
피하기 위해 이사했다. 트렌톤은 네바다 주 카슨 시티 (Carson City)에 있는 다른 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두 개의 주 수도 중 하나이고 Piedmont 고원 내에 위치한 7 개의 주 
수도 중 하나이다. 트렌톤은 Mercer County의 Ewing Township, Hamilton Township 및 
Lawrence Township과 근접해 있다. 트렌톤 장로교회는의 주소는 147 US-130, Bordentown, 










트렌톤 장로교회 위치 
트렌톤의 역사 
1660년대 영국인들이 뉴저지를 차지하기 전에는 현재의 트렌턴 지역에 델라웨어 
족 인디언이 살고 있었다. 식민지 시절에는 뉴욕과 필라델피아 사이의 여정을 잇는 
거점이었다. 미국 독립 전쟁 중에는 1776년 12월, 조지 워싱턴이 트렌턴 근처의 델라웨어 
강을 건넜으며, 그 후에 일어난 전투에서 영국군에게 고용된 독일의 직업 군대 헤센군을 
물리쳤다. 1784년 11월부터 12월까지 미국의 수도였다. 1790년에 뉴저지 주의 주도가 
되었고, 1792년 도시로 번영하였다. 1800년대에 와서 트렌턴은 무역과 산업의 중심지로 
발달하였다. 철도가 함께 놓이면서 강 교통이 발달하여 도시의 산업을 빠르게 번창시켰다. 
수천명의 공장 근로자들이 트렌턴으로 이주하면서, 1880년부터 1920년까지 인구가 약 
90,000명으로 늘어났는데 1920년에 와서 도예의 중심지로 발달하였다(위키백과 2017). 그 
후에는 많은 주민들과 큰 기업들이 외곽으로 빠져나갔다. 그러다가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 1970년대와 1980년대 사이에 주정부가 트렌텐에 수많은 건물들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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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화적 특성 
사회문화적 특성은 경제, 인구, 교육, 종교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경제 
공업의 중심지로 전기, 금속, 기계, 고무 제품 등을 생산하고 복사와 출판업도 
도시의 중요한 산업이다(위키백과 2017). <도표 1>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미주 한인 전국 
65,186달러보다 84.435달러의 수입을 창출하고 있다. 
인구 
트렌톤의 전체 인구는 2016년 기준으로 84.060명다. 인구 분포는 흑인이 
52.1퍼센트를 차지하고, 히스패닉계는 21.5퍼센트이다. 또한 이탈리아계(7.3%), 
아일랜드계(4.5%), 폴란드계(3.8%), 영국계(2%)의 주민들이 산다(위키백과 2017). 특히 
트렌톤이 포함된 뉴저지주내 한인인구는 10만 581명으로 2015년 10만 9,258명보다 무려 
7.9%(8,677명) 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도표 1>. 
<도표 1> 
 






토머스 에디슨 주립 대학교가 트렌톤에 위치하고 있고 프린스턴 대학교와 라이더 
대학교 등의 소재지이다. 근처에는 맥가이어 공군 기지와 미국 육군 시설인 포트 딕스가 
자리잡고 있다(위키백과 2017). 
종교 현황 
트렌톤 지역의 현지 사람들은 52.9퍼센트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 카톨릭 신자가 
33.92퍼센트이고 침례교가 2.6퍼센트, 장로교 2.3퍼센트, 감리교 2.1퍼센트, LDS가 
0.42퍼센트, 루터교 1.1퍼센트, 유대교가 2.21퍼센트, 이슬람교는 1.41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한인의 종교 현황은 개신교가 60퍼센트, 카톨릭 10퍼센트, 불교 6퍼센트로 아래의 
<도표 2>와 같이 비슷한 분포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도표 2> 
 




트렌톤 장로교회의 목회 현황  
트렌톤 장로교회의 목회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교회 연혁을 살펴보고 
신학적 입장과 교회 비전과 목회 방향, 현황을 기술하고자 한다. 
교회 연혁 
UPCA(The United Pesbyterian Church in America) 예수교 장로회 국제 연합총회에 
소속된 트렌톤 장로교회(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Trenton)는 1975년 9월28일 트렌톤 
다운타운 소재 미국 제일장로교회(12E. State, Trenton, NJ)에서 장년 28명, 어린이 8명이 
홍성현목사와 임창복, 한재홍전도사와 같이 교회를 설립하며 시작되었다. 
1979년 2월 19일 홍성현목사가 사임했다. 1979년 2월 25일에 2대 나채운목사가 
담임으로 부임했고 예배장소를 야드빌교회(S.Broad St., & hamilton Sq., Yardville, NJ)로 
이전했다. 1981년 3월7일에는 나채운목사가 사임했다. 동년 4월12일 3대 유상학목사가 
부임하였고, 1983년 9월18일에 사임하였다.  
그리고 1983년 9월25일에 4대 황의춘목사가 담임으로 부임하여 1987년 10월6일 
미주한인장로회 동노회 제26차 정기총회에서 회원교회로 가입했다. 1989년 10월29일 현재 
위치(147 Rt. 130 N., Bordentown, NJ)의 부지에서 성전 건축기공예배를 가졌으며, 1990년 
11월4일 입당예배를 가졌다. 1996년 8월 교회 옆 부지(270 Ward Ave. 10.58에이커)와 
사택을 구입했다. 2004년 3월22일 LA 갈보리 중앙교회에서 UPCA 창립총회를 조직하고 
3월23일 회원교회로 가입하였다(한국일보 2010).  
교회의 신학적 입장 
예수교 장로회 국제 연합총회(UPCA)에 소속된 트렌톤 장로교회는 신학적 입장을 
총회의 신조와 같이한다. 
1.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2.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참 하나님이시며, 모든 인간의 구주로 
참 사람 되심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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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 보호, 섭리하시는 
삼위중의 한 분이신 성령이심을 믿는다. 
4. 성경은 구원과 진리에 정확 무오 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도의 삶에 지침이 됨을 믿는다. 
5.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 새 길과 힘을 얻어 세상에 나가 승리의 
삶을   살도록 교육하며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주님의 몸이요, 지체임을 믿는다(국제연합총회 2017). 
교회의 비전과 목회 방향 
트렌톤 장로교회의 비전은 교인들을 영적 성장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데 있고, 교회의 남은 부지에 시니어 아파트 100세대를 건립하고 그 안에 재활 
양로원센터를 만들어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데 있다(한국일보 2010).  
황의춘 목사는 이민교회도 목사와 평신도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수신앙으로 돌아가야 하고 하나님을 안 무서워하는 것이 문제이며 
이것을 회개하고 돌아설 때 참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지적한다(크리스찬 투데이 
2018).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는 해" 이것이 2018년 트렌톤 
장로교회의 표어이다(벧후 3:18). 황의춘 목사는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 우리가 
지식적으로 안다고 착각하고 오해하기 쉽다. 좀 더 깊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깨닫고자 한다.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해야 감사도 나오고 믿음도 
생긴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행하시고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런 인식이 바르게 생겨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 표어를 정했다”고 말한다. 
지금까지 목회하며 줄곳 강조한 것이 믿음이고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넓혀 가야 하며 예수님은 진리이시니 우리가 이 진리를 매일 연구하고 알아가야 한다고 
설명한다(크리스찬 투데이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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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톤 장로교회는 한때 580여명이 출석하였지만 현재는 110명이 주일예배에 
출석하고 있다. 
도르가 커뮤니티 센터(Dorga Community Center) 
도르가 커뮤니티센터는 트렌톤 장로교회 부설기관으로 2007년 9월 2일에 
입당예배를 갖고 지역사회에 오픈됐다. 총 건평 2만 스퀘어피트며 건물 안에는 8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을 비롯해 30명이 운동할 수 있는 최첨단 시설을 갖춘 피트니스 
시설 등이 무료로 개방되고 있다(한국일보 2010). 도르가커뮤니티센터는 지역사회를 위한 
열린 공간으로 체육관과 회의실, 강의실 다용도실, 체력단련실 등으로 꾸며졌다. 총 
1만7000평방피트 규모의 이 센터는 노인학교 한국학교 방과후 학교 여름학교와 함께 
입양가족 모임 참전용사 위로의 날 행사 교제의 사랑방 직업알선 교육 등의 장소로 사용될 
계획이다(중앙일보 2007). 사실 지역사회에 전혀 관심 없던 교회가 건물 하나 짓는다고 
지역사회를 획기적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트렌톤 장로교회는 건축 
이전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사회를 섬겨왔고 이미 트렌톤 한국학교, 안나 노인대학, 
트렌톤 썸머 스쿨 등 다양한 기관을 운영해오고 있었다. 특별히 2세들의 교육과 노인 
복지에 중점을 두고 사역해왔다. 그래서 뉴저지 주정부로부터 다민족 화합과 문화 교류 
사역에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문화교류교회'로 선정된 바 있다. 2005년에는 뉴저지 주 정부 
산하 Office of Faith Bases Initiatives로부터 2만 불의 기부금도 받았다. 앞으로는 
도르가사회봉사센터를 기점으로 방과 후 학교, 노인 캐어 센터, 한국 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할 예정이다(NEWSM 2007).  
도르가 커뮤니티센터의 이름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구제와 선행을 실천한 
도르가라는 여인의 이름에서 따왔다. 사도행전에서 병들어 죽었다가 베드로를 통해 다시 
살아났던 여인으로서 가난한 과부였던 도르가라는 여인의 삶과 죽음, 그리고 다시 
살아남음을 통해 그가 살던 욥바라는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되었다(행 9: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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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톤 장로교회 황의춘 목사는 “교회는 사회 속의 교회 더불어 사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며 “도르가센터는 앞으로 지역 한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중앙일보 2007). 현재 교회는 15에이커의 
대지를 확보하고 있다. 
지역 사회봉사 
트렌톤장로교회는 지난 20여년 동안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에 앞장서 왔다. 
추수감사절기를 맞으면 지역사회를 위해 수고한 손길들이나 불우이웃 등에게 칠면조나 
사랑의 과일바구니를 300가정 이상에 전달해 훈훈한 사랑을 나누어 오고 있다. 또 매년 
5월에는 입양아 가정을 초청해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그들을 대접한다. 매년 6월에는 6.25 
참전 용사들을 초청해 그들을 격려하고 음식을 대접하고 있다(한국일보 2010). 
안나 노인대학 
안나노인대학은 60여명의 지역 노인들이 등록해 앞으로의 노후 생활을 위해 
건강예방, 음악, 예술, 풍물놀이, 영어강좌 등 다방면에 걸쳐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선교 
트렌톤 장로교회의 선교는 아시아지역과 한국 및 아프리카와 미국 내에 선교 
지원을 하고 있다. 아시아지역은 대만과 중국, 한국은 섬선교회와 새빛맹인선교회 등이다. 
아프리카 지역은 케냐와 코티드부아르 등이며 미국 내 선교지원은 중국신학교선교회, 
뉴욕장로회신학대학과 UPCA 교단 등에 지원을 하고 있다(한국일보 2010).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세기총)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황의춘 목사는 3월 
21일 열린 취임식에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인 디아스포라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한인 크리스천 간 유기적 연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긴밀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면서 “대륙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효과적인 선교사역 및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국민일보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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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필자는 뉴저지 트렌톤에 소재하고 있는 트렌톤 장로교회에 담임으로 청빙을 받은 
상태에서 준비 중에 있다.  
트렌톤 장로교회는 UPCA(The United Pesbyterian Church in America) 예수교 장로회 
국제 연합총회에 소속된 교회로써 1975년 9월28일 트렌톤 다운타운 소재 미국 
제일장로교회에서 홍성현목사가 교회를 설립하여 시작되었고, 현재는 4대 담임목사인 
황의춘 목사가 35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다. 2004년 3월22일 LA 갈보리 중앙교회에서 
UPCA 창립총회를 조직하고 3월23일 회원교회로 가입하였다.  
교회의 신학적 입장은 예수교 장로회 국제 연합총회(UPCA)의 신조와 같이 하고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참 하나님이시며, 
모든 인간의 구주로 참 사람 되심과 성경은 구원과 진리에 정확 무오 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도의 삶에 지침이 되는 것과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 새 길과 힘을 얻어 세상에 나가 승리의 삶을 살도록 교육하며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주님의 몸이요, 
지체임을 믿는 것이다(국제연합총회 2017). 
교회의 비전은 교인들을 영적 성장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이고, 
교회의 남은 부지에 시니어 아파트 100세대를 건립하고 그 안에 재활 양로원센터를 만들어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데 있다. 현재 도르가 커뮤니티센타를 통해 지역과 
지역주민들을 섬기고 있고 신학교와 선교단체를 후원하고 있다. 
다음장에서는 디아스포라 교회의 성경적 관점을 조명하면서 디아스포라의 역사와 
성경에 나타난 디아스포라 교회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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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디아스포라 교회의 성경적 관점
본 장에서는 디아스포라 교회의 성경적 관점을 연구하기 전에 디아스포라의 
개념을 이해하고 디아스포라의 역사와 디아스포라 교회의 성경적 관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디아스포라의 개념 
디아스포라(διασπορά)는 일반적으로 흩어진 유대인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말이다. 
헬라어의 ‘디아스포라’(διασπορά)는 히브리어 ‘골라’(golah)에 해당하며, 영어에서의 
‘흩어짐’(dispersion) 이란 말이 되었다. 이 두 단어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디아스포라’(Diaspora)는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보다 다른 나라로 자진하여 이동한 것을 
나타내는 반면에 ‘골라’(golah)는 전쟁의 결과로 강제로 이동하였거나 추방, 혹은 투옥된 
자들을 가리킨다. 이와 같이 추방된 사람들의 후손들이 신약시대 디아스포라의 
대부분이었다(성경대백과사전 1979:219). 성경에서는 종교적으로 핍박을 받아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말할때 지칭되기도 한다. 유대인들이 성지 바깥 지역에 정착하게 된 것은 
BC 8-6세기에 앗수르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때와 그 후 BC 525년에 애굽으로 이주한 
때부터 시작하였다.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는 신약성경에 세 번 나오는데, 한 번은 
전문용어로(요 7:35), 두 번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으로(약 1:1; 벧전 
1:1)쓰였다(교회사대사전 1994:503). 
디아스포라의 역사 
아브라함과 족장들이 최초의 디아스포라라 말할 수 있다. 그 이후에 디아스포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앗수르와 바벨론에 멸망했을 때 앗수르나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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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도 있었지만 주변 나라로 도피한 자들도 있었다. 하지만 본격적인 디아스포라는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귀환하는 과정에서 나타났으며, 이때만 해도 
디아스포라는 대개 아시아 지역에 국한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디아스포라의 
범위는 넓어졌다.  
헬라의 알렉산더 대제는 B.C 332년경 애굽에 알렉산드리아(Alexandria)시를 
건설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이곳으로 강제 이주시켰는데, 이 때 이주한 유대인들이 
100만명 되었다고 한다. 또 유대인들을 박해하여 마카비 혁명을 촉발시켰던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는 B.C 170년경 유대인 2천 세대를 소아시아의 리디아, 브루기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1세기 후에는 예루살렘을 점령한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B.C 63년경 수많은 
유대인 포로들을 로마로 이주시켰다. 바울 당시 교회의 구성원 중에는 이들 이주민의 
자손들이 끼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사도행전 2장에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나라들이 소개되는데, 메소보다미아 지방의 바대, 메대, 엘람 지역 유대인들은 A.D. 
6세기경 바빌로니아 탈무드(Babylonian Talmud)를 편찬할 정도로 유대의 신앙 규범과 
전통에 충실한 공동체를 형성하였다. 소아시아 지방의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브루기아, 
밤빌리아 이 지역에는 31개 유대인 공동체 부락이 있었다(김창영 2008:1185). 
기독교 역사에서 디아스포라 유대교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 로마 전국에 새로운 신앙이 전파되었고,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교는 기독교 
전파를 위해 중요한 수단인 구약성경의 헬라어 번역을 제공하게 되었다(Gonzalez 2012:30). 
유대인 공동체는 성전세를 냈으며 서로간의 긴밀한 연락관계를 유지하면서 
유대인들의 나쁜 평판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유일신에 대한 단순하고도 위엄있는 예배 
의식과 높은 도덕적 규범을 통해 많은 이방인들을 회당으로 이끌었다. 할례 제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완전한 개종자가 되지는 못하였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이 디아스포라들이 기독교 복음의 확산을 예비한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바울은 
새로운 지역에 가면 먼저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전도사역을 시작하였으며,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미 성경을 알고 우상숭배를 경계하며 영혼불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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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는 신앙적인 준비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역사에서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IVP성경사전 1993:557).     
구약에서의 디아스포라 
구약에서 디아스포라에 대한 처음 나오는 내용은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살고 있는 고향땅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그는 말씀대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큰 민족을 
이루며 살게 되었는데 이것이 최초의 디아스포라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야곱이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애굽으로 내려가 살았으며 그의 후손들이 모세의 인도로 
가나안으로 이주한 사실에서 디아스포라의 역사를 찾을 수 있다.  
신4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떠나 살면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 사에에서 흩어지게 될 것을 말씀한다. 이 예언은 BC 722년 앗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감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포로시대 때 하나님은 에스라와 느혜미야 같은 사람들을 
통해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고 지키도록 하였다. 
신약에서의 디아스포라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디아스포라에 대한 것이 마태복음 10:5-6절에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신다.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아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즉 흩어진 자들에게 
갈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의 일차적 선교대상의 거점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인 
회당이었다. 바울은 도시에 들어가면 바로 회당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접촉점을 찾았는데 
이 디아스포라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구역성경에 친숙해 있었으며, 메시야 
오심을 고대하는 자들이었다(Kane 199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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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울은 유럽과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하였는데, 아홉 지역, 즉 살라미(행 13:5), 
비시디아 안디옥(13:14), 이고니온(14:1), 빌립보(16:11-13), 데살로니가(17:1), 
베뢰아(17:10), 아덴(17:17), 고린도(18:4), 에베소(18:19)등에서 회단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였다(김동찬 2008:16). 
성경에 나타난 디아스포라에 의해 세워진 교회들 
사도행전 2장은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장이면서 목회와 선교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 주는 장이기도 하다. 초대교회는 교회가 형성되면서부터 유대인을 시작으로 
해서 주변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세워진 
디아스포라 교회들은 목회와 선교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준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성경에 나타난 디아스포라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이 있었는지 
알아보고 그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교회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에 의해 이방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이다(행 
11:19-21). 스데반의 순교에 이은 박해를 피해 유대를 빠져 나온 디아스포라들은 북쪽으로 
이동하다가 안디옥에 이르렀다. 흩어진 유개인들은 주로 유대인 공동체에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전했다. 하지만 더 진취적인 성도들은 그곳에 거주하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그들은 곧 구레나와 구브로 출신 유대인들이었는데 이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자 많은 이방인들은 미치 기다렸다는 듯이 열렬히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들 가운데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되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으며,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곳이 안디옥이였다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행 11:26).  
김동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들은 이제 더 이상 인종이나 출신 지역으로 특징지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누스)이라 불리게 되었다. 이 말은 처음에는 
경멸적 의미를 지닌 호칭이었지만 성도들은 이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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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 영광되게 생각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으로 
로마제국을 정복했고 결국 이 이름은 존경을 얻게 되었다. (2009:241-242) 
예기치 않은 이 복음의 확산 소식이 사도들과 예루살렘의 다른 지도자들에게 
알려지자，그들은 진상을 조사하고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안디옥에 바나바를 보냈고, 
그는 안디옥에서 한껏 격려해 줄 만한 상황을 보았다. 그는 몹시 기뻐하면서 그 곳에 
머물며 이 역동적인 안디옥 교회의 진행에 필요한 일을 감독하고 지도했다(행 11:23). 
그러나 이 진행을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기에 바나바는 길리기아 다소까지 가서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와 일 년 동안 교회를 인도하고 가르쳤다.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아가보라는 선지자로부터 특히 유대에 심한 피해를 줄 
가뭄이 있으리라는 예언을 들었고, 실제로 기근이 닥치자 그들은 헌금을 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했다. 이방인들로 주종을 이룬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도왔다는 것은 그들의 진실된 신앙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준 
일이었다(Bruce 2004:77).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놀라운 결과가 있으리라고는 
그들 조차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소수의 증인들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이방인 교회를 최초로 탄생시키는 쾌거를 이루신 것이다. 여기서 시대적인 
사고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사로잡혀 움직이는 자만이 한시대의 개척자와 
선구자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또 다시 발견한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양육받은 결과로 세상에서 신자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나타내며 살아가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안디옥 교인들은 칭찬이든 
흑은 비난이든， 그리스도의 추종자란 정체성을 그틀의 삶 속에서 그대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별명을 얻게 된 것이다. 오늘날 적지 않은 신자들이 성경을 들고 다닌다는 
점에서는 그리스도인이지만，가치관，윤리관，사고와 생활 방식에 있어서는 신자의 
정체성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체계적인 양육과 훈련의 
부족이 낳은 결과일 것이다(유상섭 2008:398-399).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이방 선교를 위해서였다. 하나님은 
효과적인 이방 선교를 위해，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우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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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를 세우셨다. 이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방 선교의 모습이었기 때문이다(한규삼 
2006:163). 
빌립보 교회 
기독교 선교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던 유럽의 첫 선교지 
빌립보에서 있었던 바울 일행의 역동적인 선교 사역을 다룬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40절은 바울의 유럽 전도의 시발점이 되는 빌립보 사역을 
다루고 있다. 이처럼 복음이 마침내 아시아 지역을 벗어나 유럽까지 전파됨으로써，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께서 승천 직전에 주신 소위 그리스도의 지상 
대위임령은 점차적으로 실현되게 되었다(행 1:8). 
사도행전 16장 13절에는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아 나간 바울 일행이 강가에 모여 
있는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내용이 나온다. 이는 비록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으나 유럽 
지역에서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매우 뜻깊은 사건이었다. 한편 여기의 
‘기도처’ 란 정식 유대교 회당 규모에 미달되는 임시 유대교 집회처를 이르는 말이다. 
유상현은 공식화된 기도처로 볼 수 있으며, 회당이 없었던 빌립보에서 이 장소는 
기능상으로 회당의 역할을 했던 공간이었을 것이라고 말한다(2008:77).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언제나 선교 미개척지에서 우선 구약 성경을 받아들인 유대교 회당과 회당 
소속 신자들에게 복음의 연속성을 선포하는 방식으로 각 지역에서의 선교를 개시한 선교 
전략과 아울러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 전파 행위에 앞서 먼저 기도에 심혈을 기울인 사실을 
동시에 엿볼 수 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은 루디아가 마음을 열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청종한 사실을 
기록한다. 유럽 지역에 서 첫 회심자가 생기는 실로 감격적인 사건을 기록함에 있어 첫 
회심자 루디아는 향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인물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루디아에 대한 
설명이 자세한 것은 아마 루디아가 향후 유럽 교회 발상지인 빌립보 교회의 중심 인물이 
되었으며， 바울의 전도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루디아는 당시 로마의 
군인이나 귀족들이 애용하는 인기 품목이었던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는 여성 실업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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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집안 모두를 회심시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자의적 결정으로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모실 정도로 가정 내에서도 신망과 
권위를 확보하고 있었다(행 16:15).  
여기서 기억해야 할 부분은 루디아의 회심의 결정적 요인이 바울의 감동적인 
설교나 루디아의 영적 지각력에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에 있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사실은 빌립보에서 시작된 유럽의 복음화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왕성하게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실 바울의 유럽 전도 사역은 큰 장애에 부딪치며 그 이후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이적적 개입으로 극복되었으며 긴 역사적 안목에서 볼 때 
유럽의 복음화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 더 활발하고도 성공적으로 실현되었다. 그리하여 
기독교 복음이 유럽 문화의 근거로 자리잡게 되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에는 귀신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을 모함하여 
고소함으로써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은 후 투옥되어 있으면서도 옥중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결과로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벗어진 사건을 기록한다. 간수는 자다 깨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가 도망한 것으로 
생각하고 자결하려 했지만, 바울이 이를 만류하여 목숨을 구해 주었을 뿐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도를 간수와 그의 가족에게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였음이 자세하고도 
매우 드라마틱하게 기록되고 있다. 이는 선교사 바울과 실라가 고난 중에도 조금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한 사람임을 
보여준다. 빌립보교회는 선교를 위한 열심이 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고, 선교를 위한 재정적 후원을 최선을 다해 도운 교회였다(김연태 1994:88).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현재 살로니키(Saloniki)라고 하는 곳인데, 마케도니아의 거대한 
항구 도시로 델마간 동북쪽 끝에 위치한 언덕의 비탈진 곳에 둘러 쌓인 평지에 위치하고 
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름은 주전 315년에 마케도니아의 왕 카산더(Cassander)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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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었고 자기 아내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로 바꾸게 되었다. 본래의 이름은 
데르마(Therma)였지만 카산더 왕의 아내 이름인 데살로니가로 바뀌게 된것이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은 데살로니가 교회 세워지게 된 배경을 설명한다. 세 
주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강론하고 설명하며 
증명함으로써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회심의 변화를 불러오게 하였다.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의 수도 역할을 하는 곳으로써 바울과 그의 동료인 
실라와 디모데가 2차 전도 여행중에 방문했던 곳이다. 이 도시는 로마 속주의 수도이자 
상업 중심지로써 주요 대로인 이그나시아에 자리잡고 있으며，유대인을 포함한 헬라인, 
로마인 등 다양한 종족이 섞여 살고 있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이지만 여러 인종이 모여 
사는 곳에는 불협화음적 요소가 문화 속에 노출되어 있게 마련이다. 더군다나 그것이 
종교적 속성을 띠고 있다면 지역의 정치인들은 노심초사 주의를 기울이게 될 수 밖에 없다. 
톰 라이트(N. T. Wright)는 린디스판섬의 밀물과 썰물 때 생기는 길을 이야기하면서 
사도행전 17장을 설명한다.   
이들은 두 가지 조류가 동시에 밀려오는 경험을 하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처럼 유대인들이 협박하고 반대했다. 한편으로는 
빌립보에서처럼 이교도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정치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법륙과 관습과 종교적 문제에 대해 고발한다. (2012:119)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님을 메시아(유대인의 왕)로 전파하면서， 가이사 
외의 다른 왕을 전파한다는 비난을 받았고(행 17:7) 생긴지 얼마 안 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떠난 후 계속해서 핍박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바울은 미래의 소망에 대한 약속으로 
그들을 격려했고, 그 소망은 이미 죽은 자들에게도 적용되는 재림과 부활에 관한 
것이었다(살전 4:13-18).  
데살로니가 교회의 좋은 소문이(살전 1:2-8) 바울의 귀에도 들렸지만 문제점도 
있었다. 존 스토트(John R. W. Stott)의 말을 인용하자면 첫째로, 박해가 너무 심했기 
때문이고，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거짓 가르침에 미혹당할 위험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종말론적 일정표와 특히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적그리스도의 반역이 먼저 일어날 것임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었다(200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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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의 관점에서 본 바울의 
선교 
아서 글래서(Arthur F. Glasser)는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미시오쇼데이(Missio Dei)는 1952년 독일의 빌링겐에서 열렸던 제 5차 
국제선교사 협의회(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 회의에서 사용된 
용어로서, 선교운동의 근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한다. 
“하나님은 주님이시다, 명령하시는 분, 주인, 모든 것을 돌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교의 주역이시다”(Vicedom 1965:5). 이런 점에서 
구속사(Heilsgeschichte) 전체가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목적인, 
미쇼 데이의 역사가 된다. 이 관점에서 미쇼 데이의 목표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게 하는 것과 그들을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시키는 
것이 된다. 성부께서 보내시는 자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고, 성령은 계시자가 된다. 이 논리에 따라 교회가 선교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애통한 일이다. (Glasser 2008:398-399) 
또한 글래서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보내시는 
선교 형식과 일치한다”고 말하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로 묘사하고 
있다(2008:296).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선택하셨고(행 9:15)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전하기 위해 그의 일생을 바친 
사람이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얼마나 열정적이었는가를 알 수 있다.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서 감옥에 투옥되어 매를 맞고 
지친 몸을 이끌고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거리가 147Km에 달하는 거리이다. 정상인이 걷기에도 다소 무리가 될 수 있는데도 바울은 
지치고 아픈 몸을 이끌고 데살로니가로 온 것이었다. 무엇이 이토록 바울을 초인간적인 
모습으로 이끌었을까? 이것은 바울이 그만큼 복음에 대한 열정과 선교적 열심을 가졌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 나라에 편입시킬수만 있다면 자신의 몸은 돌보지 않아도 좋다는 그런 하나님의 
선교적 마인드가 있었던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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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으로 선교사로 파송받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담는 그릇으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통로적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다고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의 관점에서 본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제 2차 선교 여행을 할 당시(A.D. 49-52년) 마게도냐에서 
빌립보 교회에 이어 두 번째로 개척한 교회이다(행 17:1-9). 데살로니가 시는 로마에서 
아시아까지 이어지는 로마 제국의 주요 간선 도로인 에그나티아 도로(Via Egnatia) 상에 
위치하고 있었으며，동서양을 잇는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일뿐만 아니라, 당시 인구가 
20만 명에 이를 정도의 대도시로서 마게도냐 지방에서 제일 큰 도시이자 
행정수도(首都)이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해서 데살로니가는 선교 전략상 매우 중요한 
도시였다.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의 관점에서 볼 때 데살로니가 지역은 중요한 선교적 
거점의 도시였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을 보면 바울은 정교한 도로망을 통해 
비두니아(흑해와 마르마라(Marmara)해의 남쪽에 위치)로 가고자 애썼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고, 마게도냐 사람의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들어가게 된다(행 
16:10). 그리고 바울은 그의 일행과 함께 빌립보를 거쳐 데살로니가로 와서 세 주간의 말씀 
강론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다. 
존 스토트는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의 일행을 이렇게 소개한다. 
실라(Silas; 본문에는 실루아노[로마식 표기]로 되어 있다)는 처음부터 
바울의 가장 중요한 선교 동역자였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그들과 합류하도록 청했으며 드로아에서는 누가가 팀에 
합류했다. 그러므로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는 바로 북 에게해를 
가로질러 유럽으로 항해하여 간 네 명의 선교사였다.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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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의 팀워크 
데살로니가 1장 1절을 보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기록한다. 실제 저자는 바울인데, 그는 실라와 디모데를 공동 저자인 
것처럼 인사를 한다.  
브루스(Frederick Fyvie Bruce)는 바울 일행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에게해 
알렉산드리아 드로아항에 출발하려 했을 때  “이 시점에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최초의 
“우리” 단락이 시작된다”고 말한다(1999:20).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행 16: 10) 
바울의 선교 방법의 패턴을 보면 ‘회당’먼저 방문하여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장면을 성경 곳곳에서 발견 할 수 있다(행 13:14, 46; 14:1; 19:8). 유상현은 “바울이 어느 
낯선 도시에 들어가 다른 곳을 거치거나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방문하지 않고 유대인 
회당으로 곧바로 가서 유대인과 접촉하는 것을 본문에서 누가는 ‘바울의 규칙’으로 
부른다”고 설명한다(2008:185).  
바울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복음전하기를 원했지만 특별히 
그는 이방인들의 선교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었다. 실라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고, 디모데는 헬라 출신의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의사 출신의 누가는 아예 이방인 출신이다. 각각의 살아온 환경과 ‘바울의 규칙’에 대한 
종교적 견해의 차이가 있었을터인데, 이런 것들을 뛰어 넘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일치가 
이들을 하나되게 하였다. 자신들의 지나친 선교적 열심에 휩쓸려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를 훼손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 삼아 마음을 합해 사역하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귀한 팀사역의 모델을 발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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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였는가? 
오늘날 지역 교회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점차 더 큰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이 
서신서들은 바로 한 지역 교회에 보내진 것이었다.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적 목적의 중심이라고 단언할 때에 우리는 교회의 
우주적 측면뿐 아니라 교회의 구체적이고 지역적이고 다채로운 표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역 교회에 대한 우리의 비전은 어떤 것이어야 하며，지역 교회 
생활은 어떻게 발전되어야 하는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바울의 서신들은 지역 교회의 
부단한 복음전도，목회적 보살핌， 윤리적 규범，상호 교제， 공적 예배，사도의 
가르침에 대한 순종，미래의 소망등과 같은 측면들에 귀중한 빛을 던져 준다(Stott 
2009:10).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살전 1:7) 격양된 톤으로 말한다. 말씀을 ‘앎’이 아닌 ‘삶’으로 살아간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에서 “나를 본받으라”고 외친 바울의 모습이 투영된다. 
조엘 그린(Jeol B. Green)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외적인 초점은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한 것과 ‘모든 
사람들’을 향한 그들의 은혜로운 나눔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즉,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속한 더 큰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사자들이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결과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의 내적인 
삶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더 큰 세상을 향한 끊임없는 선교적 위치 안에서 
인식되는 것이다. (2006:76)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 이 복음의 은혜를 삶을 통해 전달해야 할 선교적 사명이 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1부 예배라면, 가정과 직장, 이웃과의 생활 현장속에서 2부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지금의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된 이유는, 교회 안에는 거룩한 성도가 
많은데 교회밖에서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찾아 보기 힘들어서이다. 삶과 신앙이 분리된 
삶은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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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A.D 52-55년경에 바울의 전도로 세워진 교회로써 예루살렘, 
안디옥을 연결하는 제3의 기독교 중심지였다(류형기 1967:586).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에 이 곳에서 2년간 머물렀는데, 처음에는 회당에서 
나중에는 서원에서 전도하였다(행 19:10). 바울은 이 도시를 아시아 지역의 전도 중심지로 
삼았고，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 디모데를 남겨 두어 복음 전도의 사역을 계속하게 
하였는데， 후에 그에게 보내진 편지들에 의하면 그 곳의 교회들이 크게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IVP성경사전 1993:369). 
바울은 제2차 선교여행을 끝내고 안디옥 교회로 다시 귀환하는 길에 에베소에 
들러서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변론한 후에 에베소를 떠났다가 A.D. 53년경에 갈라디아 
지역을 돌아 다시 에베소에 방문하였다. 그 곳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 지역에 
머물게 하여 지역 선교를 협력하게 하였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선교활동의 중심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 같다. 몇 개월 정도 
머물렸던 다른 도시들과는 달리 3년 동안 머물면서 회당과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 
강론하면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양육하였다. 그 결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였고,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바울의 적극적이면서 온 힘을 다하는 선교 활동을 
본 받은 교회는 다른 교회와 동역자들과 함께 선교에 협력하여 힘을 쏟게 되었다(류형기 
1967:586). 
성경에 있는 선교적 디아스포라 교회의 특징 
초대 교회에 나타난 디아스포라 교회들의 환경과 구조들은 지금의 교회 시스템과 
비교해 볼 때 열악한 환경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들은 역동적인 선교활동과 
영향력을 지역에 미치게 하였고, 교회 성도들은 복음에 헌신되 모습과 선교적인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에게 신선한 도전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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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있었다 
사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놀라운 이적을 일으켰고, 바울과 바나바 역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었다(행 
2:4; 11:24; 13:0). 
복음은 들판의 불과 같이 맹렬한 속도로 이방세계로 번져나가기 시작했고, 그 
불길은 무엇으로도 끌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하게 타올랐다. 이 일은 분명 인간의 힘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이 함께하시는”(행 11:21) 그 누구도 끌 수 없는 
강력한 성령님의 불길이었다(주승중 2009:259). 
성령은 교회들이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려고 할 때 능력을 입혀주신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며, 또 성령께서는 그러한 
성장을 위해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다(McGavran, Arn 1993:41).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많은 기적과 권능의 역사는 교회의 성장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퍼져 나가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역사였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함에 대한 예민한 자각 능력이 뛰어났고, 그에 따른 반응도 신속하였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이런 성령의 역사가 실제로 삶 속에서 경험되고 회자되며 
그 생생한 현장들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임영효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신자들의 복음증거는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심령으로 이루어졌던 
자발적인 발로였다. 베드로가 이스라엘의 관원들과 맞서고 그들에게 
예수를 메시야로 선포하도록 그에게 권능을 주신이가 바로 성령이셨다. 
(2001:170)  
팀을 중심으로한 협력이 이루어졌다 
초대교회는 팀중심으로 사역이 이루어졌는데 베드로와 요한(행 3:1; 2:19; 8:14), 
바울과 바나바(13:2), 유다와 실라(15:22)가 팀을 이루어 효울적으로 사역을 하였다.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곳마다 동역자를 세워서 함께 일하였는데 바나바와 디모데, 디도와 실라 
 30 
같은 동역자들 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것처럼 다양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과 
협력하며 사역을 하였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중심으로한 도시 목회였다 
바울이 선교하면서 목회를 했던 지역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들이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주변의 작은 마을까지도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바울의 1-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의 코스를 살펴보면 무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활동이 활발했던 항구도시와 인구 
이동이 많고 문화의 중심이 된 도시들,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 같은 곳은 동서양을 잇는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당시 인구가 20만 명에 이를 정도의 대도시로써 
마게도냐 지방에서 제일 큰 도시이자 행정 수도(首都)였음을 알게 된다.  
시리아의 수도 안디옥은 일류급 도시로서 희랍인, 시리아인, 유대인들이 국제적 
교류를 나누는 장소였고, 이 곳에서 새로운 신앙이 희랍인들에게 전해졌다(Walker 
2000:37). 이 밖에도 바울 외에 다른 이들도 타 지역도시로 이동하여 복음을 전하면서 
기독교의 확장을 가져오게 한 이들이 많이 있었다. 
곤잘레스(Justo L. Gonzalez)는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신약성경은 바울과 그의 전도 여행에 대해 많이 다루지만, 바울 외에도 
여러 지역에서 사역한 이들이 있었다.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로 갔다. 
알엑산드리아 출신 유대인 아볼로는 에베소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다. 
(2012:50)  
사랑으로 하나되는 교회였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사랑이었고 디아스포라들이 모인 초대 교회에는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며 하나되는 아름다운 모습이 존재했다(행 2:43-47; 4:32).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당시 분위기는 열정과 기쁨으로 가득했고, 사도들은 신자들에게 예수님께 직접 
배운 복음의 기본 원리들을 가르쳤다. 신자들은 식사와 기도의 교제와 재산을 함께 
통용하는 것으로 예수님 안에서 한 몸된 의식을 표현했다. 성전 경내에 모여 하나님을 
찬미하고 증거했다(Bruce 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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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교회에는 사회적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데 
있어서 온전한 일치를 이루어냈다. 
선교가 중심이 된 목회였다 
임영효는 안디옥 교회를 설명하면서 두 가지면에서 선교적 교회라고 언급한다. 
“첫째로, 그 교회는 타문화권 선교 사역의 열매로서 무명의 선교사들에 의해 설립되었다. 
둘째로, 그 교회는 복음을 전세계로 전파함으로써 선교 작전의 기지(a base of mission 
operations)가 되었다”고 말한다(2001:209). 
교회는 선교운동의 실태와 상관 없이 선교적 교회이며,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확신이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받아들여졌다(Blauw 2002:135). 사도행전에 
기록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제외하고 모두 바울의 선교여행때 의해 세워진 선교적 
교회였고, 선교를 활발하게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  
여기서 잠시 한국의 초기 기독교를 생각해 볼 때, 박기호는 “한국교회는 그 설립 
초기부터 선교하는 교회였다. 또한 한국교회는 그 출발부터 기독교 선교 운동의 특징인 
부흥운동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일어났다”고 말한다(1999:9). 한국선교의 성장은 
한국교회의 성장과 함께하였다. 초기 한국교회는 일제의 침탈 속에서 힘없고 
가난하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선교사들의 사역현장에서 볼 수 있었다는 사실에 
자긍심을 느끼게 된다. 
고난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였다 
예루살렘 초대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과 팽창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외적， 내적 시련에 직면하면서 그 시련들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사도행전 
3-7장을 보면 예루살랩 초대 교회는 외적인 시련과 내적인 시련에 번갈아 가며 직면하게 
된다. 외적인 시련은 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유대의 정치적, 종교적 기득권 세력인 산헤드린(Sanhedrin)으로부터 온 것이며， 내적인 
시련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나 히브라파 성도들과 헬라파 성도들간의 갈등 표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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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교회의 성장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었다(옥스퍼드원어성경대전 
사도행전 1-7장 2006:492). 
스데반의 순교를 낳은 박해는 기독교를 팔레스틴의 경계 바깥에 이식하는 결과를 
가져왔다(Walker 2000:37). 사도행전이 보여 주고자 하는 것은 외적 박해뿐 아니라 내적 
다툼의 문제조차도 초대 교회로 하여금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하는 점이다. 초대 교회가 지닌 힘이 바로 여기에 있었으며,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 
교회의 모습은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될 수 있다. 비록 문화와 상황은 
달라도 초대 교회가 보여 준 원리들은 오늘날의 목회 사역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해야 한다(옥스퍼드원어성경대전 사도행전 1-7장 2006:493). 
모든 성도들의 선교적 삶의 모습이 있었다 
곤잘레스(Justo L. Gonzalez)는 선교 사역은 바울과 바나바처럼 잘 알려진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름없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진행되었고, 그 중 일부는 바울과 같이 
순회 선교사였지만, 대부분은 상인, 노예, 기타 여러가지로 여행한 무명의 신자들로서 
여행을 기독교 전파의 기회로 사용하였다고 말한다(2012:52). 
오늘날 많은 교회들을 보면 소수의 성도들만이 헌신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관망하는 자세로 출석만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선교에 힘을 모으며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자’, ‘전염병 같은 자’들로 세상에 파장을 
일으키며 복음이 확산되도록 하였다.  
그랜트 오스본(Grant R. Osborne)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신자들은 선한 역사를 행해야 한다. 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역사여야 
한다. 그 역사의 성격은 각신자들마다 다양할 것이다. 하지만 동기(믿음)와 
바람(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모두 같다 
바울은 특정한 역사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행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20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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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한국을 떠나 해외에서 살아가는 디아스포라는 740만명이 넘고 있다. 의견 차가 
여전히 있을 수 있겠지만 디아스포라는 더 이상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로 세계 각 
지역으로 흩어진 자기 민족을 가 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디아스포라는 현 
시대의 선교의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디아스포라(διασπορά)는 일반적으로 흩어진 유대인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말이다. 
디아스포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앗수르와 바벨론에 멸망했을 때 처음 발생하였고, 
이 때 앗수르나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도 있었지만 주변 나라로 도피한 자들과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귀환하는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났으며, 이때만 해도 
디아스포라는 대개 아시아 지역에 국한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디아스포라의 
범위는 넓어졌다. 
구약에서 디아스포라에 대해 처음 나오는 내용은 아브라함으로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형성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살고있는 고향땅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그는 말씀대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큰 민족을 이루며 
살게 되었는데 이것이 최초의 디아스포라라 할 수 있겠다.  
성경에 나타난 디아스포라 교회들은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에 의해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안디옥교회가 있었으며 기독교 선교 역사에 있어서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던 유럽의 첫 선교지 빌립보 교회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의 본을 
보여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 데살로니가 교회와 바울의 선교활동의 중심축 역할을 
하였던 에베소 교회가 있었다.  
이렇게 선교적 교회의 모델을 제시한 디아스포라 교회들의 특징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팀을 중심으로 한 협력이 이뤄졌으며,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 중심의 도시 목회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또한 사랑으로 하나되는 모습과 선교가 중심이 된 목회를 하였고,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였으며,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선교 지향적 모습이 
명확히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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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시대의 많은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와 
급변하는 세상에서 인본주의적 위로가 아닌 복음의 본질을 갈망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의 절망적인 현실과 
수많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부흥의 물결을 일으키실 것이다. 그리고 
준비된 자만이 이 물결을 힘차게 타게 될 것이다. 교회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승리하기 위해 기도의 무릎을 끓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다음장에서는 디아스포라 교회를 선교적 관점에서 고찰해 보고 도널드 
맥가브란(Donald A. McGavran)의 교회성장 이론과 이상훈의 선교적 교회의 원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5 
제 4 장 
 
디아스포라 교회의 선교적 관점
한인 디아스포라가 급증하고 있는 이 때에 선교적 관점에서 디아스포라 교회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선교지 현장에서 디아스포라 교회를 중심으로 인적, 물적 
자원을 가지고 선교를 지향한다면 보다 효율성이 극대화 될 것이다. 
본 장에서는 디아스포라 교회를 선교적 고찰을 통한 이해를 한 뒤 도널드 
맥가브란(Donald A. McGavran)의 교회성장 이론과 이상훈의 선교적 교회의 원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디아스포라 교회의 선교적 이해 
교회라는 뜻은 헬라어 ‘에클레시아’(ἐκκλησία)가 보여 주듯이 ‘밖으로 불러 
모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죄악된 세성에서 불러 모아진 성별된 자들의 모임，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엡 1:22-23; 히 2:12)을 가리킨다.  
교회의 사명은 구원의 은혜를 전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으로써 
복음을 선포하고(막 16:15), 화해의 사역을 수행하며(고후 5:19), 하나님께 속한 구원의 
신령한 비밀을 알려 주어야 한다 (김창영 2008:85-86). 더 나아가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인식하고 선교사역에 집중하는 것이다. 
요하네스 블라우(Johannes Blauw)는 교회를 “인류를 위한 증거의 사명”을 의식할 
때에만 교회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는 “선교하는 교회”만이 그 
자체를 “교회”로 부를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2002:144). 
교회의 초점이 선교에 맞춰져 있을 때 예수님이 원하셨던 역동적인 교회의 모습을 
지속하게 될 것이다. 선교는 보냄을 받았다는 파송의식을 전제한다(요 20:21). 선교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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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있고 이들을 중심으로 한 한인교회들이 많이 있다. 그러므로 
한인 디아스포라 성도들의 선교지에 보냄을 받았다는 인식의 전환과 이민교회 목회자들이 
선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이다.   
맥가브란(Donald A. McGavran)과 아안(Winfield C. Arn)은 “교회 성장은 인간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목적에서 비롯된다”고 힘주어 말한다(1993:47).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목적은 바로 선교인 것이다.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교회 수는 총 6.147개로, 미국(4,454)을 제외한 
해외한인교회는 1,693개로 집계되었는데 미주와 해외한인교회들을 합하면 6,147개의 
한인교회가 한국 아닌 곳에서 한인 디아스포라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도표 3>. 
특히 미국과 캐나다를 합한 북미주한인교회는 4,937개로 전세계 한인이민교회의 
80퍼센트라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크리스챤투데이 2018.1.21). 본 연구자가 
거주하고 있는 미국을 보더라도 꾸준히 한인교회가 증가 하고 있다. 
<도표 3> 
 




도널드 맥가브란(Donald A. McGavran)의 교회 성장 이론 
도널드 맥가브란의 교회성장과 선교학적 이론(원리)이 많이 있지만 본 장에서는 
다섯 가지의 원리를 통해 선교적 관점의 디아스포라 목회원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충직성의 원리(Faithfulness Principle) 
교회성장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며, 기독교인은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도록 보냄을 받는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의 종이 되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물질을 얻는 것보다도 잃은 자를 찾는데 있는 것이다. 교회성장이란 자비의 행위이므로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의 짐을 지고, 굶주린 자들에게 생계의 수단이 되는 빵을 공급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들은 교회성장을 인간애로써 
행해지는 한 행위로 보지 않고, 오히려 교회의 확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에 
그것을 구한다. 교회성장이란 충성심이다(McGavran 1987:31).   
그리고 그는”양적인 교회성장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다”라고 강조한다(1987:599). 
충직성 원리(Faithfulness Principle)는 맥가브란이 말한 것처럼 “교회가 충성하지 않으면, 
곡식이 익은 들에서 많은 이삭들을 거둘 수 없다”는 것이다(1987:39).  
지금의 한국교회와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의 목회현장은 평신도의 헌신도가 
예전만큼 충성스럽지 못한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충직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죽어가는 뭇 영혼들을 
대면할 때, 육신의 필요와 영적인 떡을 나눠주는 충성스런 종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구원의 감격을 누릴 때, 다른 이에게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충직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맥가브란은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기를 간구하면서, 
그들의 이웃과 민족들을 모두 제자로 삼으면서, 최종적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충실하게 나아가야 한다. (198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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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다리 원리(The Bridges of God) 
다리의 역할은 단절된 두 부분을 하나로 연결해 주는 것처럼 불신자를 교회로 
인도하기 위한 방법을 맥가브란(McGavran)은 다리로 설명해 주고 있다. 
교회성장학을 세상에 나오게 한 The Bridges of God을 번역한 이광순은 하나님의 
다리원리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하나님은 전세계에 복음을 전할 임무를 우리 기독교인 모두에게 주었을 뿐 
아니라 나름의 선교전략까지도 세워 주셨다. 그 선교전략은 사람과 사람, 
집단과 집단을 연줄로 연결해 주는 다리를 통해서이다. 초대교회에서는 
유대에서 그리스와 로마로 건너가는 다리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었으며, 
바울은 이 다리들을 가장 잘 이용한 선교 전략가였다. (1993:9) 
선교는 다리를 건설하는 것이면서도 다리 위에 있는 사람들과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다리 저편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 전략이 바로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통한 집단적인 개종운동이다(1993:10).  
하나님의 다리 원리(The Bridges of God)에서 맥가브란은 “기독교 신앙은 친척에서 
친척, 가까운 친구에서 가까운 친구에게로 가장 잘 흐른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고 
말한다(1987:567). 이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교회성장 전략 가운데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은 자연적인 인간관계를 
이용하여 교회의 이웃들을 전도하는 것이다. 사회적 연결망 가운데 
교회주변을 복음화하는 것이 좋은 시작이 된다. (1987:588) 
친척과 친지들의 관계망은 교회성장을 위한 최상의 대로이기 때문에 이 다리들을 
사용하라고 맥가브란은 권면한다(1987:589).  
수용성 원리(receptivity rrinciple) 
수용성의 의미는 “다른 대상이 가진 어떤 측면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말한다(McGavran 1998:368). 맥가브란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교회성장을 이해하려면, 그리고 전도를 통해 교회성장을 이룩하려면 
우리는 수용성을 주의 깊게 연구해야만 한다. (1987:371) 
오늘날 우리들이 가장 힘써야 할 일은 지구의 모든 대륙에서 점점 증가해 
가고 있는 복음에 대해 수용적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증가시키는 일이다. (198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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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성 원리(receptivity principle)를 보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고 생각하는 자세의 
필요성을 생각하게 한다. 이것은 복음에 대해 수용적인 민족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증가시키는 일로써 수용성이 효과적인 전도방법을 결정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맥가브란은 본질적인 과제는 “수용성을 발견하고, 수용적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고, 그들의 이웃들을 영생으로 인도할 때까지 그러한 수용성에 맞게 선교 방법, 제도 및 
직원들을 조정하는 것이다”라고 피력한다(1987:395).  
찰스 크레프트(Charles H. Kraft)는 “수신자 지향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커뮤니케이션, 즉 초문화적인 영역과 문화적인 제약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 사이의 간격을 
잇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설명한다(2006:290). 사람과 사람사이의 벌어진 간격은 수용적 
자세를 통해 가까워지게 할 수 있고, 이것은 기독교 교회성장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Incarnation) 사건은 수신자 지향 
계시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일방적인 전도와 멧세지는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그것을 고집하는 이유는 상대방을 생각하지 못하는 배려의 부족과 자신만이 문제의 
해결책을 쥐고 있다는 오만에서 기인된 것일 수도 있다.  
폴 히버트(Paul G. Hiebert)는 ‘기독교와 문화’의 추천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선교사의 커뮤니케이션은 더 이상 선교사들이 무슨 말을 했느냐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다. 선교 현지인들이 무엇을 들었느냐에 따라 
평가되어야만 한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현지 문화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성경적 진리를 성경에 나타난 문화나 선교사 
자신이 속한 문화와 근본적으로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Kraft 2006:12) 
선교사들은 종종 그들의 서양 기독교 문화를 재생하기 위해 노력했던 선교사촌에 
모여 살면서 외부인으로 존재했다(Hiebert 2007:70). 
맥가브란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복음에 대한 그들의 수용성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햇빛과 비를 통해, 
그의 섭리와 성령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에 대해 수용적이 
되게 하였다(19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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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대한 전도계획의 원리(Set Goals and Make Bold Plans) 
교회성장을 위해서는 과감하면서도 담대한 전도가 필요하다. 담대한 전도계획의 
원리((Set Goals and Make Bold Plans)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담대하고 과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전도계획이 필요하다.  
맥가브란은 담대한 전도계획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과감한 계획이란 이전보다 훨씬 적극적인 어떤 것을 의미한다. 교회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파악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주민 전체에 
걸쳐서 교회에 교회를 설립하는 납득할만 하고 충분한 계획들을 고안하고 
추진하는 일을 계속하여야 한다. (1987:626)  
레슬리 뉴비긴(Lesslie Newbigin)의 “복음 선포는 불신자의 질문에 대한 
응답이다”라는 말처럼 제자 삼을 수 있는 불신자들에게 응답해 줘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2014:224). 
담대한 전도 계획에 있어서 먼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효율적인 
복음전도를 수행할 때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목표는 노력을 핵심과제에 집중하게 
한다. 기독교 지도자들의 기본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일치시키는 것이 본질적이다(McGavran 1987:590). 
목표설정은 목사들과 선교사들로 하여금 그들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일치시키도록 도우며 머리가 되시는 예수께서 그들을 언제나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복음화에 언제나 매진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돕는다(1987:591). 
그리고 맥가브란은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세 가지 단계를 설명해 준다.  
1. 복음전도가 철저하게 성경적이라는 것을 강조하라. 목표설정은 측정할 
수 있는 교회성장이 성경적으로 요구된다는 사실을 가르침으로 출발해야 
한다.  
2. 과거의 성장을 도표로 나타내라. 지난 10년 정도면 충분하다. 교인들의 
분포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 생물학적 성장, 전입성장, 개종성장 등을 
살펴보라. 미래의 성장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용한 도구는 연간 
평균 성장률(AAGR)이다.  
3. 신앙에 입각하여 기획하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어떠한 성장을 
허락하시는지 헤아리라(1987:612). 
 41 
동질 집단의 원리(homogeneous unit principle) 
사람들은 인종적, 언어적, 계급적 장벽을 넘지 않고 기독교인이 되기 
원한다(McGavran 1987:337). 맥가브란의 동질집단 원리는 뚜렷한 지위나 인종적 차별이 
있을때는 장벽에 부딪치게 되지만 자신과 같은 종류의 동질집단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제시하면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들과 같이 보고, 
말하며 행동하는 사람들로 형성된 들어가기를 더 원한다(1987:343).  
이상훈의 선교적 교회 
이상훈은 “선교적 교회는 기능적 측면에서의 선교를 넘어 존재론적이며 역동적인 
교회의 선교를 지향한다고 하여 존재론적이며 동시에 실존적이다”라고 말한다(2012:98-
99).   
선교적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 배움에 동참하는 공동체이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의 규범이 되고, 교회는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다는 이해를 분명히 해야 하며, 전체 공동체와 
모든 구성원들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교적 사명이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선교적 공동체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서로를 대하면서 
행동하는가에 달렸으며, 화해를 실천하고 서로를 향해 사랑 안에서 신뢰하는 관계이다. 
또한 환대를 실천하고, 예배로 하나님의 현존과 약속한 미래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나타내며, 대중에게 복음전도를 실시하고, 교회 자체로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표현할 
수 없는 한계를 인정한다. 
교회의 선교적 본질을 인식 
선교적 교회는 교회의 선교적 본질에 대하여 분명한 이해를 갖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의 존재 가치는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열매이며 매개체로써 하나님의 통치의 중요한 대리인이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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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을 실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자기 갱신과 변화를 추구하며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꿈꾸고 사역해야 한다.    
상황을 바로 인식하고 전환 
현재 교회가 당면한 시대 상황에 대하여 정확한 인지를 해야 하며 인식전환을 해야 
한다. 오늘날 시대 상황은 급변하고 있고, 교회에 대한 세상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수세기 동안 선교를 이슬어 왔던 서구 교회는 힘을 잃어 가고 있고, 제3세계 
교회들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선교지를 더이상 지리적으로 구분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전세계가 세계화의 물결로 인해 많은 이동과 변화를 낳고 있다. 
선교가 더 이상 보내는 선교만을 의미하지 않고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는 불신자들을 
돌아보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거리의 
원근( 遠近)이나, 인종을 떠나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역사회와 문화를 이해 
교회는 세상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신앙 공동체이다. 교회가 그 지역 사회에 
존재하는 이유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구원 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데 교회가 그 지역과 사람들을 알지 못한다면 제대로 소통이 이뤄질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교회의 열심이 왜곡되어 보일 수도 있는 것이다. 교회가 무조건적으로 
지역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사랑과 관심을 준다고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지역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지역 사람들의 영적 상태와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연구해야 하며, 그들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 상호간에 소통하는 
방법으로 섬겨야 한다. 
선교적 교회는 세상의 문화를 배우되 그 문화에 종속되지 않고 그 문화를 
복음전달의 소통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교회에서나 선교지에서는 그 지역과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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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는 신앙 공동체임을 인식 
교회는 단순한 성도들의 모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 지체가 한 몸을 
이루는 영적 공동체이다. 더불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공동체로서 예수의 삶과 
성품을 배우고 닮아가는 모임이 교회인것이다.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를 통해 연합됨을 체험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공동체이다. 
비록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로서 그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종말론적 관점으로 선교 
진정한 선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종말론적 관점에서 볼 때 가능하다. 부름 받은 
교회는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하나의 영적 공동체이다. 따라서 
지역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 
각 지역교회는 서로 경쟁상대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도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되는 모습은 종말론적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연합하기 어렵게 된다.   
요약 
한인 디아스포라가 급증하고 있는 이 때에 선교적 관점에서 보면 선교지 현장에서 
디아스포라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인적, 물적 자원을 가지고 선교사역을 협력한다면 보다 
효율성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교회는 매우 중요하다.  
교회는 ‘밖으로 불러 모으다’(ἐκκλησία)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 모아진 성별된 자들의 모임，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엡 1:22-23; 히 2:12)을 가리킨다. 교회의 사명은 구원의 은혜를 전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으로써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속한 구원의 신령한 비밀을 
알려줘야 하며, 더 나아가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인식하고 선교사역에 
집중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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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관점에서 맥가브란의 ‘충직성의 원리’는 목회와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교회 확장임을 알고 충성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제공할 것이고, 
‘하나님의 다리 원리’는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는 교량 역할의 
원리를 알려주며, ‘수용성의 원리’는 다른 사람이 가진 어떤 측면을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고 생각하게 하는 기존의 서구권의 선교정책의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해 가는 이 시대에 분명한 목표를 설정을 하고 자신있게 
복음을 제시하는 ‘담대한 전도 계획의 원리’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준다. 또한 같은 
문화권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동질 집단의 원리’는 복음을 전하며 목회와 
선교사역을 하는데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잘 하도록 안내자의 역할을 해 준다.  
이상훈은 “선교적 교회는 기능적 측면에서의 선교를 넘어 존재론적이며 역동적인 
교회의 선교를 지향한다”고 강조하면서 교회의 선교적 본질을 분명히 인식해야 하고, 
상황을 바로 인지하고 전환하면서 지역사회의 문화를 이해하면서 소통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교회는 단순한 성도들의 모임만이 아니라 주 안에서 각 지체가 한 몸을 이루는 영적 
공동체이며, 더불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공동체로서 예수의 삶과 성품을 배우고 
닮아가는 모임인 것을 자각하고,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교회가 서로 연합하면서 선교할 
것을 조언해 주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디아스포라 교회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이 시대의 사조인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은 무엇이고 그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것으로부터 한인 디아스포라 성도와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받는 영향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45 
제 5 장 
 
디아스포라 교회의 상황적 관점: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
필자는 한국에서 부교역자로 12년 동안 사역하였고, 말레이시아 말라카 지역에서 
한인교회를 개척하여 7년 동안 사역하였으며, 미국 LA 한인타운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1년 
동안 담임 사역을 하였다.  
세 나라에서 사역을 하면서 느낀 오늘의 상황은 성도들의 삶이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다는 것과 교회 또한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디아스포라 이민자로 힘겹게 생활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여 성도들에게 영적 안목과 선교적 삶을 살아가도록 성도들을 깨닫도록 양육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을 정립하게 되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사람들은 문화 속에서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 
문화는 사람들의 가치관, 행동 양식, 생활방식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문화의 상부 
구조를 이루고 있는 정신적 사조는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시대를 가리켜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시대’라고 
말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세속화와 종교 다원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문화의 
도전들은 신앙생활에까지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대부분의 많은 이들은 
포스트모더니즘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채 그 영향을 받고 있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이라고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시대의 조류의 영향이 
복음이 담고 있는 본질을 바꿔 놓는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복음이 전혀 옷을 갈아입지 않은채 이해될 수 없는 
언어와 모습으로 다가갈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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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슬리 뉴비긴(Lesslie Newbigin)은 “먼저 누군가 순수한 복음을 거론하면서 복음이 
문화의 옷을 입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런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말한다(2014:272). 그러므로, 복음이 진리로써 사람들에게 수용이 
되려면 그들의 언어와 문화의 옷을 덧입혀서 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시대는 이전 
시대에 비해 많이 달라졌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상황 또한 급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따른 사회와의 공감대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다. 
그렇다고 교회가 세상이 원하는 접근이 쉬운 것만 수용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선교이다. 현재는 21세기 선교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은 높아져 가고 있고 740만명의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전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이 급속도로 강해지는 이 시대에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이들을 
잘 훈련시켜 선교적 재원으로 쓰임 받게 할 수만 있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것이다. 
본 장에서는 디아스포라 교회의 상황적 관점에서 이 시대의 사조인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영향을 받는 한인 디아스포라 
성도와 한인 이민교회들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이란 무엇인가?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이란 말은 ‘post’라는 접두어와 ‘moderism’이라는 
단어가 결합되어 나오게 된 용어이다.  
다음 위키백과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에 대한 설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은 일반적으로 모더니즘 후의(라틴어 post: 
뒤, 후) 서양의 사회, 문화, 예술의 총체적 상황을 일컫는다. 이성중심주의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를 내포하고 있는 사상적 경향의 총칭이다. 2차 
세계대전 및 여성운동, 학생운동, 흑인민권운동과 구조주의 이후에 일어난 
해체현상의 영향을 받았다. 탈중심적 다원적 사고, 탈이성적 사고가 
포스트모더니즘의 가장 큰 특징으로 1960년대 프랑스와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2018 다음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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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욱동은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의 논리적 발전이며 계승인 동시에 
모더니즘에 대한 비판적 반작용이며 의식적 단절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스트모더니즘을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선택적 관점보다는 오히려 ‘모두 둘 다’의 
포용적 관점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2004:24). 포스트모더니즘과 모더니즘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고 미묘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의 기본 
입장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동시에 또한 모더니즘의 한계를 초월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김욱동 2004:421).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아놀드 
토인비(Arnold Toynbee)인데 그의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서 사용을 하였고, 세계 1차 
대전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토인비에 따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권력(power)이 
서구로부터 비서구의 문화와 새로운 다원주의 세계의 문화로 이동하게 되었다(Grenz 
2010:51).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은 지정된 계파가 아니라 사회의 경향을 이루는 
일반적 사상의 입장, 미술, 문학 등 예술 전체에 걸친 다원성, 반항, 해체등의 확정되지 않은 
이론들을 전부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개념이다. 
역사적으로 모든 시대의 이론과 사조들은 나름대로의 지대한 공헌과 잘못된 
점들이 있게 마련이고, 앞날에 대한 가능성과 잠재성을 내재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가 인지해야 할 분명한 사실은 전도서 기자의 말처럼 “해 아래 새것이 없다”는 
것이다(전1:9). 서로의 혼재된 사고체계와 문화의 혼합적 연속성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고 
이 연속성 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의 특징 
김영동의 저서 ‘포스트모더니즘의 이해’를 중심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탈정전화(脫正典化) 혹은 탈중심화(脫中心化) 현상이 있다. 이 현상은 
포스트모더니즘을 규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200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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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모더니즘은 기존의 전통과 인습에의 도전을 중요한 출발점으로 삼는데, 
모더니즘의 대한 반발로 생겨난 포스트모더니즘은 기존의 것들을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다(Grenz 2010:292). 포스트모더니즘은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진리를 포기한 사상이며, 
진리 자체를 집어 던져 버린 것이라고 말 할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에 대한 학자들간의 의견이 하나로 합의된 내용은 
없지만 “하나의 사실에는 일치된 의견을 가지면서 합일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현상은 
단일의 보편적인 세계관이 종말을 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포스트모던 사조는 단일화된,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리고 보편적으로 설득력을 가지는 
어떤 설명에 대해서 저항한다”고 스탠리 그렌츠(Stanley J. Grenz)는 설명한다(2010:44).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속한 공통체와 개인의 생활 속에서 두드러지는 특징 
중에 하나는 절대적 보편가치에 대한 인식이 사라지고, 상대주의와 다원주의의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렌츠는”포스트모던 다양성(Postmodern variety)은 이전의 
것들과는 다르다”고 말한다(2010:49). 표면상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적인 내용과 그 가치들의 의미가 상당히 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2. 패러디나 패스티쉬를 매우 핵심적인 예술적장치로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탈정전화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것으로서, 모더니즘에 비해 긍정적이고 가치중립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2004:434-435). 
3. 물질적인 세계 내에서의 영적 실재를 인정한다. 스스로의 삶에 대한 자제력에 
대해 부정적이고, 초월적인 존재에게 종속되고자 하는 열망이 강한 편이다.  
4. 특정적 행위와 참여를 중시한다. 모더니즘이 고립과 무관심, 형식에 의해 
특징지워진다고 한다면, 포스트모더니즘은 참여와 관심과 실천적 행동이 있다(2004:439). 
5. 전통적인 계급적 질서의 붕괴와 새로운 계급의 출현이다. 모더니즘은 
엘리트주의적 고급문화적 성격을 띄고 있어서 일반 대중에게 혐오감을 주었는데, 
포스트모더니즘은 청년문화가 전통 문화의 반작용으로 시작되어 민주적이고 민중적이 
성격을 띠게 되었다(2004:448, 451).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탈형식화, 탈문화화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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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모더니즘은 근본적으로 가까운 과거의 전통적인 것과 어떤 전통의 것을 
선택적으로 혼합하는 것으로써, 모더니즘의 연속(continuation)이면서 또한 그것을 
초월하는 것(transcendence)이다.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의 최고의 특징은 이중적 기호체계(double-coded)와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다. 이것들은 폭넓은 선택을 가능하게 하며, 다소의 대립은 
불가피하고, 전통적으로부터의 단절을 그 특징으로 한다. 왜냐하면 이질성은 다원론을 
가장 분명하게 사로잡기 때문이다(Jencks 1989:7. Grenz 2010:60에서 재인용). 
포스트모더니즘은 서구의 지배력이 끝나고 개인주의, 자본주의, 그리고 기독교의 
쇠퇴와 함께 주어졌고, 서구 문명이 합리성에 대한 반발과 상대주의에 빠졌을 때 
일어났다고 토인비는 주장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권력(power)이 서구로부터 비서구의 문화와 새로운 다원주의 세계의 문화로 이동하게 
되었다”고 그렌츠는 피력한다(2010:51). 
서방국가의 왕성한 선교활동과 선교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은 이렇게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권에서 드러나게 되었다. 
6. 포스트모더니즘은 다양성의 양상을 나타내면서 다문화주의, 종교 다원주의, 
상대주의를 만들어 냈다. 특히 모든 종교를 상대화시켜서 종교적 혼합주의나 종교적 
통합을 시도하려는 경향이 있다. 
리차드 미들턴과 브라이언 왈시(Richard Middleton & Brian Walsh)는 “결국 
포스트모더니티는 ‘쇼핑몰 문화’다. 쇼핑몰은 카니발처럼, 우리의 심신을 피곤하게 한다.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은 목소리들에 압도당하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2007:121).   
다음에서는 성경적, 선교적 관점에서 본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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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적 관점에서 본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기존의 가치를 부인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은 절대적 가치의 성경말씀까지도 비판과 
비평의 대상으로 재단하기 시작했다. 
레슬리 뉴비긴(Lesslie Newbigin)은 포스트모더니즘을 잘 대변하는 다원주의 
사회를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피력한다. 
이런 사회는 또한 자유로운 사회라고들 생각하는데, 어떤 공인된 
교리(도그마)에 의해 좌우되는 사회가 아니라 모든 교리를 
비판적인(그리고 회의적인) 시험대에 올려 놓는 비판 정신에 의해 돌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2014:15)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은 기존의 가치들을 무시하고 비판하는 것이다. 이런 
사조는 불변의 진리인 성경말씀까지도 잘라내는 시도를 서슴치 않고 한다. 
그렌츠는 포스트모던 시대에 복음을 구현하는 것은 반지성적이 되어야 하고, 
계몽주의가 이룩한 것들은 다 던져 버려야만 할 필요는 없으며, 모더니티에 대한 
포스트모던 비판은 우리 인간성이 단지 우리의 인식적 차원만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상기시키는 데 필요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2010:302). 
알렌 록스버거(Alan J. Roxburgh)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만일 
전략적인 계획 수립과 프로그램이 무용지물이라면, 도대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라고 자신에게 말하는 사람들의 질문이 정당하다고 답변한 후에 그래서 우리 
전통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서사(성경 이야기)를 다시 듣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2009:235). 
미들턴과 왈시는 이스라엘의 세계관인 출애굽 사건을 다루면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성경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문제라고 
말해주고 있고,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 노릇을 하고 있으며, 출구 없는 상황이 문제라고 
하면서 ‘무엇이 해결책인가’ 라는 질문에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죄로 타락한 만유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 독생자를 보내어 십자가에서 죽게 하므로 인간을 죄와 
고통에서, 모든 피조물들을 그 고통의 멍에에서 풀어주려는 하나님이 그 해결책이라고 
강조한다(200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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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적 확신을 가지고 성령이 
역사하도록 열린 마음으로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한다. 어찌보면 우리는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거친 파도가 있는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 항해의 키를 
성령 하나님이 잡고 인도하심을 바라며 열린 마음으로 도전해야 한다. 
성경적인 기독교인들은 개방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고, 성령께서 그들을 
개인적으로, 또 집단적으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시기에 변혁과 다양성에 대하여 열려 
있어야 하며, 성장은 모험이 따르는 위험스러운 것이다(Kraft 2006:614).  
선교적 관점에서 본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윌버크 쉥크(Wilbert R. Shenk)는 현대문화에 반응하는 선교학적 접근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확한 개념 구조를 가져야 한다. 둘째, 신학과 선교와의 상호관계 속에서 
도와야 하고, 모든 신학의 닻은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즉 하나님의 구속사역이며 
이것은 현대 문화와 관련되어 성취될 필요가 있고 셋째, 사람들에게 현대 문화와 
포스트모던 문화에 대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2003:220). 
변화와 과도기의 성격을 더 큰 틀에서 파악해야 하며, 변화와 과도기의 역동성에 
대한 기본적인 파악이 되지 않으면, 리더들은 계속해서 혼란스럽고 소란스러운 변화에 
떠밀려 지속적인 무질서 가운데 빠져들 것이다. 변화와 과도기가 자신들의 교회와 
지역사회에 어떻게, 어느 면에서 역사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Roxburgh 2009:50). 
이런 측면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을 선교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여 실제적 사역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쉥크는 문화를 좀더 탐구 할 수 있는 명제를 제시하는데 “첫째, 선교의 개념을 
공식화하는 데 중심이 되었던 것은 신학적 견해가 아니라 문화이다. 둘째, 변화하는 개념은 
사회 정치적 체제로서 문화에 대한 변화하는 이해와 상호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셋째, 
선교에 대한 모든 개념들은 하나님의 속죄 선교에 충실하려고 하면 할수록 신학적 비평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200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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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렌 록스버거(Alan J. Roxburgh)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미셔널”은 하나님의 교회와 교회의 활동을 모두 형성하고 규정해 준다는 
뜻이다. 그것은 교회가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고 궁극적으로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그룹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과 상반되는 것이다. 만일 서구가 
복음중심적인 말씀을 상실했거나 다른 가치들과 타협하고 있는 선교 
현장이 되었다면, 이 선교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만나셨던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형성하고 그 삶에 의미를 주는 신앙 공동체의 
중심으로 다시 모셔 들이는데 있다(2009:16).  
현대 문화의 영역을 다루면서 17세기에 계몽운동의 도래는 교회와 종교를 
방어적으로 만들었고, 교회는 문화와 무관한 것으로 취급되게 되었지만 정작 
계몽철학자들이 가졌던 인간 이성의 자력에서 가졌던 확신은 잘못된 것으로 증명되었다고 
말하면서 현대인들은 소비주의와 향락주의 문화에 영향을 받고 있는 이 때에 교회는 
사상에 낡아빠진 습관들을 없애고 선교라는 렌즈를 통해 당대의 문화를 재고하는 큰 
노력을 요하는 일에 동참하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Shenk 2003:188). 
지그문트 바우만(Zygmunt Bauman)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마샬 T.H. Marshall이 또 다른 경우에 대해서 논평한 대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한 방향으로 달리고 있으면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그들이 좇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디로부터 달아나고 있는가. 
(2010:130) 
백화점에 진열된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고급 상품 같은 것을 좇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불확실성 시대에서 느끼는 불안과 고독으로부터의 탈출을 시도하기 위해 몸부림 
치며 세상 문화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증거를 위해 선교적 
세계관을 세워가며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성찰해 봐야 할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사회는 사실 복음을 전하는데 있어 유리한 장점들이 있다. 
그래함 존스톤(Graham Johnston)은 그린(Green)의 말을 다음과 같이 인용한다. 
포스트모던 시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열고 잘 듣는다. 
그 이유는 이런 이야기들이 사회적 존재에 목적과 모양새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포스트모던 시대 사람들은 저자의 역할이나 개인의 중요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영적 자서전과 개인의 증언은 하나님을 드높일 수 있고 
그 사람을 높이지는 않는다. 포스트모던 시대 사람들은 반종교적인(anti-
religious) 것이 아니라 반(反)교회적(anti-ecclesiastical)이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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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영적 자서전과 개인적 증언에는 마음 문을 열 것이다. (2006:188-
189) 
기독교 입장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 포스트모더니티가 
인간의 문화적 형성을 위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기 때문이다. 포스트모더니티는 
긍정적인 역사적 기회로 환영받아 마땅하다(Middleton & Walsh 2007:89). 선교적 관점에서 
볼 때, 포스트모더니즘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의 영향을 받은 한인 디아스포라 
성도와 교회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하여 기회를 잘 붙잡고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오늘날의 시대에 대한 이해의 지각을 끊임없이 유지해야 할 것이다(롬 13:11). 
교회는 항상 그 시대의 문화와 맞서야만 했으며, 세상과 긴장관계 속에서 존재해야 
했다. 현시대의 문화를 무시하는 것은 부적합한 비판을 한다는 욕을 먹기 십상이고, 
그렇다고 무비판적으로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혼합주의나 불신앙의 위험을 안게 되는 
것이었다(Veith 2004:4).  
현재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맞고 있는 상황은 포스트모더니즘과 온갖 사조에 
따른 부유물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 이 문제는 비단 
디아스포라 교회의 문제만이 아닌 한국교회, 더 나아가 전세계 교회들이 직면한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성도와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의 영향을 받은 한인 디아스포라 
성도의 특징 
1.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 
데이비드 웰스(David Wells)는 다른 누군가에 대한 관심은 갖지 않은 채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만 관심 갖는 인간을 ‘심리학적인 인간’이라고 표현한다. 이 심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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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가장 큰 목표는 스스로가 느끼는 ‘만족감’이며 오늘날 인간이 경험하는 자아에로의 
함몰이라고 지적하고 있다(2006:228). 
자아를 중시하는 인간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는 그 어떤 가르침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나에 대한 독립적인 정의를 자신 스스로 내려 버린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각자가 내린 정의에 충실한 삶을 살도록 충동질하는 
사회이다. “나는 나야!”라고 외치는 광고 문구가 전혀 낯설지 않게 되었다(옥성호 2008:82). 
‘나’ 중심의 세계관은 기준없이 개인의 소견대로 결정하고 살았던 사사시대의 모습처럼 
사회에서 점차적으로 권위주의를 사라지게 하고 개인의 실리를 추구하게 만들었다.  
2. 마켓팅 문화에 익숙하다. 
대형 마트나 백화점에서 취사선택하여 물건을 고르듯이 자신이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를 찾기 보다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철새처럼 이동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다양한 방식의 선전과 광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소비와 성취를 통한 
만족과 구별에 집중하도록 유도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삶의 방식을 
위해서 문화를 결정하기보다는 문화가 결정해 놓은 방식에 의해서 자신의 삶을 맞추어 
간다. 즉 문화가 설정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게 만든다(주종훈 2014:27-28). 
3. TV와 인터넷의 영향을 받은 세계관이 형성된다. 
한인 디아스포라 성도들도 알게 모르게 매스 미디어를 통해 포스트모더니즘적인 
영향권 아래 놓이게 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홉수하는 문화적 트렌드나 사상들 속에는 
비성경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세계관이 형성될 수 있다.  
요즘은 개인마다 스마트폰으로 예능, 드라마, 영화 등 각종 프로를 핸드폰 손 
안에서 해결을 한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간의 대화 중에도 환생과 전생, 소위 막장 
드라마의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나누는걸 보면서 성경 말씀보다 TV와 인터넷에 더 영향을 
받고 그 문화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예수님과 말씀을 묵상하기 보다 자신이 보았던 
드라마나 영화를 더 깊이 생각하고 가치관 형성에 영향 받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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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모더니즘의 확산에 있어서 다양한 문화적 매개체가 사용되었는데 그중에서도 
TV의 역할이 매우 컸다. 
그렌츠는 “영화는 포스트모던 대중문화를 가능하게 만들었고, 텔레비전은 그 
문화를 퍼뜨렸다고 할 수 있다”고 말한다(2010:86). 
클레이 셔키(Clay Shirky)는 1720년대의 영국사회의‘진 열풍’이 현재는 ‘TV 보기’로 
나타났는데 이는 미국인들이 일년 동안 TV를 시청하는 시간이 대략 2000억 시간이 된다고 
하면서 이 여가시간의 새로운 움직임을 설명한다(2015:27). 
사회 구조의 변화와 상대적으로 늘어난 여가를 TV를 보면서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게 된것이다. 최근에는 소셜 
네트워크(SNS)의 확산으로 자신의 생각과 사회적 이슈들을 서로 공유하며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고 ‘좋아요’를 받기 위해 무던히도 애쓰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은 사사기 시대처럼 각자의 소견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정확한 기준, 보편적 진리의 불수용성으로 인해 서로간의 높은 장벽만 쌓아가는 단절을 
가져오게 했다.  
이상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현대인들은 기술의 발전 덕분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인터넷과 
SNS를 통해 항상 누군가와 연결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간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욱 고독하며 심한 타인과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다. (2015:55) 
텔레비전이 출현하여 사회를 원자화 시켰고,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의 여가 
시간에 뿔뿔이 흩어져서 텔레비전 화면에 고정된 채 공중파를 타고 거실로 침입하는 그 
메시지의 포로가 된다(Newbigin 2014:434). 
우리에게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사탄은 이런 다양성이라는 구호 아래 지금도 하나님의 
진리에 거역하고 도전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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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의 영향을 받은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특징 
게리 맥킨토시(Gary L. Mckintosh)는 “교회성장은 성경적 개념이며 이것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품성(life-giving nature of God)에서부터 도출되고 또 그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한다(2004:5).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교회를 보면 성경과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된 성장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여과없이 그대로 도입하여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이 현재 교회의 모습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는 교회 안에서는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는가? 
1. 성경 말씀보다 세상의 화려한 문화를 들여오려고 한다. 
이런 모습은 실용주의나 성공주의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현대 예배의 가장 큰 
약점은 교회의 전통이 지닌 가치보다는 현대 문화와 세상이 주는 논리를 신학적 분석과 
세계관적 평가 없이 교회 안에서 분별없이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주종훈 
2014:52). 
최근에 주변에서 마켓팅교회(Marketing church))라는 말을 듣게 되는데, 
마켓팅(Marketing)이라는 말은 경영학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사람들에게 판매 행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으로써 능률적인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단어가 교회와 연결될 때는 심지어 복음까지도 시장에서 파는 상품으로 취급되기 쉽다.   
옥성호는 마케팅 교회는 복음을 상품으로 인식한다고 말하면서 상품화된 복음에서 
제거되는 것이 ‘죄’에 대한 지적이라고 강조한다.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에서 누군가에게 
너는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일종의 자살행위와 같은 것인데, 마케팅 교회는 이 ‘죄’에 
대한 부분을 ‘낮은 자존감’이라는 심리학적 용어를 도입하여 ‘죄’를 제거했다고 
말한다(2008:172-175). 복음은 하나님의 진노와 인간의 죄인됨에서부터 시작하고, 다음에 
오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이다. 자신의 죄인된 상태를 정확히 깨닫고 그 죄를 십자가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바라봄으로 내려 놓는 사람들에게만 비로소 십자가는 은혜가 
된다(2010:144).  
이런 면에서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목사의 적극적 사고방식과 레이크우드 교회 
조엘 오스틴목사의 긍정적 사고는 자신의 이론을 가지고 성경을 끼워 맞추려고 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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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을 왜곡하게 된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복음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시대의 정신과 
야합한 면이 많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현대 교회는 성경 말씀의 권위보다 마케팅의 능력, 심리학의 치유만족, 
엔터테인먼트의 달콤함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수적인 성장만을 이야기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기 위한 절실한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2. 심리학적 용어들이 자주 사용된다. 
교회 안에서 자주 들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교회들은 심리학적 용어들을 교회 내에서 자주 사용한다. 
기독교는 참된 것과 거짓을 나누는 종교로써 이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무너트리려는 이단들의 시도가 많았는데 심리학은 이 경계를 애매모호하게 만드는 결과를 
유발했다.  
우리는 심리학이 물질적 세계를 다루는 과학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문제는 심리학이 이런 물질적 세계를 다루는 과학이 아니라는 
점에 있고, 심리학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영적인 부분을 다루는 종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질적 영역에서 발견되는 과학의 좋은 점들을 배우고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는 항상 경계하고 대적해야 한다(옥성호 2007:74-75). 
오늘날 심리학은 그 단어 앞에 ‘기독교’라는 단어를 첨가함으로 많은 사람에게 
기독교 심리학은 일반 심리학과 전혀 다른 ‘성경 말씀에 근거한 심리학’이라고 착각하도록 
하는 데에 성공하였다(옥성호 2007:77).  
결국 인간 행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심리학적 이론은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사람에게 중요한 복음을 진정으로 깨닫게 하는데 장애가 된다. 심리학이 이해하고 말하는 
인간이 성경이 정의하는 인간과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심리학이 기독교의 복음을 흡수할 
때, 죄가 있는 곳에 상처가 들어오고 회개를 재촉하는 것 대안으로 치료를 권장하게 된다.  
3.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인간의 감정을 흥분시키는 감각적 찬양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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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안에서 불려지는 CCM(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을 보면 젊은층이 부르는 
부드러운 음률은 편안함과 위로를 느끼게 하는 가사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듣기에는 좋고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허탈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이다.  
찬양은 가르침을 위한 바른 목적으로 쓰여야 한다. 웨슬리나 루터가 찬양을 만든 
이유는 부르는 이들의 감정적 황홀함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가르침을 
위해서였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전하지 못하는 노래들이 찬양으로 불릴 때 
찬양이라고 불리는 곡들 속의 가사들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전락한다(옥성호 2010:126).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 나’가 중심이 되는 CCM을 통해 회심으로 생각하는 경우에 
가짜 회심자를 만들 수 있는 것과 차후에 이들이 매우 위험한 불신앙의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결국 믿음의 기준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는 대신 자신의 감정 상태에 신앙을 뿌리 박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흔들리게 된다. 기독교 예배는 단지 소비와 만족을 위한 엔터테인먼트의 한 방식이 아니라,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삶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독교 실천 
방식이다(주종훈 2014:7).  
포스트모더니즘의 중요한 특징은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가치를 
상대화시키는 것이 포스트모더니즘의 핵심이다. 이제는 교회의 건물 크기와 성도 수를 
부풀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파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팔고 
건물을 더 높이 올리기 위해서 세속적 방법과 그것을 용이하기 위해 하는 행사가 이제는 
교회 안에서 만연하게 행하여지고 있는 것이다.  
현시대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사조와 함께 4차산업혁명의 발전을 실제적 생활 
속에서 체험하며 살아간다. 1960년대의 반도체와 메인프레임 컴퓨팅(mainframe 
computing)부터 시작되어 1970년대와 1980년대 PC(personal computing)를 거쳐 1990년대 
인터넷 발달이 대두된, 제3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디지털 혁명을 토대로 한 유비쿼터스 
모바일 인터넷(ubiquitous and mobile internet), 더 저렴하면서 작고 강력해진 센서, 
인공지능과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이다(Schwab 2017:25). 앞으로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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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딥러닝(deep learning)을 기반으로한 로봇의 출현이 아마 사람들의 실생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대만국적의 기업 폭스콘(foxconn)은 이미 중국 장쑤성 쿤산에 있는 공장 직원 
6만명을 자동화 설비로 대체했으며, 앞으로 중국에 있는 모든 폭스콘 공장에서 생산을 
완전히 자동화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조선일보 2017.1.2). 
바로 가까운 나라에서 이미 현실로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이미 독일국적의 BMW 제조공장에서는 사람과 로봇이 같은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로봇이 아직까지 하지 못하는 일만 사람이 대신하고 있는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고,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대부분이 대기업의 원청 또는 하청공장임을 감안한다면 
대한민국 노동계에 엄청난 타격이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또한 독일에서는 설비와 공장간의 연결, 다품종 소량생산에서 다품종 
대량생산으로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지멘스(siemens)의 스마트팩토리(smart factory)와 
개인별 맞춤생산을 실시간으로 바로 만들어내는 아디다스의 스피드팩토리(speed factory) 
등의 기술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본은 본인들의 강점인 로봇과 IoT의 
결합을 통한 사람 1명 없는 로봇호텔이 이미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에서는 
센서와 빅데이터 분야를 거의 독점해버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GE(Genral 
Electric)사가 있는데 GE는 현재 모든 물품에 센서를 달아 실시간으로 해당 데이터(raw 
data)를 전송 받아 그 데이터(raw data)를 가공 및 분석해 최적화된 제품설계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상화폐 역시 4차 산업혁명의 큰 물결을 이루는 
하나의 물줄기이다. 기존의 Off-Line에서는 현금으로 거래가 되었지만 On-Line 상에서 
현금은 이제 더 이상 거래하기가 불편해졌다. 어쩌면 하나의 물줄기가 아닌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분야와 기술을 블록체인기술 기반으로 다 엮어버리는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적 기술이라고 말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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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 
속에 있는지에 대한 폭 넓은 시각에서 우리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 대비해야 하는 급변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성(Hyper-Connected)’, ‘초지능화(Hyper-Intelligent)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고 보다 지능화된 사회로 변화”시킬 
것이다. 우리 사회는 이미 초연결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 
정보통신기술(ICT)의 급진적 발전과 확산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연결성을 기하급수적으로 확대시키고 있고, 이를 통해 ‘초연결성’이 강화되고 있다(김진하 
2016:49). 
요약  
오늘날 사람들은 문화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이 문화는 사람들의 세계관, 
행동 양식, 생활방식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시대를 가리켜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시대’라고 말한다.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이란 말은 ‘post’라는 접두어와 ‘moderism’이라는 
단어가 결합되어 나오게 된 용어로서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가치를 
상대화시키는 것이 포스트모더니즘의 핵심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기존의 전통과 인습에의 도전을 중요한 출발점으로 삼고, 
기존의 것들을 무시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속한 공통체와 
개인의 생활 속에서 두드러지는 특징 중에 하나는 절대적 보편가치에 대한 인식이 
사라지고 상대주의와 다원주의의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는 한인 디아스포라 성도들은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마켓팅과 엔터테인먼트에 노출되어 영향을 받게 되며, TV와 인터넷의 
영향을 받은 세계관이 형성되어 자신들도 모르게 매스 미디어를 통해 생겨난 악한 
비성경적인 요소들 때문에 혼돈과 오류 속으로 빠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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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교회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첫째, 성경 말씀을 
강조하기보다 세상의 실용적인 문화를 교회 안으로 도입한다. 이런 모습은 결국 
실용주의나 성공주의 같은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판매 행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능률적인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는 마켓팅 교회(Marketing 
church))라는 말을 주변에서 듣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둘째, 심리학적 용어들을 자주 사용한다. 교회 안에서 자주 들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교회들은 ‘자존감’, ‘자기 사랑’, 
‘긍정적 사고’, ‘성공의 법칙’등 심리학적 용어들을 교회 내에서 자주 사용한다. 이를 통해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자아에게 불가능은 없다는 사실을 숙지시켜 준다. 기독교는 참된 
것과 거짓을 나누는 종교로서 이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무너트리려는 이단들의 시도가 
많았는데 심리학은 이 경계를 더욱 애매모호 하게 만드는 결과를 유발시켰다.  
셋째,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인간의 감정을 흥분시키는 감각적 찬양을 
사용한다. 교회 안에서 불려지는 CCM은 부드러운 음률과 편안함과 위로를 느끼게 하는 
가사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듣기에는 좋고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허탈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이다.  
오늘날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사조와 함께 4차산업혁명을 실제적 생활 속에서 
체험하며 살아간다. 모든 것을 초월적으로 연결하고 초지능화의 특징이 있어서 이것으로 
인해 전체가 서로 접속되어 고도화된 집단으로 변화되고 있는데 교회와 목회자들은 이런 
변화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할 것인지 깊은 고민과 대비가 시급하다. 교회 
안에서도 성공주의와 실용주의가 팽배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접근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예배와 성령 안에서의 교제가 필요하다. 뉴비긴(Newbigin)의 
말처럼 “복음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정면 승부를 해야한다(2014:446).  
다음장에서는 필자가 사역하게 될 트렌톤 장로교회에서 어떤 리더십과 목회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사역할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트렌톤 장로교회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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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트렌톤 장로교회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
본 장에서는 필자가 트렌톤 장로교회에서 어떤 목회를 지향할 것인가에 대한 
필자의 리더십, 목회 철학과 목회비전을 분석해 보고 트렌톤 장로교회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필자는 장로교 배경에서 성장하여 장로교 신학을 하였다. 한국에서 12년간의 
부교역자 생활을 하였고, 2007년 7월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소재하고 있는 
권능교회에 부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가게 되었는데, 3개월간은 암팡(Ampang)에 위치한 
본교회에서 현지 상황을 파악한 후, 몬키아라(Montkiara)에 있는 지교회 담임목사로 가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그 교회 담임목회자는 스캔들 
사건에 연루되어 지금 현재까지도 어디에 있는지 모를 지경에 이르렀다. 한국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들어온 입장이라 매우 난감한 상황에서 마침 같은 교단의 선배 목사님의 
소개로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한 교회에서 청년, 중고등부를 1년 반 정도 섬기게 되었다. 
그리고 말라카에 한인교회가 없으니 한인교회를 개척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선배 
목사님의 말을 듣고 기도하던 중에 응답을 받고 말라카로 내려가서 2008년 11월23일 
주일에 한창수 집사 한 가정과 그의 사업장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말라카 한인교회의 
시작이 되었다.  
필자가 2008년에 말라카에서 교회를 개척 할 당시에는 이미 2007년에 감리교 
선교사가 6개월간 한인 식당에서 주일 오후 5시에 예배를 드렸었고, 2008년 1월에는 
통합측 목사가 3주간 예배를 인도했지만, 결국 사람이 모이지 않자 포기하고 떠난 
지역이었다. 한마디로 교회가 되지 않는 지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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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지역에서 부족하지만 교회를 개척해서 지역 한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2015년 3월에 미국 LA에 있는 풀러신학교에 공부차 안식년으로 미국에 오기 전까지 전체 
한인의 70퍼센트가 말라카한인교회에 출석을 하였으며, 말라카에서 현지인 사역을 하는 
한인 선교사 가정까지 포함하면 한인인구의 거의 90퍼센트가 기독교인인 지역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말레이시아 한인선교 50주년 기념자료집 2015:55).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뿐이다.  
말라카한인교회를 11개월 동안 섬겨 주기로 한 목사가 교회를 더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2016년 1월에 위임해 드리고 필자는 미국에 남게 된 상황이다. 감사하게도 
LA 한인타운에 소재하고 있는 복음 선교교회에서 담임으로 2016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사역을 하면서 한인타운의 디아스포라 한인들의 힘든 삶을 직, 간접적으로 보며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현재는 뉴저지에 있는 트렌톤 장로교회에 
담임으로 청빙을 받아 준비 중에 있다. 
필자의 리더십(Leadership) 
필자의 리더십을 링겐펠터(Sherwood Lingenfelter)의 ‘문화적 갈등과 사역’의 책에 
나오는 ‘기본 가치의 모델’의 설문 조사를 토대로 알아보고자 한다(2013:39-40). 
필자의 기본 가치보고서 
기본 가치 모델에는 마빈 메이어스(Marvin Mayers)가 제안한 12개의 요소가 있는데 
이것은 대조되는 6쌍의 대조되는 특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을 기본으로 하여 필자의 
기본 가치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전체 48개의 설문 내용을 각 주제별로 5개 항목으로 
점수를 내고 평균 점수로 그래프화 한 것이다. 
<부록 1>은 필자의 기본가치 보고서를 위한 개인평가 설문지이다. <부록 2>는 
필자의 성향에 대한 평균 점수를 산출해 놓은 것으로써 두 개의 평균 점수가 만나는 점을 
좌표 선상에 표시한 것이 <부록 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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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기본 가치 결과 그래프를 토대로 분석해 보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1. 시간중심과 행사중심 
시간중심은 평균 5.6, 행사 중심은 5.6의 평균 이상의 점수가 산출되었다. 이 조사를 
하기 전에는 행사중심보다 시간중심 쪽에 점수가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결과는 
동일한 점수가 나왔다.  
최고점인 7점을 체크한 것은 시간중심의 19번 항목 “나는 항상 시계를 차고 다니며 
무슨 일에나 시간을 지키기 위하여 시계를 자주 본다”48번 “모임을 인도할 때 나는 항상 
정각에 시작하고 끝내기를 힘쓴다”와 행사중심의 29번”어떤 일을 맡으면 다른 일을 늦게 
처리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끝낼 때까지 계속한다.”그리고 31번 “비가 올 것 같아도 
친구의 저녁식사 초대에 응하며, 폭우에 망가진 지붕 수리 때문에 못 간다고 거절하지 않는 
편이다.”이고, 최저점은 시간중심의 3점으로 25번(그날의 시간 계획을 짜며 이를 수행하지 
못할 때는 화가 남), 행사중심의 5번(장래에 대해 많이 생각하는 편이 아니고 어떤 일이 
발생시 그때 대처함)이다. 시간, 행사 중심의 그래프 모양이 정사각형으로 나왔는데 균형 
있는 모습이라 생각된다. 
2. 업무중심과 사람중심 
업무중심은 평균 4.2점, 사람중심은 5점이 산출되었는데 업무중심의 최고점은 
5점으로27번 “나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한다는 말에 동의한다”이고 사람중심의 
최고점은 7점으로 31번“비가 올 것 같아도 친구의 저녁식사 초대에 응하며, 폭우에 망가진 
지붕 수리 때문에 못 간다고 거절하지 않는 편이다.”로 나왔는데, 이는 행사중심의 31번과 
같은 질문과 점수이다.  
업무중심의 최저점은 4점으로 8번(목표를 정하면 그 결과로 나의 다른 영역에 
지장이 있도록 그 목표를 위해 정진함), 12번(내 차를 수리할 필요가 있다면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는 옆집 사람에게 부탁하기보다는 판매 대리점에 의뢰할 것이다. 
왜냐하면 전문가가 더 잘하기 때문임), 17번(비록 타 도시로 이사해야 한다는 조건이지만 
승진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가족이나 교우관계 때문에 망설이지 않고 이사 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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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번(나는 내년과 다음 5년간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계획해 놓았음)이고, 
사람중심의 최저점은 22번(줄을 서서 기다릴 때면 나는 모르는 사람과 이야기를 시작하는 
경향이 있음 3점)이다. 그래프의 모양에서 알 수 있듯이 업무 중심보다 사람중심의 
성향임을 확인할 수 있다. 
3. 분석적 사고중심과 전체적 사고중심 
분석적 사고중심은 평균 4. 2점, 전체적 사고중심은 5점이 나왔는데 이는 2번의 
산출결과와 동일하다. 처음에 나온 점수는 분석적 사고가 3.2점, 전체적 사고는 원래대로 
5점이 나왔는데 분석적 사고 점수가 생각보다 너무 낮게 산출되어서 분석적 사고중심의 
5개 항목의 질문을 3번에 걸쳐 읽고 그래프를 그려서 다소 혼란스러운 모양새를 띠고 있다.  
분석적 사고의 최고점은 5점으로 33번 “우리는 표준말이 있으며 모든 한국인은 
표준어를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이고, 전체적 사고중심의 최고점 7점은 26번 “나는 토론 
할 때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어느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다”가 되었다.  
최저점은 분석적 사고중심의 46번(확실한 결론에 도달할 수 없는 주제에 토론할 때 
불편함을 느낌 – 2점)과 전체적 사고중심의 5번(행사중심의 5번과 동일한 질문과 같은 
점수 – 3점)이다. 분석적 사고중심보다는 전체적 사고중심의 경향이 있다. 
4. 신분중심과 업적중심  
신분중심은 평균 5점, 업적중심은 4.2점이 산출되었다. 최고점은 6점으로 
신분중심의 32번”비록 그들이 틀렸다 생각되어도 나는 항상 상관이나 목사님, 선생님 등의 
권위에 순종한다”와 38번 “나는 사람을 소개할 때 거의 언제나 직업과 직책을 
언급한다”이고, 업적 중심에서는 37번 “새로 일을 시작할 경우 동료에게 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한다”이다. 신분중심의 최저점은 4점으로 10번(나와 사회적 
지위가 비슷한 사람과 사귀려고 하는 경향), 18번(나보다 사회적 지위가 월등히 높은 
사람들과 대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짐)이고 업적중심에서는 14번(차를 살 경우 친구나 
가족의 의견 못지 않게 “소비자 보고서”에 유의함 – 3점)이다. 업적중심보다 신분중심을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있다. 
5. 위기중심과 비위기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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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중심과 비위기 중심 모두 평균4.6점이 산출되어 정사각형의 그래프 모양이 
형성되었다. 위기중심의 최고점 7점은 30번 “단골 음식점에 가는 경우, 내가 주문하는 
음식은 정해져 있다”이고 비위기 중심의 최고점은 6점으로 7번 “결정을 내릴 때 꼭 한 
가지만이 올바른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와 21번 “나는 생길지도 모르는 문제들에 
대해 염려하지 않는 편이다. 일에 착수하기 전 문제가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는 
행동한다”이다.  
위기중심의 최저점은 4점으로 6번(나는 매사에 옳고 그름의 구별이 뚜렷하다고 
생각하고 “중간 영역”에 대하여 토론하는 것은 진리를 타협하는 것 같아 불안함), 12번((내 
차를 수리할 필요가 있다면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는 옆집 사람에게 부탁하기보다는 
판매 대리점에 의뢰할 것이다. 왜냐하면 전문가가 더 잘하기 때문임), 16번(내게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얻기 위해 나는 전문서적을 읽거나 전문가의 강의를 들음), 
44번(중요한 물건을 살 때 나는 이것 저것 고르기보다는 제일 먼저 마음에 드는 것을 
구입함)이고 비위기 중심의 최저점은 34번(음식을 더 맛있게 요리하기 위하여 요리책에 
있는 조리법을 바꾸어보기도 함 3점)이다. 위기중심과 비위기 중심 모두 균형 있게 자리를 
잡고 있다. 
6. 약점은폐와 약점노출 
약점은폐는 평균 3.6점, 약점노출은 4.2점으로 산출되었다. 약점은폐의 최고점은 
6점으로 23번 “지각은 질색이다. 지각하기보다는 차라리 불참한다”와 32번 “비록 그들이 
틀렸다 생각되어도 나는 항상 상관이나 목사님, 선생님 등의 권위에 순종한다”이고, 
약점노출의 최고점은 5점으로 13번 “나는 청중 앞에서 무엇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더 잘할 
수 있도록 나를 자극하기 때문임)과 39번(나는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과 나누고 조언을 
구함)이다.  
약점은폐의 최저점은 1점으로 3번(나는 목표 세우기를 두려워하는데 그 이유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임)과 35번(내 의견이 틀렸다 생각되어도 
한번 논쟁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우김)이며, 약점노출의 최저점은 34번(음식을 더 맛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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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하기 위하여 요리책에 있는 조리법을 바꾸어보기도 함 3점)이다. 그래프를 통해 
나타난 것은 약점을 은폐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노출 시키는 경향이 있다.    
필자가 사역했던 말레이시아 말라카 지역과 미국의 LA한인타운의 한인들은 
업적중심보다는 신분중심에, 비위기 중심보다 위기중심에 민감하며 특별히 약점을 
노출시키는 것에 민감하고 은폐하는 경향이 강한 편이었다.  
기본 가치 결과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현재의 업무 중심보다 사람중심의 
사역 비중을 높여서 힘들고 지친 한인 디아스포라를 품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할 것이다. 
해외에서 치열한 생존의 현장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찌 보면 힘든 자신의 
과거를 감추고자 약점을 은폐하고자 하는 성향을 갖게 된 것인지도 모른다. 상대방의 
약점을 약점으로만 보지 말고 사랑의 관점으로 보고 접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관점의 변화에서부터 상대방의 마음을 볼 수 있게 되고 
진정한 소통과 연합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필자의 리더십 스타일(Leadership Styles) 
4세기 그리스 극작가 유리피데스(Euripides)는 “현명하게 통솔되는 10명의 
군사들이 리더가 없는 100명의 적군을 격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도자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말이다.  
먼저 지도자와 리더십에 대해서 살펴보면 로버트 클린턴(Robert J. Clinton)은 
“지도자란 특별한 사람들의 집단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였다(2014:144). 존 맥스웰(John C. Maxwell)도 리더십에 
대하여“리더십은 영향력이다”라고 정의한다(1999:16). 이것으로 보아서 지도자의 
리더십은 공동의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사람들이 따라오도록 영향력을 행사라는 
것이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리더십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찾아낼수 있는 통찰력과 그것을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력뿐만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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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 현장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들이 이뤄지다 보니 각 사람의 기질과 성향에 따라 같은 일이 
재해석 되고 이슈가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결정하고 함께 사역한다는 것은 결코 녹녹치 
않음을 인정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필자가 말레이시아에서 경험했던 사례를 
가지고 이것을 통해 필자의 리더십 스타일과 해결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그림 1>. 
 
- 사 례 - 
필자가 담임으로 사역하고 있는 말라카 한인교회는 2011년 8월2 - 4일(2박3일)동안 ‘하나님 
안에서 쉼’이란 주제를 가지고 전교인 수련회를 띠오만 섬(Tioman Island)으로 다녀왔다.  
말라카(Malacca)에서 관광버스로 약 5시간 정도 달려 머싱(Mersing)이라는 곳에 도착한 후 
배로 2시간 가량 가야 하는 쉽지 여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교인이 대부분 참석하였고 여름 
휴가로 성도의 가족 분들도 함께 하였다.  
띠오만 섬은 말레이시아의 대표적 휴양지 섬으로써 말레이시아에 있는 한인교회 중에 
전교인 수련회를 다녀온 교회가 없을 정도로 비용과 오고 가는 길이 쉽지 않은 곳이다.  
교회를 개척하고 2년 반 되었을 때 띠오만 섬으로 전교인 수련회를 가자는 성도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 일을 진행하는 집사의 미숙한 준비와 현지 여행사와의 문화적 
차이(라마단 기간)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띠오만 섬은 유명한 휴양지이기에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드는 여행코스이다. 스노콜링을 
포함한 숙박과 식사를 저렴한 패키지로 현지 여행사와 계약을 하였는데 이 일을 진행하는 집사가 
구두상으로만 예약을 했고 “자기가 아는 현지 여행사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저렴하게 했다”고 
말하고 다니는 것이었다. 
문제는 배를 타고 들어가는 곳이었기에 수련회 참석자의 여권번호, 이름 등 기본 인적 
사항을 미리 여행사 측에 보내 주고 티켓팅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고, 관광버스 
기사에게도 미리 만나는 장소, 시간을 알려주지 못한 것이었다.  
담당집사에게 진행 사항을 확인하면 “목사님! 잘 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다행히 여행사와 기사에게 전화가 걸려와서 문제를 해결하고 수련회를 차질 없이 




말라카한인교회 전교인 수련회 준비 중에 발생한 일 
 
교회 내에서 행사들을 진행하다 보면 담당자와의 마찰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있게 된다. 필자의 사례도 마찬가지로 전교인 수련회를 두고 일을 진행하는 
담당자와 담임 목사(필자)와의 갈등이 생겨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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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는 필자의 리더십을 알아보기 위한 리더십 스타일 진단지이다. 
먼저 필자의 리더십 스타일을 살펴 보면 리더십 스타일 진단지 25점을 받은 것으로 
보아 ‘민주적 리더십’의 높은 범위에 속한다. 권위적 리더십 점수는 19점, 방임적 리더십은 
20점을 받았다. 
그리고 필자의 갈등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갈등 유형 진단지를 이용하였다<부록 
5참고>. 다섯 가지 갈등 스타일 유형은 회피(Avoidance) 19점, 경쟁(Competition) 16점, 
수용(Compromise) 18점, 절충(Accommodation) 19점, 협력(Collaboration) 20점을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경쟁하지 않고 협력하려는 스타일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위의 <그림 1> 사례에서 나타난 필자의 리더십은 어떠한가? 
말레이시아의 대표적 휴양지인 띠오만 섬에 전교인 수련회로 가는 만큼 많은 
비용과 세밀한 준비가 필요한데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하는 필자의 모습에서 방임적 
리더십의 모습이 묻어난다.  
리더십 스타일의 진단 결과를 보면 필자는 ‘민주적 리더십’(Democratic 
Leadership)의 스타일이고, 모든 일을 경쟁보다는 협력하고 수용하는 성향과 자신의 
약점을 은폐하지 않는 스타일인데 왜 위의 사례에서는 방임적 리더십(Laissez-Faire 
Leadership)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이다.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하는 담당 집사의 리더십 스타일은 권위적(Authoritarian) 
스타일과 방임적(Laissez-Faire) 스타일에 가깝다. 그리고 자신을 자랑하기 좋아하고 
약점을 은폐하는 스타일의 사람으로서 전교인 수련회 진행 담당자로는 부적격 함에도 
불구하고 일을 맡아서 할 사람이 없는 관계로 일을 맡기게 된 것이었다. 띠오만 섬을 
가족과 함께 다녀왔는데 너무 좋아서 전교인 수련회로 띠오만 섬을 가자고 의견을 모은 
사람이 바로 담당집사였다. 필자도 띠오만 섬을 다녀온 적이 있어서 성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띠오만 섬으로 수련회 장소를 정하고 진행하였는데 수련회 준비를 위한 
모임에서 구체적인 계획, 일정, 준비들이 이야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가장 중요한 
배에 승선시에 필요한 여권번호, 이름 등을 여행사 측에 보내주고 티켓팅을 못한 것이다. 
버스 예약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자칫 전교인 수련회를 연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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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지만 다행히도 아는 분의 도움으로 잘 진행되었지만 담당자의 성의없는 준비와 
방임적 자세로 인해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다.  
그렇다면 제대로 일하고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지 아무나 세워 놓으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 교민이 아이들 포함 70여명이 있는 
곳에서의 한인교회에 인적 재원이 얼마나 있겠는가라고 질문하고 싶다. 
필자가 이 사례를 선택하게 된 것은 작은 교회의 아픔들이 이런 곳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뻔히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면서도 사람이 없어 세울 수 
밖에 없는 현실이 가슴 아플 뿐이다.  
위의 사례에서 필자가 방임적 리더십 스타일로 비쳐진 것은 권위적 리더십 
스타일의 수련회 담당집사와 부딪치지 않으려는 모습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목회자는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성도들의 이야기에 경청하고 들어야 한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다 수용하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권력부여의 모습만을 기대하는 
것은 다소 위험성이 있다. 왜냐하면 요구를 하는 상대방의 영적 수준 또한 중요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를 잘 분별하여 이끌어 갈 수 있는 통찰력과 리더십이 목회자에게 
절실히 요구된다. 
위의 사례에서의 문제 해결은 서로의 관점과 가치의 차이를 먼저 인정하고 
소통해야 한다는 것이다. ‘틀림’이 아닌 ‘다름’을 볼 수 있는 시각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필자는 전교인 수련회 담당집사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이해하고 권위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가 마음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준비 과정을 세심하게 확인하고 방법을 
알려줬어야 하며, 또한 이슬람권인 지역에서 라마단(이슬람의 금식기간)의 영향력이 일상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파악하여 티켓팅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했어야 했다. 더불어 
해외 문화에 따라 지도자에게 기대하는 바가 다름을 인식하고, 타문화권 사람들에게 맞게 
자신의 방식을 조정할 수 있어야 했으며, 그들의 관점과 방식에 공감과 이해심을 보이며 
소통하고 조정, 협력할 수 있어야 했다. 
김만태는 민주적 리더십(Democratic Leadership)의 특징을 구성원들을 자발적으로 
일을 하게 하고 구성원들을 통제하거나 군림하고 명령하기보다 함께 일하고 자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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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자로 보며 다른 사람에게 제안을 하지만 그들을 굴복시키려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또한 하향식 의사 소통이 아니라 구성원과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하고 모든 사람들의 
견해가 경청되고 보장되게 하는데, 장점으로는 구성원들의 만족, 헌신, 응집력을 
증가시키고 친절과 상호간의 칭찬이 증가하며 더 강한 참여 동기와 창의성이 진작된다. 
부정적인 면으로는 시간과 헌신이 많이 들며 일이 권위적 리더십보다 더디게 된다고 
설명한다(2015:3). 
필자의 리더십 스타일이 ‘민주적 리더십’이라면 수련회 담당 집사가 자발적으로 
일을 준비하도록, 공식 모임에서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 
동기 부여를 하면서 환경을 조성해 줬어야 한다. 왜 띠오만 섬으로 전교인 수련회를 가야 
하는지, 왜 주제를 ‘하나님 안에서 쉼’으로 정했는지, 개인 승용차로 이동하지 않고 관광 
버스로 이동을 하는지 등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와 맡겨진 일을 하는 것이 그냥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함께 기도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을 놓친 것이 사실이다.    
직위적 권력에만 의존하는 리더는 존경과 신뢰를 받지 못한다. 관계 권력을 통해 
사람들의 신뢰와 자발적 추종이 따를 때 리더는 그룹 구성원들과 공동체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 가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교회에서 큰 행사를 마치고 나면 허탈하고 무언가 
빠져 나간듯한 느낌이 든다고 말하는 목회자들이 예상외로 많이 있다. 비단 목회자 
뿐만이겠는가? 일을 진행하는 담당자를 비롯해서 분주하게 이리 저리 뛰어 다니며 온 
에너지를 쏟아 부은 모든 일원들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이다.  
왜 그런 것인가? 행사를 위한 행사였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일들을 
진행하면서 행사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귀하고 귀한 한 사람, 한 영혼을 보지 못하고 일만 
보였기에 마찰은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든다.  
교회 내에서 생기는 대부분의 문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관점의 변화, 더 
나아가 배려의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해결 할 수 있는 것들이다. 사례를 통해 발견한 필자의 
문제는 한마디로 ‘민주적 리더십’은 있었을지언정 ‘성경적 지도자의 리더십’이 부족했던 
것이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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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들을 완수해 나간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능력, 즉 리더십을 주셨는데 모세와 여호수아, 베드로, 바울등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쓰임을 받았다. 
성경적 지도자의 리더십은 교회 공동체를 살리고 한 영혼에 대한 변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써야 한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 형성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는 리더십이 균형잡힌 성숙한 삶으로 나타난다. 
기독신문 온라인 설문조사 ‘우리는 이런 목회자를 원합니다’에서 9번 질문은 “가장 
기대하는 자질”이었는데 성도들은 단연 ‘성품’(203명, 63.44%)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도덕성(57명, 17.82%)이 뒤를 이었으며, 목회자의 경우도 같은 순서였다. 
‘성품’(242명, 75.39%), ‘도덕성’(51명, 15.89%) 순이었다. ‘학식’이 중요하다고 대답한 
성도는 1명(0.31%), 목회자는 9명(2.80%)으로 매우 저조해 성도들이 목회자의 학위가 
아니라 성품을 우선시한다는 사실을 알게 했다(기독신문 2016.1.5) <도표 7참고>. 
기독교 지도자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사람으로서 진정한 리더십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모델로 보여줄 수 있는 성품과 인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없으며, 사람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그를 따르게 할 수도 없다(Barna 
2000:32). 
목사의 리더십은 무엇보다 먼저 그 자신의 제자다운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할 
것이다. 세상의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의 삶, 날마다 자기를 성별하는 훈련, 바로 거기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기 때문이다(Newbigin 2014:441). ‘앎’과 ‘실천’의 간격을 좁히는 사람. 
앎’을 ‘삶’으로 써내려 갈 수 있는 사람, 그가 리더인 것이다. 
명확한 성경적 목회 철학을 정립할 것 
필자의 목회 철학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목회라는 용어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목회란 “목사가 교회를 맡아 설교를 하며 신자의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다음 국어사전). 마태복음 28:19-20절과 마가복음16:15절에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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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은 
명령하셨다. 목회라는 것이 목회자에게 주어진 교회 안에서만 성도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차원이 아니라 교회 울타리를 넘어 온 열방을 품는 선교로 연결될 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섬김의 어원과 의미 
필자의 목회철학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섬김’이다. 헨리 포드는 “봉사를 위주로 
하는 사업은 번창하고, 이득을 위주로 하는 사업은 쇠퇴한다”고 말했다. 이윤을 창출해야 
하는 기업들도 고객들에게 진정성 있는 섬김의 자세로 임할 때 기업이 성장한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목회와 선교를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지 더욱 분명해진다.  
고국을 떠나 해외에서 10년의 한인 디아스포라 생활을 하면서 체득하게 된 것은 
한인 디아스포라의 삶이 외롭다는 사실이었다. 외롭고 힘든 그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섬김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데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지 않았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섬기는 자’는 헬라어 ‘디아코노스’ (διάκονος)인데 
이는’ 디아코니스’(διάκονος) 먼지 속에서 일한다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모래 먼지가 
많은 팔레스타인 종들의 수고로움을 암시해 준다. 이는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 자’의 마음 
자세를 뜻하는 것으로써 집사(deacon)를 뜻하는 ‘디아코니아’가 여기에서 유래하였다.  
성경에 나타나는 섬김의 대표적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기록하면서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대속물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진수를 발견하게 된다.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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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증거한다(빌 2:5-8).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과 십자가를 지시기전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시는 장면은 
섬김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 주신 것이다. 
신약에서 섬김의 ‘디아코노스’(διάκονος)는 진정한 '사랑의 봉사 수행'(discharge of 
service)에 대하여 사용된다. 스데반의 집은 성도 섬기는 일에서 그 대표적인 예이고(고전 
16:15), 요한 계시록 2장 19절에서도 이 '사랑의 봉사'를 의미하며 사업, 사랑, 믿음, 인내와 
연결되어 있다. 이 개념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것은 초대 기독교회가 공동체의 
교화(敎化)를 위한 모든 중요한 활동을 디아코니아로 알고 묘사하였다는 사실이다(엡 4:1l-
12).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더 나아가 세상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할 정체성을 갖게 된다. 
뉴비긴(Newbigin)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예수가 주님이다”라는 고백은 이 세상의 삶 전체-이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삶은 물론이고 세상의 철학, 문화, 정치등을 모두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그 
고백대로 살겠다고 헌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기독교 선교는 
세상에서 영위되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는 만유의 주님이라는 고백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이다. (2012:41-42)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마게도냐 선교를 위하여 사람을 미리 준비해 두셨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든지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을 준비해 주시는데 이들의 
특징은 섬기는 자의 모습이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섬김의 
자세로 올려 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게 된다. 루디아 한 여인의 섬김과 헌신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빌립보로 들어온 바울 일행을 통해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섬김을 위한 하나님의 소명과 은혜의 도구로 
선택됨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랐다. 이 땅의 모든 족속(가족)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었다(Kaiser 2005:12).  
평신도가 목회자에게 기대하는 모습으로 1순위는 '섬기는 태도' 였고, 이는 한인 
2세 평신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세대에 따른 목회자 간의 관계도 설문 조사에서도 2세 
목회자들은 교회 내에서 1세 목회자들에게 가장 많이 배우는 모습은 헌신(50.8%) 
인내(36.4%) 지도력(28%) 영성(27%) 순이었다(미주중앙일보 2012.6.18). 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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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말라카에서 사역하였을 때, 말라카에 거주하는 한인의 85퍼센트는 한식당을 
운영하며 생활하였다. 이들 중에는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오신 분도 있었지만 교회를 
처음 나온 분들도 30퍼센트 정도 되었는데, 이들 대부분이 해외 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었기에 때문에 현지 한인들의 도움을 필요로 했다. 그러나 장년이 30여명 밖에 없는 
말라카에서 앞장 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 해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정착하는데 있어서 필자가 필요한 부분들을 섬기게 되었다. 필자는 섬김은 나보다 
상배방을 높이 보고 생각하는 ‘배려’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LA 한인타운에서의 1년 목회 경험은 필자로 하여금 ‘관점의 변화를 통한 섬김’의 
중요성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다. 많은 이들이 한인타운에서의 목회가 
힘들다고들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왜냐하면 이 곳에서 살아가는 한인들의 삶 자체가 
정글을 방불케 할 정도의 치열한 생존의 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나 신분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오랜 기간 지속되다 보니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 배려보다는 극단적 행동 
내지는 공격적인 언어 습관이 자연스레 몸에 배인 분들이 많이 있다. 
아래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민교회 사역의 가장 큰 어려움은 목회자와 교인간 
갈등이다<도표 4>. 이 자료는 2005년도와 2008년의 갈등 증가율을 1.7퍼센트 정도로 





이민교회 사역의 어려운 점(크리스찬 투데이 2008.5.14) 
  
한상복은 그의 책 ‘배려’에서 “세상이치는 시험문제를 푸는 것과 같다. 상대방의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하면 풀리지 않는 일이란 없다”고 말한다(2006:78). 즉, ‘관점에 
변화’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말라카 현장에서 
필요한 민원, 교통사고, 병원입원 수속, 수술, 사망사고, 재판, 식당관련 서류, 비자, 학교 
입학 상담등을 섬겼다. 어찌보면 이런 일들이 나에게는 선택의 여지없이 돌아온 
것이라는게 정확한 말일 것이다. 영어도 짧고, 말레이말도 잘 안 되는 나에게 오죽 도와줄 
분이 없으면 도움을 요청할까 하는 마음에 섬긴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긍휼히 여겨야 할 대상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목회자의 전문성을 핑계 
대며 긍휼히 여기는 동반자의 눈을 갖지 못하여 거리를 두고 정밀하게 분석하는 눈으로 
진단을 내릴 수 있다고 헨리 나우웬(Henri M. Nouewn)은 지적한다(2014:62). 사랑없이 주는 
빵은 평화를 가져오는 것보다 분란과 분쟁을 가져 올 수 있는 것처럼 긍휼이 없는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제대로 설명할 수 없을뿐더러 보여줄 수가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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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복은 “배려. 나를 넘어서는 도약대, 그래서 세상과 조화를 이루는 연결고리, 
세상을 이끌어온 원동력은 힘이 아니라 배려다. 인류는 살아남으려고 무리를 지었고 
사회라는 걸 만들었다. 그렇다면 사람간의 관계를 이어주는 고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배려다”라고 피력한다(2006:238). 상대방을 향한 배려의 모습은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필자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글렌데일 라크라센타에 거주하고 있고 지금은 
글렌데일에 있는 새생명선교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다. 앞으로 사역할 트렌톤 
장로교회와 성도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2018년 현재 미주한인교회의 수는 4.454개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고, 10년 전인 
2008년의 3,933개에 비해서는 521개가 늘어나 13퍼센트의 증가치를 보였다. 이로써 
연방센서스국이 발표한 한인인구 143만 8천 915명을 미주한인교회 4,454개와 대비해 보면 
한인 323명당 1개꼴로 교회가 있는 셈이다<도표 5참고>. 
미주 내에서 한인교회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은 캘리포니아로 1,375개이고 
뉴욕(461개), 뉴저지(263개), 텍사스(236개) 등이 그 뒤를 이었으며, 이들 4개주의 
한인교회들을 합한 2,335개는 미주 내 전체 한인교회의 50퍼센트를 넘을 정도로 
한인교회들은 이들 4개 주에 밀집되어 있었다<도표 7>. 한편 지난 10년간 주별 교회 
현황을 살펴보면 서부에서는 캘리포니아(87), 텍사스(53), 워싱턴(39) 그리고 동부에서는 
매릴랜드(27), 노스캘롤라이나(124), 뉴저지(35), 버지니아(32), 조지아(34) 등에서 교회가 
늘어났다. 반면에 델라워어, 미주리, 일리노이스, 메인, 몬타나, 뉴잉글랜드, 로드아일랜드 











필자의 목회 철학은 앞 장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섬김’이다. 이 섬김이 목회 전반에 
기저(基底)하고 동력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섬기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고 해서 
섬김이 자동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이다. 개인적으로는 목회자로서 
교회와 성도를 섬겨야 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와 성도를 향한 배려와 
관심 속에서 서로 섬길 수 있는 구조적 환경을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래서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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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기면서 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있어야 하는지 
필자의 목회 비전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의 목회 비전 
필자의 목회 비전은 5지로 압축 할 수 있다. 
1.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Worship) 
2. 예수를 닮아가는 제자(Disciple) 
3. 충성스런 봉사(Serve) 
4. 성령 안에서 교제(Koinonia) 
5. 선교하는 교회(Mission) 
여기서는 5가지의 목회비전을 중심으로 어떤식으로 트렌톤 장로교회에서 목회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탐구해 보고자 한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Worship)를 드려야 한다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며 역동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은혜와 치료, 회복이 있는 
살아있는 예배. 모든 이들이 이런 예배를 꿈꾸고 갈망할 것이다. 성경에 등장하는 
디아스포라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있었다. 
필자는 예배의 감격이 넘쳐나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역동적인 예배를 통해서 
교회의 모든 사역, 더 나아가 개인의 삶 속에 까지 깊이 파고 들어가 삶이 변화되기를 
소원한다. 그리할 때 교회의 모든 사역은 서로를 향한 섬김과 헌신의 모습으로 나타나 
초대교회와 같이 역동적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요즘 성도들의 생활을 보면 너무 분주하게 살다 보니 삶 속에서의 
‘예배’라는 인식은 고사(姑捨)하고 주일예배도 빠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교회에서도 
성장이라는 미명 아래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바쁘게 움직이게 
하고 있다. 교회 안에서 자주 듣게 되는 말중에 하나는 ‘예배’라는 단어이다. 주일예배, 
수요예배, 새벽예배등 많은 예배들이 있는데 예배를 준비하는 분들에게서도 분주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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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이 많이 비쳐진다. 맡겨진 사역과 직분 때문에 몰두하다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예배는 
뒷전이 되고 일이 중심이 되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다. 토저(A. W. Tozer)는 “하나님은 
일꾼보다 먼저 예배자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창조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원한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다. 따라서 우리는 
충만하고 깊은 예배를 드린 후에 일해야 한다”고 말한다(2006:67). 사역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친밀함이 유지되는 예배자로 먼저 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분주함에서 벗어나 차분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가? 라는 질문을 해보고 싶다. 로버트 웨버(Robert E.Webber)는 예배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예배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격과 그의 사역을 찬양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다. (1994:13)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행위를 가리키며 그러한 
우리의 생활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예배의식이다(이명희 2015:44). 
랄프 마틴(Ralph Martin)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시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한다(1993:21). 
정원에 핀 장미꽃은 그 자체로 아름답다. 그런데 이 장미꽃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한 남자의 손에 쥐어진다면 그 장미꽃은 한 여인을 향한 한 
남자의 사랑의 상징이 된다. 기독교 예배는 정확한 목적과 의도를 지니고 주어진 자료들을 
그 목적과 의도에 맞게 재구성해서 표현하는 것이다. “인간의 언어와 생각을 새로운 
목적과 방향을 위해서 표현해 내는 의식으로서의 상징적 표현이 바로 예배이다”라고 
주종훈은 피력한다(2014:38). 
성경적 예배의 기준은 예배자의 만족과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는 영적인 생명력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 영적 생명력은 단순한 
몰입이나 감정적 충만이 아니라, 성령의 인격적인 인도하심에 대한 참여다. 자신의 예배가 
 81 
성령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가? 아니면 설교자나 음악인도자의 주도적인 리더십을 더 
강조하는가? 라는 질문을 생각하며 앞으로 사역할 교회에서의 주일예배를 탐구해 보고자 
한다. 
아래에 있는 것은 필자가 앞으로 사역 할 트렌톤 장로교회의 주일예배 
순서이다<그림 2>. 
 
주 일 예 배 
                                                                     인도자: 000목사 
* 경 배 와  찬 양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함  께 
* 참 회  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함  께 
1.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소서! 
2.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 신 앙  고 백  - - - - - - - -  사 도 신 경  - - - - - - - - - - -  다  함  께  
찬       송  - - - - - - - - - - -  3 9 0 장  - - - - - - - - - - -  다  함  께 
교 회  소 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  도  자 
대 표  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0 0 0 장 로 
찬  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성  가  대 
성 만 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  도  자 
성 경  봉 독  - - - - - - -  마 1 4 : 2 2 - 3 3 절  - - - - - - - -  인  도  자 
말 씀  선 포  - - - -  예 수 님 만  바 라 보 는  삶 - - - - - - -  최 치 호 목 사 
* 봉 헌 찬 양  - - - - - - - -  주 만  바 라 볼 지 라  - - - - - -  다  함  께 
* 축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최 치 호 목 사 
예 배  후  식 사 와  교 제 의  시 간  - - - - - - - - - - - - - - -  다  함 께 





앞으로 사역할 트렌톤 장로교회의 주일예배 순서 
 
부임 이후에 당장 예배 순서를 바꾸는 것은 무리일것이다.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2019년 1월부터 위의 순서에 맡게 변화를 주고자 한다. 트렌톤 장로교회의 현재 
주일예배 순서는 입례송, 묵도, 찬송, 기도, 성경봉독, 교회소식, 환영, 성가대 찬양, 설교, 
기도, 헌금, 봉헌 기도, 찬송, 축도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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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는 관계의 표현이다. 즉, 예배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과 또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성령을 통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그에 대하여 믿음, 감사, 
순종으로 응답하는 관계의 표현이다(Cherry 2015:57). 예배는 그저 개념이나 생각이 아니라, 
정해진 때에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참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것(a real 
encounter)이다(Cherry 2015:20). 그리고 살아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다. 예배 인도자로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예배인도자는 예배와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하며, 한 영혼을 전심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임재를 위해 간구해야 한다.  
예배 인도자들은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현대문화의 소비중심의 가치관을 버리고 자신의 만족이 아닌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비쳐진 자신을 보고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주종훈 2015:31-32). 
현대 예배는 신앙고백의 정확한 표현보다는 회심과 전도라는 교회 성장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현대 교회의 예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공동체의 신앙적 표현이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반응하게 하는 회심과 전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정확하고 적실성있는 신앙고백과 표현을 하느냐는 간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새로운 예배 스타일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갖기보다는 교회의 정체성에 부합한 
공동체성을 드러내는 예배에 대해 더욱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종훈은 
말한다(2015:28-29).  
현대 예배의 가장 큰 약점은 교회의 전통이 지닌 가치보다는 현대 문화와 세상이 
주는 논리를 신학적 분석과 세계관적 평가없이 교회 안에서 분별없이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주종훈 2014:52). 나 자신과 주변의 교회를 봐도 무언가 그럴듯하고 
사람들이 관심 가질만한 것이 있으면 그대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 소비주의와 
개인주의의 풍조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취향을 따른다는 것은 교회에서의 가르침이 
세상의 것보다 우월하지 못함을 스스로 반증하는 안타까운 것이며, 또한 예배의 본질을 
놓치고 교회 성장만을 생각하는 목회자들의 잘못된 예배관이 문제라고 생각된다. 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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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는 주일예배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LA에 있는 
10군데의 교회를 다녀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의외로 
적었다는 사실이다. 예배의 형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각시키는 것 같은데 웬지 모르게 
사람이 중심이 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다.  
로버트 웨버(Robert E.Webber)는 “결국 예배의 첫 번째 신학의 원리는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한다는데 있다. 예배하는 공동체인 교회가 이 첫 번째 원리를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고 행동에 옮기지 않는 한 참다운 예배 갱신은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피력한다(1994:122). 그래서 앞으로 사역할 교회에서의 주일예배 시작은 예배 인도자가 
시편 낭독이나 또는 복음서의 예수님의 말씀으로 함께 시작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하려고 한다. 물론 하나의 형식을 도입한다고 전체 예배의 분위기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가 매우 중요하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조용기 
목사가 설교를 할때는 300명의 중보기도 팀이 예배와 말씀증거를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했다고 한다. 필자는 토요일저녁 6시에서 10까지 주일예배를 위한 중보기도팀을 
구성하여 주일예배를 위해 기도하도록 릴레이 기도를 하려고 한다. 분주하게 살아가는 
이민사회에서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8가정이 30분 단위로 기도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예배 인도자의 성경 구절은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궤휼을 
구하겠는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시4:1-5) 
시편기자가 환란 중에서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소리와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심장소리를 들으며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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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종훈은 “예배의 시작에서 하나님의 환대를 이해하고 구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초청에 의한 예배의 시작을 예배의 실천에서 분명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2014:59). 왜곡된 인간의 형상에 종속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인간(하나님이 정하시고 원하시는 방식대로 그 형상을 드러내는 인간)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배와 찬양 
뉴비긴(Newbigin)은 소명에 충실한 공동체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찬양의 
공동체라고 말한다(2014:420). 찬양은 교회에 처음 나온 새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기존 성도들에게도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만드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어떤 찬양을 선곡하고 준비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필자가 2017년 11월에 오렌지카운티에 있는 한 대형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찬양 중에 현란하게 움직이는 카메라와 지미집(Jimmy Jib) 촬영이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만 주목하게 하는 것 같았고, 너무 번잡하고 어수선한 느낌마저 강하게 받았다. 
한마디로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교회에서의 음악이 사람들의 귀를 즐검게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진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의 즐거움이 목적인 엔터테인먼트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요소가 갖추어짐을 의미한다(옥성호 2010:184-185).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예배가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가?”라는 자기 중심적 틀에서 예배를 바라보는 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의 폐해(弊害)라고 생각한다. 예배의 중심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필자가 사역할 트렌톤 장로교회에서는 예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사랑을 
주제로 한 곡을 관현악으로 10분 동안 연주하게 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 묵상하며 
예배에 집중하도록 하겠다. 만약 관현악이 없다면 관현악이나 피아노로 연주된 CD를 
틀도록 한다. 찬양 인도자는 담임목사가 시편이나 복음서의 말씀 낭독을 마치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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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배를 통해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 
반응할 자신을 드리자는 담임목사의 선포와 함께 찬양인도자의 인도에 따라 찬양이 
시작된다. 예배의 주인공은 사회자도, 찬양 인도자도, 설교자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임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고백하며 찬양팀은 준비해야 할 것이다.  
찬양곡의 선택은 찬양인도자에게 위임하겠지만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임재함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주제로 할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한다. 예를 들면 “주의 손 
날 위해 찍히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해 살리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예배를 드리는 각자의 마음에 전해지도록 하게 한다. 찬양의 후렴부분은 3-
5번 반복하여 찬양한다. 이는 감정 유발이 목적이 아닌 찬양의 가사처럼 살고자 하는 
의지적 결단을 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는 찬양 두 세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있는 두 세 사람이 있는 곳에 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찬양인도자가 
강조하도록 한다. 
주일예배의 찬양은 연령층을 고려하여 쉽게 부를 수 있는 가사가 명확하고, 음률이 
쉬운 곡으로 선곡하고, 수요예배 같은 경우는 새로운 찬양의 비율을 높여서 하되 
전체적으로 예전 복음성가와 새로운 곡의 균형을 맞추고자 한다. 잭 헤이포드(Jack 
Hayford)는 “가사가 명료하고, 멜로디가 단순한 합창을 부를 때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능력이 강화된다”고 말한다(1999:116). 
예배 중에 부르는 찬송과 찬양은 설교의 주제에 맞게 선곡해서 찬양하도록 한다. 
참회 기도 
참회의 기도는 한주간의 삶을 되돌아 보면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범한 죄를 
자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하심을 구하는 기도이다. 인도자가 요일 1장 7절에서 
10절을 읽고 다 함께 소리내어 3분정도 기도하고 난 후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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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교회에서 죄에 대한 지적을 하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었다. 다음의 로버트 
웨버(Robert E.Webber)의 말은 큰 충격을 던져 준다. “많은 교회에 암적인 요소가 아직도 
남아있다. 즉 공중예배를 올바로 이해하고 제대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암에 걸린 
것이다. 유일의 치료 방법은 회개하는 것이다. 즉 예배에 대한 바른 이해나 지식이 없이 
아무렇게나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던 습관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다”(1994:19).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는 성도들은 모든 것들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정신없이 살다보면 죄가 죄인지도 모른채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참회의 기도는 매우 중요하다.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영적 상태는 어떠한지, 생활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의는 하나님 나라의 의에 도달할 수 없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닌 결단, 즉 회개할 때, 현재와 미래의 축복을 가능하게 한다(Ladd 
2010:152). 이 회개는 내일로 유보하는 것이 아닌 지금, 당장을 요구하는 결단이다. 부자 
청년에게는 이것이 없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내적 평화를 삶 속에서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다. 
기독교적 회심도 성경의 선례에 나타난 회심과 역동적으로 동등한 오늘의 회심이 
되어야 한다. 기독교적 회심은 과거 바리새인들과 유대주의자들의 경우처럼 단순히 한 
문화로부터 다른 문화로 문화를 바꾸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회심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지속적인 만남과 교제로 이루어지는 평생의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따르기로 지속적인 결단을 한다(Kraft 2006:634).  
참회기도를 인도할 때, 작은 목소리로 인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주변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혹 누가 들을까봐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된다. 주일예배 
시간에 너무 크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은 처음 교회 나온 분에게는 충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해야겠지만 그렇다고 인도자가 너무 작게 기도를 하는 것은 간절하게 
기도하고자 하는 이들의 동기를 차단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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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소식과 대표기도 
교회소식은 최대한 필요한 내용만 주보와 스크린 영상을 통해 공지하고 이시간에 
성도들간의 인사와 축복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축복하는 찬양을 한 곡 부르며 
자리를 이동하며 최소한 다섯 분과 악수하며 동성끼리는 포옹하는 교제의 시간을 갖고자 
한다. 디아스포라 이민의 생활이 지치고 외로운데 교회 안에서 예배시간을 통해 서로의 
친밀함을 느끼고 신앙 가족 공동체의 따스함을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크리스챤 
투데이 설문조사에 의하면 교회 성장의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하는 것이 한인 디아스포라의 





한인교회 성장의 원인(크리스챤투데이2008.5.14) 
 
예배 디자인은 종이에 기록되거나 스크린에 비춰진 것만이 아니고, 
사건(event)이며, 실제 사람이 실제로 공동체로 모여서 살아있는 유일한 참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다. 예배는 관계적 만남이므로 집처럼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Cherry 2015:26). 
이 때 사용하는 축복송 찬양은 한 달 동안 부르고 매 달마다 곡을 바꾸면서 진행을 
한다. 축복송의 찬양이 끝날 때 대표기도 순서를 맡은 분은 자연스럽게 기도를 인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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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기도는 6분의 장로들을 중심으로 하되 새벽기도회를 주 2회 참석하는 분들로 
하는것으로 하고자 한다. 
성가대 찬양 
성가대의 찬양은 교회 절기에 따라 찬양을 하도록 하고 필자 역시 설교를 교회력에 
맞춰 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한 달 동안 설교할 주일예배 설교 본문을 성가대장과 
지휘자에게 전달하여 같은 주제로 찬양과 설교를 함으로서 성도들로 하여금 마음에 각인 
될 수 있도록 한다. 
성만찬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성만찬은 1년에 두 세 번 정도하는 행사로 인식되기 
싶다. 필자 역시 한국에서 사역을 할 당시만 해도 1년에 부활절, 추수 감사절, 성탄절에만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성례가 왕성히 
행하여졌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조기연은 “성만찬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에 관한 기억”(ana mnesis)이다”라고 말하면서 성만찬이 예배의 신약적 근거를 
제공한다고 강조한다(2015:63). 
성만찬을 설교할 때 예화 정도로 여기거나 있으나 없으나 한 의식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성례를 주신 그리스도보다 자신이 더 합리적이거나 영적으로 생각함으로 해서 더 큰 
짐을 짊어지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란 그 분이 주신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표지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이다(Newbigin 2010:92-93).    
필자는 성만찬을 매 월 첫째 주일에 하고자 한다. 매 월 성만찬을 하는 교회를 보면 
성만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예식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만찬에 겸손하고 
감격적으로 참여할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필자는 성만찬을 하는 첫 주에는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로 할 계획이다. 
미주 한인교회의 고민중에 하나는 영어권(EM)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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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거나 미국교회로 나간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한국어권과 영어권이 함께 교회의 비전을 나누고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면서 공유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영어권(EM)의 이탈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 
성도들과 아이들이 한 자리에서 함께 성만찬과 예배를 드림으로써 한 가족, 한 공동체임을 
인식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소형교회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 중의 하나가 예배에 있어서 성례적 요소가 
강화되는 것이다. 좋은 설교와 감동이 있는 찬양이 있는 대형교회로 몰리는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성례(세례와 성찬)가 설교와 더불어 예배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성례야말로 대형교회와 소형교회의 차이를 근본적으로 
허물어뜨린다(이성호 2016:15). 결국 예배란 말씀과 성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선포함으로써 그의 사역을 재반복하는 것이다. 이 같은 예배 행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현실화되는 것이다(Webber 1994:122). 
간증의 시간 
매월 마지막 주에 성도 한 분을 정하여 성경봉독 전에 5분정도의 간증 시간을 
가지고자 한다. 성만찬이 있는 달에는 성만찬 전에 간증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결단과 동기부여를 제공하도록 하고, 성만찬 예식에 보다 
겸손하게 참여하도록 해야겠다. 삶에 자리에서 지치고 힘든 일이 많은 이민 생활에서 
성도들의 간증의 이야기를 주의깊게 경청하고, 도전을 받으며, 진심으로 손을 잡고 
기도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기대한다.  
허버트 앤더슨(Herbert Anderson)은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고 적절하게 응대하는 것이 진정한 돌봄이다. 다른 사람에게 이해 받거나 수용되는 
일은 인간 삶에서 매우 값진 차원이다”라고 말한다(2012:116). 
간증하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배경, 회심 전과 후의 변화된 모습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경험하였는지 등을 레터 용지 2-3장의 분량으로 작성해서 
확인 받고 강단에 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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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 
요즘은 TV나 인터넷을 통해 원하는 설교를 마음컷 들을 수 있는 설교 홍수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전달 방편으로 삼은 설교가 넘쳐나는 설교 속에서 실종되고 말았다. 
성도들이 자주 하는 말이 “은혜 받았습니다”이다. 최근에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한다. 도대체 무슨 은혜를 받았고, 또 무엇이 좋은 말씀을 말하는 것인지 
사실 불분명하다.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무엇이 좋은 말씀인지 말할 때는 전제가 되어야할 
객관적 타당성과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만약 이것이 없는 가운데 주관적인 느낌이나 
자신의 생각이 그 믿음의 바탕이 된다면 이것은 결코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 
객관적 근거는 바로 성경이 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요즘의 설교들은 성경 말씀보다는 
책 이야기와 온갖 예화들로 넘쳐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예배에 있어서 설교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시간적 비율을 봐도 한 시간 예배를 드린다면 그 중에 절반은 
설교가 차지한다. 특별히 한국 기독교인들은 목회자에게 있어서 설교의 능력을 중요시 
여긴다. 다음의 설문조사<도표 6>에서 이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기독신문 온라인 
설문조사 ‘우리는 이런 목회자를 원합니다’ 에서 8번 질문은 “목회자에게 가장 기대하는 
능력”이었는데, 성도들은 ‘설교’(167명, 52.19%), 기도(50명, 15.63%), 인간관계 
설정능력(49명, 15.31%)이라고 답변하였고, 목회자들 역시 ‘설교(190명, 59.94%), 인간관계 
설정 능력(82명, 25.87%), ‘기도’(36명, 11.36%)라고 답했다. 설교가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담임목회자 판단 근거로 가장 신뢰하는 것 
 
 
위의 도표가 말하고 있듯이 목회자에게 있어 설교의 능력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여기에서는 필자가 설교 준비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3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설교 준비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요소 
1. 성경 본문 중심의 설교를 해야 한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설교는 주 사역이다. 주일예배,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새벽예배, 
심방예배 등 예배가 있는 곳에는 항상 설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있어 늘 설교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LA같은 경우, 이민 1세대가 이미 고령화 상태여서 언제 
장례식을 치를지 모르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장례식에 따른 발인, 입, 
하관 예배의 설교도 항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시간에 쫓기다 보면 
설교준비 그 자체에 허덕이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필자는 성경 본문에 충실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설교에 소요되는 시간은 
30분에서 35분 정도인데, 설교 구성면에서 보면 성경 본문, 그리고 본문과 관련된 배경 
이야기가 60퍼센트, 책에 나오는 글이나 예화가 15퍼센트, 자신의 이야기(한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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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했던 본문과 관련된 이야기가 20퍼센트, 성도들의 반응을 이끄는 소재가 5퍼센트 정도 
된다.  
이 시대는 모든 것을 다원화, 상대화 시킴으로서 성경의 진리까지도 약화시키고 
있다. 특히 포스터모더니즘은 절대적 진리를 부정함으로 기독교의 진리를 부정하거나 
다양성의 이름으로 기독교를 상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게 하는 등 우리의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큰 상처를 준다.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성경의 진리에서 찾기보다는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힘에서 찾도록 하는 메시지는 오늘날 설교 속에도 파고들고 있다. 
에드워드 베이드(Gene Edward Veith)는 “포스트모던적 상태에 예리하게 맞서지 
않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밖의 문화를 병들게 하는 포스트모더니즘에게 굴복하고 있다. 
많은 보수적인 교회들이 현시대 사회에 어필하기 위해서 형식뿐만 아니라 메시지까지도 
변경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교회는 포스트모더니스트가 되지 않고서도 포스트모던적으로 될 수 있다. 
기독교인들은 모더니즘의 사멸을 이용하여 상실과 혼란의 세대에게 
역사적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포스트모던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하나님의 법의 유효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충족성을 선포해야만 한다. (2004:288)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 줄 뿐 아니라, 인간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 주고 있다. 성경은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또 인간이 왜 지금과 같은 상태가 되었으며 또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길과 앞으로 인류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에 대해 명확히 보여 주고 
있는 책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심리 문제에 대해 성경과 정반대 되는 진리를 
가르치는 심리학의 이론에 따라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성경의 충분성을 믿고, 성경이 말하는 
인간에 대한 진리를 받아들이며, 성경이 말하는 인간에 대한 진리대로 살아가야 
한다(옥성호 2007:327).  
존 파이퍼(John Piper)는 전체 예배에 설교가 꼭 있어야 하는 이유는 오직 설교만이 
이해와 느낌을 채워 주기 적합하고, 설교만이 사람을 일깨워 하나님을 보고 음미하게 
하기에 적합한 형식이며, 사람의 정신을 가르치고 마음을 만질 수 있는 형식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주시기로 정해 놓으셨다고 말한다(2012:12). 대부분 목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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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은 아무리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쳐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 좌절하거나 
절망한다. 그 대상이 교회 중직자일때는 좌절감의 폭은 클 수 밖에 없다. 필자 역시 길지 
않은 9년의 담임 사역을 통해 철저하게 깨달은 것은 인간의 세 치 혀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뿐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이 선포되고 받아들여질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의 효율성 높은 철학의 논리적인 말을 
지향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복음의 능력은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고전 2:1-5). 
2. 본문에 대한 깊은 묵상과 통찰이 필요하다. 
필자는 설교에 있어 본문을 깊이 묵상하고 되뇌이면서 이 관점으로 한 주간의 삶을 
조명하고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많은 목회자들이 각종 주석이나 좋은 자료를 
통해 알찬 설교의 내용은 만들 수 있을지는 몰라도 성경 본문에 흐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뜨거운 가슴과 심장 소리를 본인이 느끼고 체험한 것을 성도들에게 
현장감 있게 전달하지 못하는 것 같다.   
분당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2013년 12월에 말레이시아에 집회차 오셨을때, 
감사하게도 집회를 주최한 교회 목사님이 필자를 초대해 주셔서 시간을 함께 보낸 적이 
있었다. 식사 중에 이찬수 목사님께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시나요?” 질문을 하자 
이목사님은 “설교할 성경 본문을 개정, 표준어 성경, 공동번역, 쉬운 성경 등을 종이 한 
장에 프린터 해서 월요일부터 수요일이나 목요일까지 계속 비교하며 묵상을 합니다.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 가지고 가서 봅니다”라고 말씀하였다. 그러면서 본인이 사용하는 
성경 싸이트 주소를 이메일로 보내 주셨는데 일반 성경말씀 싸이트와 별반 다른 것이 
없었다. 예전에 사랑의 교회 고 옥한흠 목사님께서 이찬수 목사님을 향해 “그렇게 설교 
때마다 생활에서 경험한 간증, 이야기들을 하다가 소재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는가?”라고 말씀했다고 한다. 성경 말씀의 시냇물가에 이성의 뿌리를 흠뻑 적시는 
작업이야말로 설교 홍수시대에 영적 갈증을 해갈하는 생수로 끊임없이 흐르는 샘물이 
되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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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이찬수 목사님의 말씀의 능력이 바로 설교할 성경 본문을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할 때 개인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과 사회 문화 저변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음성을 들으며, 시대의 흐름을 
읽어낼 수 있는 영성과 통찰력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그의 설교에는 자신의 삶과 
주변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다. 
주종훈은 예배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자신의 이야기를 
포함시키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삶을 찾아가도록 세계관적 역할과 실천을 강조해야 
된다고 피력한다(2014:146). 예배는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인간의 이야기가 비추어지고, 
재조정되며, 새로운 이야기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 예배 안에 가지고 온 자신의 
이야기를 확신 받는 과정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에 비추어질 때 
얼마나 어떻게 새롭게 전환될 것인지를 기대하면서 참여하는 것이다(2014:209).  
성경 본문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면 듣는 회중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 왜냐하면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에 대한 질문과 해답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채 상대가 어떠하든지 삶 
속에서 영향을 미치게 되어있다.  
3. 삶에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적용이 있어야 한다. 
성경의 이야기가 과거에 묻혀진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날 성도의 생활 속에서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 접촉점이 있어야 한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사색보다 검색이 빠른 
시대”를 살고 있다. 다양한 인터넷 정보을 찾고 사용하는데는 익숙하지만 삶 속에서의 
깊은 사색과 말씀묵상,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변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즉 말씀과 현실의 삶을 잘 연결할 수 있는 
교량의 역할이 설교자에게 필요하다. 
설교자는 성경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동시에 디아스포라의 역사적 실존을 
정확하게 인식하여야 하는데 그 이유는 두 세계의 다리를 놓아야 하기 때문이다(임윤택 
2009:59). 이 교량의 역할은 목회 현장뿐만이 아니라 선교 현장에서도 각기 다른 문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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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하나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듣는 이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즉 수용자 입장에서 그들의 상황을 헤아릴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하다. 
목회자는 이런 깊은 고민과 고뇌의 과정이 있어야만 성도들로 하여금 현명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구체적 적용이 제시 될 수 있다.   광고계에서 성공한 웰콤의 문애란 
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의 일방적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깊은 마음속에 잠재된 이야기를 
들려 줘야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라 천국간다” 이처럼 우리의 일반적인 
애기로는 그들에게 다가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들 마음속 깊은 곳을 
이해하고 그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는 장애 요인을 찾아내서 그 장애를 
잊어버리는 이야기를 해줄 때 그들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2011:오사카교회 부흥회 세미나 특별 강의) 
무조건 자신이 경험한 복음에 대한 주장을 강조하고, 상대의 생각을 터부시 하면 
대화의 중단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단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교회 안에 
사람들을 보면 한 쪽 방향만 고수하는 외골수적 기질을 가진 이들을 가끔 만나게 되는데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따스한 사랑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이 상대의 이야기에는 관심도 
가지지 않고 입으로만 구원의 복음을 말하면 역효과만 나타나게 된다. 요즘 같이 ‘나’만 
강조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는 구조 속에서는 상대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넓은 
마음의 자세로 대화에 임해야 한다.  
허버트 케인(Kane J.Herbert)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약 기독교인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 하나님, 사람, 죄, 구원에 대한 
진리를 소유했다고 진실로 믿는다면 그는 대화 하는데 어떤 문제도 없을 
것이다. 그는 모든 진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알고 
인내와 덕을 가지고 들어줄 여유가 있을 것이다. (2007:240-241)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모든 이들을 대할 때, 신실하게 겸손한 자세로, 그리고 성실함의 자세로 상대와의 
대화에 경청하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비로소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상대방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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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이유는 복음 전도자들이 그들에게 
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잃지 않고 교회 모임에 속할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Winte & Cork 2011:729). 
그리고 미주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의 성도들은 이미 고령화 되었기 때문에 
목회자는 장례식을 위한 설교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한다. 불신자인 유가족과 하객들을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천국을 소망하도록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설교 접근이 필요하다. 
맥가브란(McGavran)의 동질집단의 원리에서 알 수 있듯이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 
축도 
축도를 하기 전에 드려진 헌금을 위하여 기도한다. 축도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를 먼저 선포하고, 고린도 후서 13:13절 말씀에 근거한 축도를 한다. 
내용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랍고도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 임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자녀들의 인생 여정 위에,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과 조국교회와 북녘땅에서 숨죽이며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북녘 동포위에, 
지금 이 순간에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찌어다”이다. 축도에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인용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축복이기때문이다. 
예배가 목적이기 때문에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신으로 살아가다가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과 
삶으로서의 예배가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행한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주변 사람들과 사회에 영향을 미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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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주종훈 2015:30). 디아스포라 이민자로서 세상의 거친 문화의 영향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들이 결코 녹녹치 않음을 알고 있다. 실용주의와 소비주의, 
개인주가 혼합되어 있는 삶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은 소비나 소유를 통해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 하고 있고 문화는 전략적으로 이런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 예배가 이런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하는데 급변하는 시대의 문화를 따라가기에도 버거운 
현실의 안타까움을 발견하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주종훈은 “이 새로운 접근은 삶의 방식을 먼저 의도적으로 구성하고 
그 방식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반응하면서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자연스럽게 터득하고 
확신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한다(2014:28). 중요한 가치를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실천할 때 나중에 그 의미를 알게 된다는 것이다. 예배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거나 
확신하지 못해도 예배에 반복적으로 참여하면서 그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예배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예배가 지닌 의미를 자신의 삶에서 드러내게 된다. 예배를 통해서 
배우고 익힌 삶의 방식과 가치를 문화에서 드러내기 위해서는 문화의 방식을 비평적으로 
이해하고 그 안에 숨겨진 가치에 거스르는 용기와 도전이 필요하다(주종훈 2014:31).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쉽게 무너지듯이 유행에 따른 예배 스타일은 결국 무너지고 만다. 예배에 
대한 성경적 원리와 문화를 함축하고 있는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진 예배는 어느 
시대에서든지 우리를 둘러싸는 변화와 혼란의 바람들에 맞서 살아남아 하나님을 만나는 
수단과 방법들을 계속해서 마련해 줄 것이다(Cherry 2015:28). 
예수를 닮아가는 제자(Disciple)를 양육해야 한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며 닮아가는 제자를 양육하여 지역사회와 나라에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교회를 소망한다. 맥가브란은 선교의 정의를 “선교는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여 남녀를 그리스도의 제자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되게 하는 것이다 “(1990:23-24)라고 말한다. 선교를 함에 있어 중요한 
목적중에 하나는 제자를 삼아야한다는 것이다. 제자가 없는 교회와 선교현장에서는 
진정한 헌신자의 모습을 기대할 수 없을 뿐더라 교회공동체도 심각한 지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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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께서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19~20)”고 명령하셨다. 주님의 대위임령(The Great Commission)은 일차적으로 당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지만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시에 주어진 
동일한 명령이다. 왜냐하면 제자란 곧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주님이 명령하신 제자도가 아닌 다른 것을 따라 
산다면 그리스도를 모르며 살아가는 여타 종교인의 삶과 별반 다를바 없는 종교인 중 
하나로 전락될 것이다.  
제자란 말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말로 문하생, 학생, 도제등 기술이나 철학을 
배우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선생을 따라 다니는 학생 혹은 추종자를 말한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 예수를 주라 고백한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의 정신과 생활과 사역을 본받아 세상에 그분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다. 달라스 윌라드(Dallas Willard)는 제자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제자란 그리스도처럼 되겠다는 의지와 그래서 그 분의 “믿음과 실천” 안에 
거하겠다는 의지를 품고서, 자신의 일상사를 그 목표에 맞추어 체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재조정하는 사람이다. ( 2007:26) 
교회 안에서만 신자이고 직장과 생활 속에서 불신자와 다르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제자도를 가진 제자라고 할 수 없다. 제자란 곧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어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이다. 많은 교회들이 제자훈련이 
교회안의 사역을 위한 것에 머물고 있다. 평신도 자원을 잘 활용하여 교회성장의 극대화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제자훈련은 하나의 프로그램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제자도는 우리가 현실의 세계 속에서 예수와 동행하면서 그를 
닮아가는 일이며, 삶 자체라면 그 제자도를 바르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제자훈련이다. 
제자는 훈련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발전시켜 나간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교회는 
제자훈련을 일정한 틀이나 프로그램으로 인식하여 일정기간, 일정한 성경공부로 생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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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이 많았다. 그 결과 율법적인 신종 바리새인을 만들거나 혹은 제자도가 없는 제자훈련 
수료생을 양산하게 되었다.  
제자(disciple)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그분을 하나님과 
구주로 고백하며, 그 분을 따르는 생활을 시작한 사람이고, 제자도(discipleship)와 
제자화(discipling)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을 암시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완전한 인간생활을 하며 그의 형상을 
닮는 가운데 성장하는 것이다(Wilkins 2005:405).  
초대교회의 제자훈련을 보면 먼저 사도들에 의하여 가르침을 받고, 이후에 공동체 
안에 동참하면서 제자도가 형성되었다. 이 훈련을 훌륭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울타리가 
바로 공동체이다. 그러므로 제자훈련과 공동체는 이미 불가분의 관계인 것이다.  제자도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정신과 방법이다. 그러므로 제자는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을 배워 자신의 삶으로 예수님의 그 도를 실천하여 전승하는 
사람이다. 옥한흠은 제자도를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성경에는 ‘제자도(Discipleship)’란 말이 없다. 그리고 제자라는 말이 정의도 
설명되지 않았다. 그 대신 무엇이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의 인격이며 
삶인가를 이야기 하는 내용은 가득하게 들어 있다. 그래서 제자도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어렵다거나 막연하지 않다. 제자도란, 정의를 
내릴 문제라기보다 실제적인 인격과 삶을 통해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제자도는 믿는 자의 삶이요, 걸어가야 할 과정이요, 
끝까지 지향해야 할 목표요, 동시에 교회의 사역 자체라고 할 수 있다 
(2005:122). 
옥한흠은 제자도를 제자의 인격과 삶으로 설명한다. 또한 교회 사역 그 자체로 까지 
확대하여 설명한다. 한국교회는 제자도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다. 제자훈련만을 
강조함으로 율법적인 신앙인을 만들어 왔고, 제자도를 불신자 회심만으로 보아 희생이 
없는 미숙한 그리스도인을 양산하게 되었으며, 제자도를 개인적 경건의 함양으로 
가르쳐온 결과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부정적이 되어 오직 개인의 신앙과 교회 생활에만 
초점이 제한되어 우리가 존재하는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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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들을 보면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의 원인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오늘날의 교회는 성공과 축복의 신학의 흐름을 따라 제자도가 없는 
불량제자를 다량으로 생산하기에 이르렀고 그 결과가 오늘 교회들이 당면한 교회의 정체 
혹은 퇴보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황을 변화시키려는 당신의 
생각과 노력이 예수와 동행하는 제자도의 실천보다 앞서거나 그 자리를 차지하게 두지 
말라는 것이다. 제자도가 항상 당신을 선점해야 하며,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결과가 당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직접 “증인”이 되어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것이 교회와 세상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확실한 길이다(Willard 2007:275). 
바른 제자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 이 희생과 섬김의 본을 통하여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렇기에 희생과 섬김은 제자삼는 사역에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 희생의 댓가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순종을 배웠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문자적으로 복음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했던 것이다(Watson 1987:303). 
필자가 담임으로 말라카한인교회를 섬겼을 때,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지금 
드리는 예배는 1부 예배이고, 2부 예배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드려야 한다”고 늘 
강조하였다. 교회 성도는 ‘교회 안에서의 신자만이 아니라 교회 밖의 신자’가 되어 자신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제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제자 된 삶은 언제나 지금 있는 자리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 삶의 목적이 변하고 우선순위가 재정립 되어 
감을 알게 된다(Labberton 2014:57-58). 성도들에게 제자의 삶을 말로만 강조하기보다 
필자의 가정과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수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결혼 후 지금까지 16년 동안 외출을 했다가 집 안으로 들어오면 제일 먼저 
문 앞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 이런 기도 습관을 가지게 된 동기는 브루스 
윌킨슨(Bruce Wilkinson)의 ‘야베스의 기도’의 책 내용 중에 저자가 역대상 4:10절 말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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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동안 암송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이 나로 하여금 외출 후 
집에 들어오자마자 두 손 들고 기도하게 한 동력이 되었다. 밖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께 
하나 하나 기도하다 보면 마음 가운데 잔잔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다. 
기도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농도가 매우 짙어지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마음이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솟구쳐 올랐다. 
필자는 교회 성도들에게 현관 문 입구에 성경 구절을 복사해서 붙혀 놓고 외출할 때 
한 번 읽고 나가고, 집에 들어 올 때는 두 손을 들고 밖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기도운동을 하고자 한다. 예수님을 닮고 싶다고 닮아지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슴 깊이 느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요동치게 되는데 이 기도의 생활 습관이 제자도를 만들고 가정과 직장에 파송된 
선교사라는 인식을 형성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한다. 
매주 있는 쎌모임에서 주일 설교 말씀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했는지에 대한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 성경공부를 통해 실제적이며 실천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공급해야 할 것이다.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한 관건은 하나님의 백성을 선교적인 제자로 삼을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이는 곧 성도 개개인이 자기 자신을 선교사로 인식하고 세상 속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이상훈 2015:216). 
충성스런 봉사(Serve)를 해야 한다 
모든 성도들이 한 가지 이상의 봉사를 통해서 소속감을 구체화하며 지역사회를 
품고 기도하며 섬기는 교회를 꿈꾼다. 충직성 원리(Faithfulness Principle)는 
맥가브란(McGavran)이 말한 것처럼 “교회가 충성하지 않으면, 곡식이 익은 들에서 많은 
이삭들을 거둘 수 없다”는 것이다(1987:39). 지금의 목회현장은 평신도의 헌신도가 
예전만큼 충성스럽지 못한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충직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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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톤 장로교회는 현재 도르가 커뮤니티센터를 통해 지역사회와 주민을 잘 
섬기고 있다. 이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연중 행사 차원에서의 섬김보다 주중에 지역 
주민들에게 도르가 커뮤니티센터를 열어 체육 시설을 이용하도록 그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일을 위해서 먼저 실행할 것은 외발자전거 클래스를 초급, 
중급반으로 운영하여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정신적 함양과 더불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고자 한다. 물론 이 일은 필자가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할 것이다. 목회자는 
밖의 선상에서 지시하는 코치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활발하게 참여하는 쿼터백이어야 
한다. 효과적인 목사는 평신도 리더들이 경기를 활발하게 뛸 수 있도록 모두가 자기가 맡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되, 개인 플레이 대신 팀워크를 가지고 팀플레이를 하도록 해야 
한다(김선배 2005:121). 이런 측면에서 멘토링을 통한 자발적 헌신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일반 기존교회들은 소수의 리더가 사역에 필요한 사람을 찾아 책임을 부여시키는 형태가 
대부분인데 크리스챤 어셈블리 교회(Christian Assembly Church)는 이런 방법을 추구하지 
않는다. 모든 목회자는 1년 동안 약 20명 정도의 그룹을 정기적으로 만나 그룹 멘토링을 
한다. 이 그룹은 목회자가 직접 선별한다. 이때 기도와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 가능성을 
지닌 사람을 선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멘토링 사역의 목표는 성도 안에 내재된 잠재적 
능력을 개발 시켜 주는 것이다(이상훈 2015:26-27). 크리스챤 어셈불리 교회는 멘토링을 
통해 지도자와 평신도 간에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이 지속적으로 진행 될 수 있었다. 
크리스챤 어셈블리 교회에서의 멘토링 사역의 세가지 단계목표는 첫째, 
예수님과의 관계를 성장시키고, 둘째, 자기 자신을 성찰하여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한 
은사를 발견하게 하며, 셋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파송한다(이상훈 2015:27).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사역에 임하게 될 때, 자발적 헌신도로 인한 힘은 교회 전체에 
역동성 있는 힘을 실어 줄 것이다. 트렌톤 장로교회에서 중직자를 세울때에는 1년 전부터 
중직자를 위한 성경공부를 담임목사가 직접 진행하고 담임목회자의 목회 철학을 함께 
공유하며 기도해야 하며, 목회자의 제자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춰서 
인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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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해외에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들은 한국에 있는 성도들과 달리 
타문화권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어 나가다 보니 교회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기가 쉽지 않다.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 안에서 지휘자나 피아노 반주, 그 밖의 달란트를 가지고 사역하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사례를 받고 사역한다.  물론 미국 문화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것도 
있겠지만 이들의 헌신의 동기부여가 자칫 돈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다. 그래서 공동체가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세계관의 변화가 필요한데 
기존의 문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 문화 속에서 변혁을 주도 할 수 있는 모델이 있어야 
한다.  
알란 티펫(Alan Tippett)의 내부 주창자 이론을 보면 혁신자는 공동체의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들로서 이 혁신자는 그 사회, 혹은 조직의 여론 선도자(opinion leader)가 될 
때 빨리 조직이 바뀌게 된다. 주창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변화를 촉진하는 사람을 말한다.  
주창자는 어떤 사람이 여론 선도자인지 빨리 찾아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들의 관점을 
바꾸도록 호소하고 그 사회에 속한 다른 나머지 사람들에게 그들의 견해를 바꾸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그림 4>. 다만 이 변혁이 효과적으로 되려면, 사고와 행동의 양 
차원에서 일어나야 하며, 이것이 재습관화 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Kraft 
2006:580). 대부분의 공동체, 조직,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외부적인 문제보다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이다. 즉, 사람이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사실 
목회자는 교회에서 자신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세우기가 쉬운데 이보다는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내부 혁신자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여론 선도자인지 빨리 찾아내서 이 내부 주창자가 기존의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내부 주창자 이론 
성장하는 교회는 교인 자체가 긍정적이며 영적인 풍토를 조성하는 교회다. 교회가 
위치한 지리적 외부적 요인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회중의 내적인 풍토가 교회 성장에 
끼치는 영향이 더 크다(김선배 2005:145). 폴 피어슨(Paul E. Pierson)은 
진젠도르프(Zinzendorf)의 사역을 언급하면서 “특별히 평신도 리더십이 중요하다. 리더를 
장로와 교사로 선택하였는데, 그들이 가진 사회적 지위나 정규 교육 정도를 따르지 않고, 
그들이 가진 은사에 따라 리더를 선택하였다”고 말한다(2009:402). 트렌톤 장로교회에는 
6분의 장로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은사와 리더십을 잘 파악하고 협력하여 내부 주창자로서 
쓰임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성령 안에서 교제(Koinonia)해야 한다 
성령 안에서 하나되게 하심을 따라 사랑하고 중보기도하며 교제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초대교회에서는 사회적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랑으로 하나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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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가정이 먼저 회복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왜냐하면 회복된 가정을 통해 
교회도 건강해지기 때문이다. 미국 내의 교회 안에서 가정이 깨지고 서로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한 주에 한 번씩 가정예배를 드리도록 할 것이고,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서로의 삶을 돌보고 기도해 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자 
한다.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예배 시간에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안에서의 교제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구체화된다. 
교제가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비유로 묘사한 성경에 근거한다(고전 12:11-20).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개념은 
유기적인 연합과 교제를 지칭하는 것으로써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이민자로 타국에서 살아가면 많은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 북미 한인교회의 성장 원인 중 
가장 큰 부분은 <그림 3>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민생활의 외로움이다. 김선배는 교인들이 
기성교인들간에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일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주저한다고 말한다(2005:118). 새로운 성도가 교회에 등록하면 
기존의 성도들의 관계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배회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목회자는 
교회 전체 분위기가 서로 배려하고 성령 안에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 
기성교인과 새 교인의 간격이 가져오는 긴장이 생긴다. 이 간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새로운 그룹을 만들어 기성 교인들이 이 일에 지도력을 발휘하고 
주인의식을 갖도록 기회를 주어여 한다(김선배 2005:120). 필자는 새가족반을 7주 
운영하여 자연스럽게 예배 후 점심식사를 기존의 성도들과 교제하며 대화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식사 시간을 이용하여 담임목회자의 목회철학과 교회소개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보여주면서 한 가족임을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할 것이다. 성령과 교회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간절히 열망해야 하며, 사실상 이 말씀이 성경 안에서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핵심적인 마지막 말씀이다(Glasser 2006:601).  
그러나 안타갑게도 한인디아스포라 교회들의 분규(紛糾)하는 장면은 어색하거나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일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교회에서 다투거나 갈라지는 분규의 
형태를 최창욱은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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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이기고 지는형, 둘째, 적응형, 셋째, 회피형, 넷째, 타협형, 마지막으로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는 형(The Win/Win)이 있는데 이 가운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는 형(The Win/Win)이다(1987:198-200).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기꺼이 화해하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권하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Newbigin 2012:184).  
보통 교회 안에서 남성들의 비율은 여성보다 현격히 낮다. 그러다 보니 교회를 처음 
나온 남성들은 교회 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민 사회의 특성상 신분이나 
경제적 위기에 있는 분들이 있기 마련인데 이들을 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특별히 
남성들은 미국 사회에서 문화적 차이와 언어적 장벽으로 인하여 존경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회적 지위상승에 한계가 있음을 경험하였으며, 그것의 영향으로 교회의 직분에 
대한 잘못된 동기와 이해가 생기기 시작했고, 이러한 배경이 전통적인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구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이길표 2011:241).  
선교(Mission)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성경의 안디옥교회는 타문화권의 선교 사역의 열매였으며 선교의 
작전 기지의 역할을 잘 감당하였다. 
박기호는 “한국교회는 그 설립 초기부터 선교하는 교회였다”고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 한국교회의 선교의 역사와 저력을 제시해주고 있다(1999:9). 한국선교의 성장은 
한국교회의 성장과 함께하였다. 선교를 함에 있어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에드워드 에이톤(Edward R. Dayton)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교회의 선교는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서 은혜로 구원하시는 일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과 활동으로 현존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표적이 되어야만 한다. (2002:9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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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우선권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간단한 방법은 교회가 재정 
지출을 어떻게 하는지를 나타내는 막대 그래프를 그려보면 된다. 예산은 일반적으로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려주는 훌륭한 지표가 된다(McGavran, Arn 1993:70). 
필자가 말레이시아 말라카에서 목회 현장에 있었을 때 설교를 통해 현지인 선교의 
필요성을 강조하다 보니 임수진 집사의 헌신으로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에 60세 이상의 
중국, 인도계 어르신에게 무료 점심식사로 한국으로 귀국하기 전 2년 동안 섬긴적이 있다. 
한류의 영향으로 한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었지만 한국음식이 현지 음식보다 
비쌌기 때문에 노인분들은 자주 먹을 수 없는 형편이었는데 식당을 운영하는 임수진 
집사의 헌신으로 현지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드릴수 있었다. 식사 전에는 간단한 찬양과 
말씀을 전하고 교제하며 식사를 함으로 영원한 생명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했다. 대부분 오는 분들이 도교에 영향을 받은 사이비 종교 신자들이 
많았는데, 이들은 60세 이상의 노인분들이었기에 천국에 대한 소망들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무엇이 천국으로 가는 진정한 길인지를 말씀을 통해 복음을 제시했는데, 이들의 
반응은 비싼 한국음식을 무료로 대접하는 것에 대해 무척이나 감사를 하였고, 듣지 못했던 
성경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같이 동행해서 온 일행중에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도교에 빠져있는 그들을 교회로 인도한 적도 있었다. 또 하나는 볼링장을 운영하는 임호상 
집사의 헌신으로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6시 30분까지 무료볼링을 현지인을 
대상으로 열었는데 반응이 아주 좋았다. 한식은 돼지고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말레이계 
현지인들이 무료식사에 오는 것이 제한된 반면에, 볼링장은 누구에게나 좋은 만남의 
장소이자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어서 40-50명의 현지인들이 평균적으로 참석을 했다.  
트렌톤 장로교회는 선교에 앞장서는 본이 되는 교회이다. 일부의 성도만이 
헌신하는 것이 아닌 전체 성도가 선교를 실천하고 삶 속에서 맡겨진 직장, 사업장에서 
선교적 삶이 나타난다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더 빨리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지도자는 
헌신하는 이들을 격려하고 더 많은 이들이 동참하도록 훈련하고 동기부여 시키는 일을 
해야만 한다. 이상훈은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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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적 교회는 성도가 선교를 실천하는 주체가 될 때 참된 의미를 가진다. 
즉 성도 각자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교회는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가르치고, 
훈련하고, 격려해야 한다. (2015:77) 
오늘날 많은 해외에 있는 한인 교회와 국내 한국 교회들이 갈등과 분열의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해외 한인 교회와 한국 교회가 교회의 선교적 본질을 재발견하는데 
성공하지 못한다면, 계속 자신만의 교회 확장과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 없는 자기 충족적 
프로그램들과 자기 이익만을 도모하는 세속적 기업으로 추락할 것이다. 
아래의 <도표 7>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2015년과 2016년의 파송 선교사 
통계가 27.205명으로 같다. <도표 8>의 연도별 선교사 증가수 그림표를 보면 더 확실하게 
파송 선교사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미션투데이 2017). 그래서 훈련받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의 성도들에게 선교사의 의식을 
심어 줘서 생활 전선에서 선교적 삶으로 현지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한다.  
<도표 7> 
 










뉴비긴(Newbigin)은 “사람들에게 회심하고 예수님을 따르며, 그분 공동체의 
일원이 되라고 초대하는 일이 언제나 선교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2012:215). 
필자가 말레이시아 말라카에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평신도들은 선교에 대한 관심과 
마음은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런 분들에게 
선교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면 그들은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한 관건은 하나님의 백성을 선교적인 제자로 삼을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이는 곧 성도 개개인이 자기 자신을 선교사로 인식하고 세상 속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이상훈 2015:216). 
교회적으로 후원하는 선교사가 있다면 선교사 가족 사진과 기도 제목을 달력에 
실어서 늘 중보 기도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선교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누가는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이 대목에서 다시 
성령님께서 특별하게 선교를 주도하셨음을 명시함으로 바울에게 유럽 전도의 문호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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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도 성령님이심을 강조한다(행 16:7, 9). 이는 1차 전도여행의 서두에 성령님의 주도적 
사역을 명시한것 (행 13:2)과 일맥상통 한다(한규삼 2006:200).  
적극적인 전도(Evangelize)를 해야한다 
맥가브란(McGavran)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성장을 위해서는 과감하면서도 담대한 
전도가 필요하다. 담대한 전도계획의 원리((Set Goals and Make Bold Plans)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담대하고 과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전도계획이수반되어야 한다.  
전도와 선교를 위한 방법으로는 외발자전거(unicycle)팀을 구성해서 교회 중심으로 
매 주 노방전도를 나가고, 단기 선교로 나갈때도 동일하게 이용하려고 한다. 매 주 
노방전도를 나간다는 것이 이민 사회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외발자전거 
노방전도는 그 자체가 운동이기 때문에 팀만 구성이 되면 가능하다.  
필자는 미주 외발자전거협회가 2017년 6월에 미국에 설립이 되면서부터 
외발자전거를 배우게 되었는데 처음에 접한 느낌은 서커스 단원이 타는 기구라는 고정 
관념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외발자전거를 통해 복음을 전할 매개체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있게 되었다. 현재는 본인 가족 4명이 외발자전거를 배우고 있고, 가르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일본의 97퍼센트의 초등학교에서는 외발자전거를 
학교에서 배우게 하는데 그 이유가 청소년들의 핸드폰 사용시간이 늘어나면서 목과 등이 
굽기 때문에 외발자전거를 통해 자세 교정을 한다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외발자전거를 탈 때는 균형이 매우 중요한데 이 때 필요한 것이 집중력이다. 이 집중력은 
학습력 향상에도 큰 도움을 주므로 많은 학부모들이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트렌톤 
장로교회의 실내 체육관을 적극 활용하여 교회 자체적으로도 외발자전거(unicycle)반을 
구성하고 이들을 레벨에 맞게 초급, 중급, 고급반으로 운영을 하려고 한다. 이를 통하여 
교회 나오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통로로 사용하려고 한다. 기존의 전도방식으로는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 오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다. 그러나 복음을 나타내는 심플한 
문구가 적힌 똑같은 유니폼만 입고 외발자전거를 4명에서 6명이 팀을 이뤄 타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고, 더불어 고구마 전도법을 적용하여 이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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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 믿는다. 예를 들면 연두색 옷을 입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만 봐도 트렌톤 장로교회라는 이미지가 뇌리에 남게 될 것이다. 외발자전거는 
50대 이상인 분들에게는 허리 건강에 유익한 점이 많기 때문에 주변에 지인들에게 
소개하기 유리한 점이 있고 청소년들에게는 정신 집중력에 매우 탁월한 효과가 있어서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과의 접촉점이 될 수 있다. 맥가브란(McGavran)은 
하나님의 다리 원리(The Bridges of God) 에서 “기독교 신앙은 친척에서 친척, 가까운 
친구에서 가까운 친구에게로 가장 잘 흐른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고 말한다(1987:567). 
그리고 교회성장 전략 가운데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은 자연적인 인간관계를 이용하여 
교회의 이웃들을 전도하는 것이다. 사회적 연결망 가운데 교회주변을 복음화하는 것이 
좋은 시작이 된다(1987:588).  
가정에서 한국어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2세를 위한 교육으로 한국어 교육 및 가정에서 한국어 사용을 적극 권장할 것이다.  
영어가 익숙한 한인 2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고 
수수방관하며 내버려 둘 수만은 없는 일이다.  
말레이시아는 다인종, 다문화가 공존을 하는 곳이다. 그 곳에서 필자는 수 백년간 
타국에서 살았던 중국 화교들이 자신들의 언어인 중국어를 계속 해서 사용한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유대인들 또한 마찬가지로 나라 없는 고단한 긴 여정 속에서도 
그들의 언어를 포기 하지 않았다. 그런데 미국에 와 있는 한국인들은 한국어보다 영어 
배우기에 몰두하고, 심지어 집 안에서도 영어를 하라고 강요하는 부모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아래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한인 2세들이 교회를 떠난 연령대가 고등학교 이후와 
대학졸업 이후 80.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교회를 떠난 이유로는 한국어권을 무시하는 




한인 2세들 언제 교회 떠나나(미주중앙일보 2012, 6,18) 
 
 
일반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 자녀들과 대화할 시간이 
없었고, 정작 속 깊은 대화를 하려 하니 언어 소통이 안 된다고 하소연하는 부모들이 많다. 
아이들은 부모가 영어를 못 한다고 무시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교회 입장에서도 
수 십년 동안 영어권(EM)에 투자했는데 어느날 갈라져 나가고 이탈하는 모습이 지금의 
현주소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필자는 교회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한글 교실 및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고양시키는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실행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가정에서의 
한국어 사용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음은 트렌톤 장로교회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트렌톤 장로교회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1. 목회자는 말씀 중심의 설교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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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시대는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인간의 생활 전반에 날마다 
덮쳐 오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축적된 과학 지식으로 인해 공상 과학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장면들이 현실화 되어 가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고 있다. 생쥐의 등에 소의 
연골을 이식한 과학자는 머지 않아 이런 방법으로 인간에게 이식 가능한 인공 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며, 유전공학을 이용하면 이보다 휠씬 더 놀라운 일도 해낼 수 있다(Harari 
2016:566). 감정을 표현할 줄 아는 인공 지능 로봇(sophia)은 이미 나왔고, 인공 기억을 
완벽하게 이식 받은 인간이 등장하며, 임신 중에 있는 태아의 성별을 바꿀 수 있는 기술도 
이미 보편화 되었다(Schwab 2017:244-248).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아이의 성별을 부모가 
원하는대로 바꿀 수 있도록 법제화 되어 이미 실행 되고 있다. 성별을 뛰어 넘어 인간의 
지능 지수인 IQ를 상향 조정 하고 신체적 결함까지도 태아인 상태에서 교정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는데 이런 가운데 태어난 아이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동이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수 많은 신학적 질문들이 쏟아져 나올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목회자는 어떻게 메시지를 전해야 할 것인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복음 전파가 거의 예외 없이 교회 바깥에 있는 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는 점은 
더욱 놀랍다. 각 경우를 보면 어떤 새로운 실재가 등장하여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서 복음이 전해진다(Newbigin 2014:224). 결국 해답은 성경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 목회자는 성경 말씀 중심의 설교를 반드시 해야 한다.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잘 
해석해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만이 시대의 대안이 될 수밖에 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비교해서 설명해 보면 그 시대의 신학적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학자들은 흔히 열왕기서를 선지자적 관점(viewpoint of prophet)에서 역대기서는 
제사장적 관점(viewpoint of priest)에서 기록되었다고 말한다. 열왕기서를 읽는 대상들은 
최근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 다윗 왕조의 종말을 경험한 상태에 있었는데 
이런 상황은 열왕기서를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이 나라를 잃고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만 하는 기구한 신세가 
되었는가?”, “바벨론의 신 말둑(Marduk)이 과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보다 강한가?” 
하는 신학적 문제를 제기하게 하는데, 열왕기서는 그들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실패하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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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치러야 할 댓가를 치른 것이고， 따라서 이스라엘의 
포로됨은 하나님의 권농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선지자적 관점’에서 심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옥스퍼드원어성경대전32권 2006:24-25). 
이와 다르게 역대기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강조한다. 이 때는 포로 제2차 
포로 귀환(B.C. 458년)이 이루어진 이후였고,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지 약 60-70년이 
경과한 때로서 이 시대는 한 마디로 혼란과 고난의 시대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포로에서 귀환해 돌아온지 약 한 세기가 지나고 하나님의 성전도 재건되었건만 선민의 
영광은 회복되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주변 이방 족속들로부터 갖은 핍박을 당하였다. 
심지어 이스라엘은 이방 족속들의 박해로 인하여 예루살렘을 방비할 성벽조차 세울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신학적인 질문을 제기하게 하였는데 
“포로로 잡혀가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를 끝내신 것은 
아닌가?”,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은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역대기서는 역대상 1장에서 9장에 이르기까지 족보장을 열거하면서 “너는 내 백성, 나의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면 절대로 변치 
않고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분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각 시대마다 다양한 신학적 질문들은 있었다. 필자가 우려하는 것은 오늘날의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모든 것을 상대화 시켜 종교 다원주의가 팽배해지고 있고, 
여기에 과학의 빠른 발전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역인 생명 부분까지도 손을 대려는 
현실에서 명확하고 자신감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 뉴비긴은 무너져가는 영국교회를 바라보며 복음에 대한 
소심함과 염려가 문제이고, 기독교 활동 가운데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확신 없이 
인간적정인 노력으로 추진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에 경고를 하면서 우리가 복음에 지녀야 
할 바른 태도는 자신감이라고 강조한다(2014:446).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요 1:1). 말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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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확신없이 설교를 할 때, 인본주위적 사고체계가 작동될 수 밖에 없다. 말씀은 뒷전이 
되고 온갖 세상적인 이야기들로 넘쳐나게 되는 생명력을 잃은 강단을 볼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말씀 중심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본문의 묵상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런 성경본문의 관점으로 일 주일의 생활을 조명해 볼 때 그 속에서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체적으로 제시 할 수 있다고 본다. 뉴비긴이 인도 선교사의 
사역을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와서 기독교 정체성을 상실해 버린 채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영국을 보며 느낀 감정이 작금의 우리가 느끼는 감정일 것이다. 교회들의 
중심가치가 말씀과 믿음의 본질에서 벗어나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다 보니 
설교만 놓고 보더라도 예전의 설교 내용과 많은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옥성호는 왜 
마켓팅의 즉각성을 의지하는가? 라고 질문을 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다(2008:15). 오늘날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세속적인 프로그램이나 각종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가 
세상에 보여 줄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빈약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의 성장을 위해 그럴싸한 하나의 무언가를 
들여 오면 애초에 예측하지 못했던 다른 찌거기들도 따라 들어 온다는 점이다. 
2. 거주하고 있는 지역 교회 목회자들과 함께 설교 연구 모임을 가지려고 한다.  
필자가 살고 있는 지역 목회자들과 일 주일에 한번 모여 성경 본문을 정해 놓고 
각자 준비해 온 내용들을 나누고 토의하다 보면 혼자 설교를 준비하는 것보다 다양한 
관점과 상황에서 본문을 볼 수 있는 시각이 형성된다. 정기적인 모임을 갖게 되면 설교 
연구뿐만이 아닌 교계 흐름과 선교의 전체적인 방향을 함께 공유할 수 있고 긴급한 
기도제목을 나누는 좋은 시간이 되기 때문이다. 이 시간에 교회에서 파송하거나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가 있다면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다. 또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있어서 개인적으로 장기간 준비하다 보면 편중된 설교 방식이 될 수 있지만 5명에서 6명 
정도의 목회자가 모여 같은 본문 주제를 가지고 함께 연구하고 이것을 주일설교에 적용을 
하면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다양한 예화와 다른 관점에서 본문을 해석 할 수 있고 마켓팅 
 116 
문화와 TV, 인터넷의 영향을 받은 성도들의 동향까지도 나눌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민 교회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인 분쟁과 분규도 이런 모임을 통해 함께 기도하고 나누다 
보면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3. 교회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적용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자신의 교회 상황과 형편에 맞지 않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불협화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 선교현장에서 사용되는 상황화라는 용어는 비단 
선교지에서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 현장에서도 활용되어져야한다. 교회의 상황과 
성도들의 영적 상태와 수준등을 고려하여 재정립, 또는 교회에 맞게 재구성하여야 시너지 
효과가 있게 된다. 
예배의 역사에 잘 알지 못했던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90년대에 미국을 방문하여 
'예배갱신'을 위해 미국에서 유행하는 구도자 예배를 벤치마킹 하기 위해 빌하이벨스의 
윌로우크릭과 새들백 교회를 탐방하였고, 홍미로운 것은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방문했던 
윌로우크릭의 구도자 예배는 예배가 아닌 전도 집회의 일종이었는데도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그것이 선진국 예배 형태라 여기고 한국에 돌아와 접목시켰다.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나 고민 없이 가져온 카피목회는 교회를 병들게 하고 
예배의 진정성을 소멸시키게 하였다. 
재미있는 사실은 윌로우크릭 교회에서는 영혼구원을 위해 구도자 예배를 
시작했는데 역설적이게도 하이벨스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바라보도록 그들을 
복음화하는 동안 기존의 기독교인들의 시선은 오히려 세상을 향하도록 하였다. 
윌로우클릭 교회에 출석하는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불신자들을 기독교로 더 가까이 오도록 
했다면 9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존의 신자들은 도리어 더 심리학적이고 세속적으로 
변했다(옥성호 2008: 239). 
트렌톤 장로교회는 도르가 커뮤니티센타를 이용해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잘 
진행시켜 왔다. 교회는 세상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신앙 공동체이다. 교회가 그 지역 
사회에 존재하는 이유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데 교회가 그 지역과 사람들을 알지 못한다면 제대로 소통이 이뤄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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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을뿐더러 오히려 교회의 열심이 왜곡되어 보일 수도 있는 것이다. 교회가 무조건적으로 
지역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사랑과 관심을 준다고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반드시 지역사회와 문화를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 
4. 교회 공동체성을 강조해야 한다. 
교회 공동체성을 강조할 때 반드시 주지해야 할 사실은 자신의 교회만을 강조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교회 공동체를 설명 하고, 주변의 
교회들과 함께 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은 큰 교회인 메가 처치(mega-church)를 
추구할 때가 아니고, 변화에 순응하며 협력하는 메타 처치(Meta-Church)를 지향해야 할 
시대이다. 또한, 목회자는 설교할 때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를 향해 주시는 말씀을 강조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개인으로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포스트모더니즘은 공동체성을 약화시키고 개인의 자유를 강조한다. 그런데 개인의 자유가 
강조되면 될수록 아이러니 하게도 사람들은 외로워 진다는 것이다. 한인 이민 역사를 보면 
처음에 한인 디아스포라가 미국을 발을 내딛은 순간부터 찾았던 것은 교회였다. 그 이유는 
이민 사회에 필요한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교회 안에 다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 굳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다양한 
동호회 모임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간에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서로 소통하며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 공동체의 장점을 살리고 부각시켜야 한다.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이슬람으로 종교를 
바꾸는 사람의 약 80퍼센트가 기독교인이라는 통계가 있는데 미국인들이 무슬림이 되는 
이유는 공동체에 속하고 싶다는 욕구 때문이고, 무슬림 공동체에서 형제애를 느끼면서 
서로의 문화를 확인하며 결속시키고 있다. 슬프게도 이런 형제애가 교회에서는 
막혀있다(기독일보 2014, 8,21).   
초대교회 공동체의 외적인 초점은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한 것과 ‘모든 사람들’을 
향한 그들의 은혜로운 나눔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즉,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속한 더 큰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사자들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결과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의 내적인 삶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더 큰 세상을 향한 끊임없는 선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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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안에서 인식되는 것이다(Green 2006:76). 모든 사람들을 향한 은혜는 공동체의 
계속적인 성장과 관계가 있고 공동체의 일상 생활의 신실함이 선교적인 설교와 수적 
성장에 효과적이며 이런 공동체의 성장은 주님이 행하신 일이다. 교회는 단순한 성도들의 
모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 지체가 한 몸을 이루는 영적 공동체이다. 더불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공동체로서 예수의 삶과 성품을 배우고 닮아가는 모임이 
교회인것이다.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를 통해 
연합됨을 체험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공동체이다. 
5. 예배의 갱신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예배는 새로워지는 것 자체보다는 갱신하는데 더 관심을 갖고 예배자들이 더욱 
의식적으로 예배에 풍성하게 참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예배의 갱신은 단지 새로움 그 자체를 소개하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의미와 기능을 오늘날 변화하는 시대에 적합하게 그 효력을 인정하는 
의도적인 노력이라고 설명한다(주종훈 2015:46-47).  
선교지에만 상황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LA목회현장에도 수많은 상황화가 
존재한다. 다양한 계층과 살아온 삶의 배경이 다르다 보니 같은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 
인식의 차이가 있게 된다. 그러므로 무조건 문화적 접근의 예배가 아닌 하나님의 강한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발전해 온 예배의 의미와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고 시대의 문화를 분별하여 수용할 줄 아는 예배 인도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a.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 
콘스탄스 체리(Constance M. Cherry)는 예배마다 그리스도를 맞이하거나, 
그리스도를 언급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임재를 고백하라는 것이다(2015:85). 
어찌 보면 당연한 말처럼 들리는 말이지만 실제 드려지는 예배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시작하는 예배는 줄어들고 대중문화의 엔터테인먼트적 요소로 
나타나는 예배가 늘어나는 것은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눈에 
드러나는 현상에만 치중했기 때문일 것이다. 많은 리더들이 대중문화를 복제함으로써 
예배를 관련성 있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는 대중문화가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그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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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이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예배자들에게 확신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관련성(relevancy)이 있는 예배는 그리스도의 현존에 대한 인식, 말씀에 대한 집중, 
하나님께 자신을 표현할 능력, 기꺼이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 성령의 치유하는 사역에 대한 
열린 마음,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열망을 성실히 만들려고 애쓰는 것이다. 세상의 
인본주의적 사고가 교회 안에도 흘러 들어와서 사람이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 예배를 
즐기는 변질된 모습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초대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렸다. 
안승오는“예배의 형태는 시대적 상황과문화와 역사적 정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설명하면서 “우리 예배의 모범은 개혁자들보다 초대교회에서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고 말한다(2004:157). 하나님을 초청하지 않은 예배의 형태는 결국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반응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의 예배로 전환”되었다고 주종훈은 
말한다(2014:59).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예배로의 부름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시편 중심의 성구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복음서를 
연구하고 찾아서 적용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b. 교회력에 입각하여 설교와 찬양을 준비해야 한다. 
말씀 준비를 교회력에 준하여 하고 본문 말씀에 충실하되 실제 삶에서 문화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통찰과 적용점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찬양의 선곡은 주제별로 정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찬양을 중심으로 하고 절기별로 선곡하여 찬양하도록 한다. 
c. 대표기도시에는 파송 또는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한다. 일반 성도들은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가 어느 나라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모른다. 그러므로 대표기도나 다른 기도모임시에는 
선교사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한다. 
d. 성만찬의 회복이 있어야 한다.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명령하신것이다(눅 22:19).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예식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제자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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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지에 대한 결단을 이끌어 내야 한다. 주종훈은 성찬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구체적인 만남과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며, 그리스도께서 
직접 규정하고 자신을 따르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실천하라고 하신 예배의 필수 
요소라고 강조한다(2015:160).  
d. 성도들이 예배에 자발적 참여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필자는 매월 마지막 주일에 한 분을 정하여 5분 정도의 간증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하려고 한다. 간증을 준비하는 분과 듣는 회중의 입장에서 보면 예배에 대한 몰입도가 
높아질 것이고,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참여자로서의 인식을 
고취시킴으로서 그들의 헌신도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성경봉독도 전체 회중이 하는 것보다 
매 주일 순서를 정하여 낭독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된다.  
성경의 예배는 참여적이고, 참여가 없이는 예배도 없으며, 참여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묘사한다. 이런 면에서 참여는 대단히 중요하고,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할수록 하나님께 더 많이 마음을 열게 될 것이다. 기독교 예배는 참여적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고 여전히 남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수동성에서 참여로 
어떻게 이동하느냐하는 것이다(Cherry 2015:479). 
6. 선교사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는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하고 특별히 금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때는 한결같이 선교사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LA 밸리(Valley)에 위치하고 있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Grace Community 
Church)는 교회에서 파송한 69명의 선교사들의 전체 가족사진을 달력 첫 페이지에 싣고,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가족사진과 파송 국가와 파송 연도를 그리고 기도 제목을 매월 달력 
메인 화면에 실어 놓고 온 교우들이 함께 중보 기도하고 있다. 2년에 한 번씩은 69명의 
선교사들을 초대하여 5성급 호텔에서 재충전의 시간과 함께 선교사들에게 필요한 
선교전략을 제공하고 있다. 물론 한국에 있는 여의도순복음 교회를 위시하여 선교에 뜻을 
모은 교회들이 이와 비슷하게 하고 있지만 이 일을 교회 상황과 형편에 따라 차순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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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내는 것이 아닌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외 흩어져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에서 이와 동일하게 진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교회에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들의 가족사진을 달력에 인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요새는 스마트폰으로 달력을 확인하기 때문에 인쇄된 달력을 보는 횟수가 
줄었지만 거실이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달력을 놓고 볼 때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공급해야 한다. 선교지에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은 성도들이 후방에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이기 때문이다. 
7. 평신도 사역자들을 양육해야 한다. 
역사는 많은 수의 회중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꿈을 가지고 함께 땀 흘리며 애쓰는 
창조적 소수에 의해 이뤄졌듯이 교회 또한 마찬가지로 교회성장과 선교를 위해 열정을 
가지고 애쓰는 소수에 의해 성장한다. 파레토(Pareto)의 80:20의 법칙처럼 교회도 
20퍼센트의 사람들이 80퍼센트의 일을 해내고 있다.  목회자의 고민은 관망하고 있는 
80퍼센트의 사람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교회 성장의 동력과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로 변화되게 하는 것이다. 김선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성장하는 교회에는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성장을 위해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평신도 리더들이 있다(2005:144). 
하지만 한인디아스포라 교회의 현실은 안타깝게도 20퍼센트의 헌신자들 마저 
감소하여 10퍼센트의 헌신자들이 90퍼센트의 일들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작은 미자립 
교회들의 비율은 대부분 95:5의 비대칭 구조인데 헌신하는 5퍼센트의 성도들이 점점 
지쳐가는 양상을 띠고 있다. 필자가 LA한인타운에 있는 작은 교회를 1년 섬겼을 때 한 
분의 여집사님이 주일 점심식사를 도맡아 준비해 오셨는데 결국 탈진하여 그 동안의 
수고를 부정적인 말로 다 쏟어내는 것을 보게 되었다. 
8. 한국인의 정체성(Identity)을 고양시켜야 한다. 
한인 2세들은 54.2퍼센트가 고등학교 이후에 교회를 떠나고, 45.7퍼센트는 교회를 
떠난 후에는 교회를 아예 안 다닌다는 것이다(미주중앙일보 2012.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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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교회들은 한인의 아이덴티티(Identity)나 주체성을 고양시켜 한인들이 타 
종족보다 떨어지지 않는 우수한 종족으로 계속 보존되어 가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신현정 1987:209). 
9. 목회자의 자기 개발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해외에서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목회를 장기간 하다보면 사고의 틀이 협소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다. 요즘은 소위 농담으로 “유선생과 구선생에게 물어 보면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록 구글과 유투브를 통해 다양한 강의를 들으며 공부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 
있다. 굳히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있는 명문대학에 가지 않아도 그들의 강의를 생생하게 
안방에서 보고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목회는 목회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인 사모와의 동역이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함께 달란트에 맞게 가기 
개발을 하는 것이 더욱 좋을 것이다. 
임윤택은 임동선 목사의 미국에서의 이민목회를 언급하면서 교인의 숫자적 
성장만이 아니라, 지적 성장, 인격적 성장, 영적인 성장을 포함한다고 말한다(임윤택 
2009:127).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지식과 영성은 가만히 있는 자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하며 노력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일 것이다.  
요약 
필자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글렌데일 라크라센타에 거주하고 있고, 글렌데일에 
있는 새생명선교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사역할 트렌톤 
장로교회와 성도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2018년 현재 미주한인교회의 수는 4.454개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고, 10년 전인 
2008년의 3,933개에 비해서는 521개가 늘어나 13퍼센트의 증가치를 보였다. 이로써 
연방센서스국이 발표한 한인인구 143만 8,915명을 미주한인교회 4,454개와 대비해 보면 
한인 323명당 1개꼴로 교회가 있는 셈이다<도표 5참고>. 
필자의 목회 비전은 5지로 압축 할 수 있다. 
1.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Wo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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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수를 닮아가는 제자(Disciple) 
3. 충성스런 봉사(Serve) 
4. 성령 안에서 교제(Koinonia) 
5. 선교하는 교회(Mission) 
전도와 선교를 위한 방법으로는 외발자전거(Unicycle Evangelize)팀을 구성하여 매 
주 노방전도를 나가고, 단기 선교로 나갈때도 동일하게 이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한인 
2세를 위한 교육으로 한국어 교육 및 가정에서 한국어 사용을 적극 권장하려고 한다. 
영어가 익숙한 한인 2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고 
수수방관하며 내버려 둘 수만은 없는 일이다. <도표 9>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한인 2세들이 
교회를 떠난 연령대가 고등학교 이후와 대학졸업 이후 80.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교회를 떠난 이유로는 한국어권을 무시하는 것과 언어 문제가 62.6퍼센트를 차지한다.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활성화를 위한 제언으로는 첫째, 목회자는 말씀 중심의 
설교를 해야 하고 둘째, 거주하고 있는 지역 교회 목회자들과 함께 설교 연구 모임을 통해 
정보를 공유 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다. 셋째는, 교회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적용해야 
하며, 넷째는 교회의 공동체성을 강조할 것과 다섯째는 예배의 갱신운동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여섯째는 선교사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예컨대 LA 밸리(Valley)에 위치하고 있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Grace Community Church)처럼 파송한 69명의 선교사들의 전체 가족사진을 달력 첫 
페이지에 싣고,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가족사진과 파송 국가와 파송 연도를 그리고 기도 
제목을 매월 달력 메인 화면에 실어 놓고 온 교우들이 함께 중보 기도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중요하다. 일곱 번째는 평신도 사역자들을 양육해야 하며, 여덟 번째는 
한국인의 정체성(Identity)을 고양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목회자와 사모의 자기 개발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으로서 내용을 정리하고 마무리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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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론
본 연구는 필자가 앞으로 사역할 트렌톤 장로교회에서 선교중심적인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어떤 리더십과 목회철학과 목회비전으로 교회와 성도를 
섬길 것이며, 더불어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개선하고 
보완해야 하는지에 대한 목회계획을 수립하고 트렌톤 장로교회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필자가 사역할 트렌톤 장로교회의 목회 현황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디아스포라 교회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살펴보았고, 
제4장에서는 디아스포라 교회의 선교적 관점을 조명해 보았으며, 제5장 디아스포라 
교회의 상황적 관점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는 한인 디아스포라 성도와 
교회들의 특징들을 고찰해 보았다. 제6장에서는 트렌톤 장로교회에서 필자의 리더십과 
목회 철학과 목회 비전을 구체적으로 확립함으로써 시대적 사조에 흔들리지 않도록 예배 
순서에 관한 찬양, 기도, 성례, 설교등에 대한 부분과 5대 목회 비전을 통해 목회방향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선교 현장에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평신도를 양육하여 
선교의 재원으로 협업함으로써 선교중심적 디아스포라 목회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필자가 본 연구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결국 목회자의 실제적 모습이 목회 현장에 
그대로 투영된다는 것이다. 로버트 클린턴(Robert J. Clinton)은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효과적인 영적 사역은 사람됨됨이에서 나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람 
됨됨이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것을 형성시키시는 분이시다. 
(20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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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중요한 것은 무언가에 대한 행위(Doing)보다 존재(Being)인 그 사람의 
됨됨이가 사역의 결과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같은 맥락에서 제자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멧세지가 설교와 목회자의 삶을 
통하여 보여줘야 한다. 지금은 말로만 설교 잘하는 목회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설교한 
내용을 삶으로 써내려 가는 예수 닮은 제자를 요구하는 시대이다.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은 
한인 디아스포라 성도들의 정신세계를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있고, 4차산업 혁명은 우리의 
생활 스타일을 송두리째 바꾸어 가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의 인류구속사의 큰 틀 속에서 
현재의 변화를 점검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제언  
필자는 본 연구에 있어서 몇 가지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번째 제언은 이민교회의 영어목회(English Ministry)와 한어권 학생들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활성화 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다음세대를 배제하고서 
진정한 부흥과 교회 성장을 논 할 수 없다. 남가주에 내에 있는 한인교회들의 고민은 
영어목회(EM)에 대한 열매가 없는 상황에서 다른 교회들이 EM 사역을 하니 그저 
따라가는 분위기이다. EM 출신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어 한인교회에 남아 
헌신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 지금의 한인교회의 현주소이다. 
두 번째로, 한인교회에 있는 평신도들을 선교 재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하고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과 연계하여 선교해야 한다. 한인교회 내에는 다양한 직업과 사업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들을 통해 선교의 확장을 가져 올 수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한다. 목회와 선교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이기 때문에 목회자나 선교사는 말씀과 기도의 두 축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 잘 준비된 계획과 재원이 있다해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결국 
무용지물이 되고 말것이다. 해외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각자의 
형편과 상황에 맞는 선교 전략들을 구체적으로 잘 세우고 실행할 수 있도록 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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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들이 더욱 많이 나오기를 바라며 부족한 부분들은 서로 보완하여 하나님 나라의 






필자의 기본가치 보고서를 위한 개인 평가 설문지 
1. 나는 큰 회사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만족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전체적인 청사진을 전혀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5 
2. 나는 사람들을 찾아 무슨 화제로든지 이야기하기를 즐긴다. 5 
3. 나는 목표를 세우기를 두려워하는데 그 이유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다. 1 
4. 나의 사상을 결정하는데 있어 나 자신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보다 중요하다. 3 
5. 나는 장래에 대하여 많이 생각하는 편이 아니다. 나는 그저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그때 그때 대처 하기를 좋아한다. 3 
6. 나는 매사에 옳고 그름에 구별이 뚜렷이 있다고 생각한다. 중간영역에 대하여 
토론 하는 것은 진리를 타협하는 것 같아 불안하다. 5 
7. 결정을 내릴 때 꼭 한 가지만이 올바른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6 
8. 목표를 일단 정하면 그 결과로 나의 다른 영역에 지장이 있어도 나는 그 목표를 
위해 정진 한다. 4 
9. 나는 항상 남보다 먼저 새로운 것을 시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다. 4 
10. 나는 나와 비슷한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만 사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4 
11. 나는 시간을 매우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소중히 여긴다. 5 
12. 내 차를 수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는 옆집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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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하기 보다는 판매 대리점에 의뢰 하겠다. 아무래도 전문가가 더 잘 할 
것이기 때문이다. 4 
13. 나는 청중 앞에서 무엇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더 잘 할 수 있도록 나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5 
14. 차를 살 경우 친구나 가족 의견 못지않게 소비자 보고서에 유의한다. 3 
15. 내 책상이나 사무실은 매우 잘 정돈되어 있다 가까이 보여 줄 자리가 있고 항상 
물건이 그 자리에 놓여있다. 4 
16. 내게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얻기 위해 나는 전문서적을 읽거나 
전문가의 강의를 듣는다. 4 
17. 다른 도시로 이사한다는 조건이지만 승진의 기회가 주어지면 나는 가족이나 
교우 관계 때문에 망설이지 않고 이사 갈 것이다. 4 
18. 나보다 책상이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월등히 높은 사람들과 대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진다. 4 
19.  나는 항상 시계를 차고 다니면 무슨 일에나 시간을 지키기 위하여 시계를 자주 
본다. 7 
20. 사람들이 나를 융통성 없는 사람 같이 취급하면 나는 매우 좌절감을 느낀다. 4 
21. 나는 생길지도 모르는 문제들에 대해 염려 하지 않는 편이다 일에 착석 이전 
문제가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는 행동한다. 6 
22. 줄을 서서 기다릴 때면 나는 모르는 사람과 이야기를 시작하는 경향이 있다. 3 
23. 지각은 질색이다 지각 하기 보다는 차라리 불참한다. 6 
24. 어떤 특별 행사가 생기면 나는 다른 계획을 변경 시켜서라도 꼭 간다. 6 
25. 나는 앉아 내일 그날의 계획을 짜며, 계획대로 수행하지 못 하면 화가 난다. 3 
26. 나는 토론할 때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어느 누구의 편도 들어 주지 
않는다. 7 
27. 나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한다는 말에 동의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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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나는 종종 판에 박힌 이래서 벗어나 전혀 다른 일을 함으로써 생활을 
흥미진진하게 유지하기를 즐긴다. 4 
29. 어떤 일을 맡으면 다른 일을 늦게 처리하는 있더라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끝낼 
때까지 계속한다. 7 
30. 단골 음식점에 가는 경우 내가 주문한 음식은 정해져 있다. 7 
31. 비가 올 것 같아도 친구의 저녁 식사 초대 응하며 폭우에 망가진 지붕 수리 
때문에 못 간다고 거절 하지 않는 편이다. 7 
32. 비록 그들이 틀렸다 생각되더라도 나는 항상 상관이나 목사님 선생님 등의 
권위에 순종한다. 6 
33. 우리는 표준말이 있으며 모든 한국인은 표준어를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5 
34. 음식을 더 맛있게 요리 하기 위하여 나는 요리책에 있는 조리법을 바꿔 보곤 
한다. 3 
35. 내 의견이 틀렸다 생각되어도 한번 논쟁을 시작 했으면 끝까지 우긴다. 1 
36. 나는 과거의 성취했던 일들은 크게 중시하지 않는다 매일매일 무엇인가 이루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4 
37. 새로운 일을 시작할 경우 동료에게 나의 능력을 보여 주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한다. 6 
38. 나는 사람을 소개할 때 거의 언제나 직업과 직책을 언급한다. 6 
39. 나는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조언을 구한다. 5 
40. 나는 잘 하지 못하는 게임에는 참석을 하지 않는다. 4 
41. 심부름으로 급하게 가는 길이라도 친구와 이야기 하기 위하여 잠시 멈출 수  
있을 것이다. 5 
42. 나는 내년과 다음 5년간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계획 해 놓았다. 4 
43. 나는 여러 가지 일을 벌여 놓기를 좋아한다 그러면 언제든지 할 일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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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중요한 물건을 살 때 나는 이것저것 고르기 보다는 제일 먼저 마음에든 것을 
산다. 4 
45. 예술품을 보면 나는 그 예술가의 생각과 의도를 이해하려 힘쓴다. 6 
46. 나는 확실한 결론에 도달 할 수 없는 주제에 관하여 토론할 되면 불편함을 
느낀다. 2 
47. 시간표에 맞춰 일하는 것 보다는 일이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 일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5 












































필자의 리더십 스타일 진단지 
 
3.1 Leadership Styles Questionnaire 
Visit www.sagepub.com/northouseintro2e for downloadable versions of these questionnaires 
1 Purpose 
0.  To identify your style of leadership 
1.  To examine how your leadership style relates to other styles of leadership 
 
2 Directions 
0.  For each of the statements below, circle the number that indicates the degree to which you agree or disagree. 





Disagreeagree uNeutralral AAgreegree Strongly          
agreeongly 
agree 
1. Employees need to be supervised closely, or they 
are not likely to do their work. 
1 2 3 4 5 
2. Employees want to be a part of the 
decision-making process. 
1 2 3 4 5 
3. In complex situations, leaders should let 
subordinates work problems out on their own. 
1 2 3 4 5 
4. It is fair to say that most employees in the general 
population are lazy. 
1 2 3 4 5 
5. Providing guidance without pressure is the 
key to being a good leader. 
1 2 3 4 5 
6. Leadership requires staying out of the way of 
subordinates as they do their work. 
1 2 3 4 5 
7. As a rule, employees must be given rewards or 
punishments in order to motivate them to 
achieve organizational objectives. 
1 2 3 4 5 
8. Most workers want frequent and supportive 
communication from their leaders. 
1 2 3 4 5 
9. As a rule, leaders should allow subordinates to 
appraise their own work. 
1 2 3 4 5 
 
 
10. Most employees feel insecure about their 
work and need direction. 
1 2 3 4 5 
11. Leaders need to help subordinates accept 
responsibility for completing their work. 
1 2 3 4 5 
 134 
12. Leaders should give subordinates complete 
freedom to solve problems on their own. 
1 2 3 4 5 
13. The leader is the chief judge of the 
achievements of the members of the group. 
                         
1 
2 3 4 5 
Statements Strongly disagree Disagree Neutral Agree Strongly agree 
14. It is the leader’s job to help subordinates find their 
“passion.” 
1 2 3 4 5 
15. In most situations, workers prefer little input 
from the leader. 
1 2 3 4 5 
16. Effective leaders give orders and clarify 
procedures. 
1 2 3 4 5 
17. People are basically competent and if given a task 
will do a good job. 
1 2 3 4 5 
18. In general, it is best to leave subordinates 
alone. 
1 2 3 4 5 
 
Scoring 
0.  Sum the responses on items 1, 4, 7, 10, 13, and 16 (authoritarian leadership).  
1.  Sum the responses on items 2, 5, 8, 11, 14, and 17 (democratic leadership).  
2.  Sum the responses on items 3, 6, 9, 12, 15, and 18 (laissez-faire leadership).  
Total Scores 
Authoritarian Leadership   19   
Democratic Leadership   25   
Laissez-Faire Leadership  20  
Scoring Interpretation 
This questionnaire is designed to measure three common styles of leadership: 
authoritarian, democratic, and laissez-faire. By comparing your scores, you can determine which 
styles are most dominant and least dominant in your own style of leadership. 
If your score is 26–30, you are in the very high range. If your score is 21–25, you are in 
the high range. 
If your score is 16–20, you are in the moderate range. If your score is 11–15, you are in 
the low range. 





필자의 갈등 유형 진단지 
 
9.1 Conflict Style Questionnaire 
Visit www.sagepub.com/northouseintro2e for downloadable versions of these questionnaires 
1 Purpose 
0.  1. To identify your conflict style 
1.  To examine how your conflict style varies in different contexts or relationships 
 
Directions 
 Think of two different situations (A and B) where you have a conflict, a disagreement, an argument, or a disappointment 
with someone, such as a roommate or a work associate. Write the name of the person for each situation below. 
 According to the scale below, fill in your scores for Situation A and Situation B. For each question, you will have two scores. 
For example, on Question 1 the scoring might look like this: 1. 2 | 4 
0.  Write the name of each person for the two situations here: 
Person A   Person B   
1 1 = never 2 = seldom 3 = sometimes 4 = often 5 = always 
 
1.   2 | I avoid being “put on the spot”; I keep conflicts to myself. 
2.   4 | I use my influence to get my ideas accepted. 
3.   4 | I usually try to “split the difference” in order to resolve an issue. 
4.   4 | I generally try to satisfy the other’s needs. 
5.   4 | I try to investigate an issue to find a solution acceptable to both of us. 
6.   4 | I usually avoid open discussion of my differences with the other. 
7.   3 | I use my authority to make a decision in my favor. 
8.   3 | I try to find a middle course to resolve an impasse. 
9.   4 | I usually accommodate the other’s wishes. 
10.   4 | I try to integrate my ideas with the other’s to come up with a decision jointly. 
11.   4 | I try to stay away from disagreement with the other. 
12.  3 | I use my expertise to make a decision that favors me. 
13.  4 | I propose a middle ground for breaking deadlo 
14.   4 | I give in to the other’s wishes. 
15.  4 | I try to work with the other to find solutions that satisfy both our expectations. 
16.  4 | I try to keep my disagreement to myself in order to avoid hard feel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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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3 | I generally pursue my side of an issue. 
18.  3 | I negotiate with the other to reach a compromise. 
19.  3 | I often go with the other’s suggestions. 
20.  4 | I exchange accurate information with the other so we can solve a problem together. 
21.  5 | I try to avoid unpleasant exchanges with the other. 
22.  3 | I sometimes use my power to win. 
23.  4 | I use “give and take” so that a compromise can be made. 
24.  4 | I try to satisfy the other’s expectations. 
25.  3 | I try to bring all our concerns out in the open so that the issues can be resolved. 
26.   
Source: Adapted from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the Styles of Handling Interpersonal Conflict: First-Order Factor Model 
and Its Invariance Across Groups,” by M. A. Rahim and N. R. Magner, 1995,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0(1), 122–132. 




2 Scoring: Add up your scores on the following questions: 
 
A|B A|B A|B A|B A|B 
1. 2 |  
6. 4 |  
11. 4 |  
16. 4 |  
21. 5 |  
2. 4 |  
7. 3 |  
12. 3 |  
17. 3 |  
22. 3 |  
3. 4 |  
8. 3 |  
     13. 4 |  
     18. 3 |  
     23. 4 |  
4. 4 |  
9. 4 |  
     14. 4 |  
     19. 3 |  
     24. 4 |  
5. 4 |  
     10. 4 |  
     15. 4 |  
     20. 4 |  




16 |  A|B 
Competition 
Totals 










This questionnaire is designed to identify your conflict style and examine how it varies in 
different contexts or relationships. By comparing your total scores for the different styles you can 
discover which conflict style you rely most heavily upon and which style you use least. Furthermore, by 
comparing your scores for Person A and Person B, you can determine how your style varies or stays the 
same in different relationships. Your scores are on this questionnaire are indicative of how you 
responded to a particular conflict at a specific time and therefore might change if you selected a different 
conflict or a different conflict period. The Conflict Style Questionnaire is not a personality test that lab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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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categorizes you; rather, it attempts to give you a sense of your more dominant and less dominant 
conflict styles. 
Scores from 21 to 25 are representative of a very strong style. Scores from 15 to 20 are 
representative of a strong style. 
Scores from 11 to 15 are representative of an average style. Scores from 6 to 10 are 
representative of a weak style. 
Scores from 0 to 5 are representative of a very weak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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